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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 농업지원 전망

권 태 진 (연구위원, kwontj@krei.re.kr) 



1. 북한의 농업과 인도적 상황

북한의 농업 상황

북한은 불리한 자연여건에다 농업에 대한 투자도 미흡하여 생산기반이 더욱 취약해졌

으며 기술 수준도 낙후되어 있다. 비효율적인 계획생산과 분배 방식에다 생산수단인 토

지와 농기계 등 모든 것이 집단 또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어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감퇴

시키고 있는 것도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다. 1960년대 초반에 설치된 

관배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은 이미 노후화 되었고 1990년대 중반의 계속된 기상재해

로 인해 많은 시설이 붕괴 내지는 파괴되어 아직까지 완전하게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 중 수리안전답 비율은 56%, 옥수수 재배면적 중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31%에 불과하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파이프의 절반 이상은 시급히 

교체해야할 상태이다.

북한은 1970-80년대를 통하여 농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개간, 간척, 다락밭 

건설에 치중하였으나 1990년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로 투자재원을 찾지 못해 농지의 외

연적 확대 정책은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농지 확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30만 정보

의 간척지개발은 실제 6˜7만 정보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하였다. 새땅찾기운동의 일환

으로 경사도 30°이상의 야산을 다락밭으로 개조하였으나 무리한 다락밭 건설은 농지의 

유실, 매몰을 초래하였다. 북한은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농촌 야산지역

에서 비밀리에 소위 뙈기밭이라고 불리는 미허가 경작지를 개발하여 식량난을 해결코자 

하였으나 이 또한 산림파괴로 토사유출을 초래하여 해마다 농지를 침수 내지는 매몰, 

유실시키고 있으며 저수지 바닥에 토사를 퇴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북한농업은 품종, 재배기술 등 시험장에서의 농업기술 개발수준은 중진국 수준이나 

주체농법에 가려 생산현지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열악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품종개량을 비롯한 경종방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

으나 단보당 수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수량위주의 작물 육종으로 농산물의 품

질은 낮은 상태이다. 옥수수의 경우 사료용이 주류를 이루며 쌀의 품질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 말부터 농지를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대신 식량 생산을 증대시

키기 위하여 농지의 이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어 2모작 재배의 확대와 간작 및 혼작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제한적이다. 과거 과도한 비료의 투입과 약탈적 농업

을 지속한 결과 초래된 토지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물다양화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나 농지이용도 증가로 그 효과는 상쇄되고 있으며 농지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필

요한 투입물의 부족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료, 농약, 농기계 생산공장의 가동이 거의 중단되고 있어 이들 농자재의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은 외환 부족으로 필요한 영농자재를 수입하기도 어

려운 상황이어서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농자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상당한 수의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으나 유류 부족, 부품 부족으로 농기계의 가동률이 

매우 낮으며 에너지 효율이 낮고 노후화로 농기계의 대체가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소

량의 트랙터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그 양은 많지 않으며 에너지 부족이 계속되는 

한 농기계 이용을 증대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종자 생산 기술과 종

자보급 체계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종자의 질이 낮아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하나

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북한은 식량증산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정체 상태를 보

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식량생산량이 400만 톤이던 것이 한 때 270만 톤 이하로 떨

어졌다가 최근에는 360˜380만 톤으로 회복되었다<표 1>. 그러나 낮게 추정하더라도 

연간 식량 소요량은 500만 톤에 이르기 때문에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외부로부터 조

달해야만 한다. 북한은 식량위기 이후 대부분의 부족량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생산이 감소한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원

인은 경제사정의 악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진입하면서 동맹국이었던 동

구권과 구소련, 그리고 중국 등과의 교류와 협력이 차단되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되기 시

작하였다. 1960년대부터 집중 투자된 중공업부문에 필요한 원료도입과 유류를 구입하

기 어려울 만큼 경제사정이 심각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산

업가동률을 저하시키고 이와 관련된 농업부문 관련 산업들의 침체를 가져와 농업생산에 

표 1   1995˜2002년 북한의 식량수습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FAO/WFP, Special Report :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 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1996-2002(각 연도).

필수적인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등 농자재 생산이 중단됨으로써 식량난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농업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나 일찍이 농업의 집단화 

과정에서 농지를 대규모화하였으므로 농기계 없이는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

만 극심한 유류 부족과 부품공급 부진 등으로 농기계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대부분의 농

기계가 노후화 내지는 거의 쓸모가 없게 됨으로써 농업부분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집단농장체제에서 오는 생산성의 저하이다. 북한의 식량부족은 이미 오래 

전에 발생한 현상이다. 1980년대는 최근에 비해 식량 사정이 훨씬 좋았던 것은 사실이

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집단농장체제하의 노동능률의 저

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한 예로 북한정부가 허용한 개인처분이 가능한 텃밭의 단위

당 수량이 집단농장의 2˜3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북한 주민의 주식인 

쌀, 옥수수 육종수준이 중진국 이상이면서 생산량이 낮은 것은 집단농장체제에 따른 능

률 저하에 기인하는 바 크다. 

세 번째는 김일성의 주체농법이 북한농업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주체농법은 김일성 교시에 의한 생산방식으로 북한의 지역특성과 자연조건에 따라 적합

한 농작물을 선택하여 적기에 재배하도록 개발한 농법이라고는 하나 이는 농업의 지속

성을 위한 과학적 검정절차나 이론적 배경 없이 농촌현지에서 즉흥적으로 농민에게 언

급하는 농사지도 방법에 불과하다. 그 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벼, 옥수수, 담배 등

의 밀식재배와 다락밭 건설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식량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추진된 

고투입의 밀식재배와 다락밭 건설은 오히려 농업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네 번째는 연료난에 따른 산림의 황폐화가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농

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키게 되었다. 즉, 경제사정 악화는 도시나 농촌 모두 연료

난을 가중시켜 산림훼손을 초래하고, 식량확보를 위한 무리한 산지 개간을 추진함으로

써 산림을 황폐화시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매년 홍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토사유

실은 평탄지의 논밭까지 영향을 미쳐 농경지를 매몰시키기도 한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

사회주의 시장의 해체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아직까지 인도적 상황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련의 자연재해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2002년 북한 당국

은 국영기업의 관리 및 가격개혁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감소를 역전시키려는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동시에 북한 당국은 신의주특별행정



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를 차례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

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취약계층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계속된 식량 불안정, 사회 지원의 약화에 

따른 누적된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한 20만 

명의 여성, 300만 명에 달하는 열 살 이하의 어린이, 가정의 식량 불안정에 대처할  능

력이 없는 55만 명의 노인들이 이러한 취약계층에 속한다.1 북한 주민 2,227만 명 중 

상당한 비율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한 식량을 섭취

하지 못하는 이중적 취약성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인 보건, 물, 위생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인해 더욱 심각하다. 특히 열악한 보건 서비스로 인해 665,000명

이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2002년 11월 세계식량계획의 총재와 대

변인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대변인인 보우크(Gerald Bourke)는 함경북도에 있는 

김책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25명 대부분이 옥수수를 먹고 있으며 지난 한달 동안 고기

를 먹어본 적이 있는 학생은 3명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한달 동안 옥수수 이

외에 계란 한 알과 약간의 채소를 먹어본 것이 고작이었다고 전하고 있다.2 이는 북한 

당국이 2000년 5월 5세 이하의 북한 어린이 가운데 45%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1998년 9월과 10월 세계식량계획, 유엔

아동기금,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한 북한 어린이 영양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그 당시 6개월에서 7세에 이르는 북한 어린이의 2/3가 만성적인 영양

실조 상태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16%는 위험한 영양실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 또한 1˜2세 사이의 고아원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른들의 영양상태도 어린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6월 이후 여름철이 가까워 오면 1인당 1일 식량 배급량은 고작 250˜350g에 불과

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영양섭취량인 700g에 턱없이 부족하다. 1995년 이후 북한에

서는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어 왔으며 특히 1995년과 1997년 사이에는 더

욱 고통스런 상황이 벌어졌다.

2년 연속의 좋은 작황에 힘입어 북한은 국가 수준의 식량안보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가구 수준의 식량안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도시 주민은 식량 구입능력, 

시장의 불충분한 식량 공급, 다양하지 못한 먹거리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의 경제

개혁이 중장기적으로 가구의 식량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상하기는 이르지만 

국가 내 취약계층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므로 인도적 지원계획의 전환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은 2003년 양곡연도에 농민에게는 1일 600g씩 연간 219kg을 분배할 것이

라고 한다. 이 양은 가구의 평균 곡물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이다.3 농민들은 이 외에도 

텃밭이나 경사지에서 추가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도시민에 비

해 높은 수준의 식량안보와 훨씬 다양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

영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식량 사정도 일반 도시민에 비해 훨씬 나을 것으로 보인

다.

도시의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는 식량사정이 훨씬 취약하다. 북한 당국은 2003년에 

공공배급제도를 통해 1인당 270g 정도 공급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양은 매일 필요한 

에너지의 45%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4 나머지 55%는 가족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인 식량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시 주민은 공공배급제도, 국영상점, 

농민시장으로부터의 상품 구입을 포함하여 식량을 구입하는 데만 소득의 75-85%를 지

출해야 한다. 이것은 국영농민들의 20-35%, 협동농장 농민들의 이 보다 더 적은 부담

과 비교된다. 노인들도 식품 조달에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취약계층 노인

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연금 소득의 60-70%를 지불해야 

한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기업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발생한 초과 노동력의 재배치를 위하여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경제능력과 국가의 하부

구조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북부와 북동부지역의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

다 높은 관심도 요구된다.

유엔총장인 코피 아난(Kofi Annan)의 특사 자격으로 최근 북한을 방문한 모리스 스트

롱(Maurice Strong)은 현재 80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만큼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어렵다고 경고하였다.5 그는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인도적 

위기 상황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힘없고 불쌍한 취약

계층은 북한의 핵 개발계획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2001년 만하더라도 일본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제공하는 식량원조의 절반을 부담

하였으나 2002년에는 지원을 완전히 중단해버렸다. 일본은 북일 양국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2001년 



세계식량계획을 통하여 340,000톤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였으나 2002년에는 불과 

155,000톤만을 지원하였다. 2002년 6월 미국은 북한이 세계식량기구가 더 많은 군에 

접근할 수 있고, 배급 지역을 임의로 감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식량이 분배된 기관 

명단을 세계식량기구에 제공한다면 더 많은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6

2.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동향

다자간 대북 지원 동향

북한 식량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국제기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을 개시하였다. 유엔기구의 북한에 대한 지원 방식이 처음에는 개별 기구 단위로 시도

되다가 점차 기구간 연계를 맺으면서 이제는 기구간 통합지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북한

을 지원하고 있는 주요한 국제기구로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유

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

(UNFPA), 세계농업기금(IFAD) 등이 있다. 이들 기구들은 합동호소절차(CAP, 

Consolidated Appeals Process)를 통해 유엔 기구간 합동호소(UN Inter-Agency 

Consolidated Appeal)라는 방식으로 매년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1995년 이후 2002년 말까지 유엔합동호소에 의해 북한을 지원한 금액은 12억 2,768만 

달러에 이른다<표 2>. 유엔합동호소에 의해 대북 지원이 달성된 비율은 지원 목표의 

65.7%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2002년의 경우 당초 목표 대

비 실제 지원된 금액은 89.0%로 1995년 이후 가장 높았다<표 2>. 이는 북한의 식량사

정이 어려웠던 점도 있지만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기구를 통한 주요 원조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 

등이다. 

지원 내용에 있어서 초기에는 식량을 위주로 지원하다가 점차 보건 및 의료, 농업개

발 지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때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대북 지원 요청액 중 농업부분 

비율이 30%를 넘어선 적이 있으나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게 되자 점차 비중을 축소하

고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요청액과 실제 지원액을 비교해보면 1998̃ 2002년 평

균 5.9%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3>. 그리고 실제 지원액도 1998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2년에는 15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도 유엔기구를 통한 지원액의 90% 이상

은 식량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

그 동안 유엔기구는 북한에 대한 단기 식량 지원 이외에도 지속적인 식량안보를 확보

하기 위하여 농업부분에 대한 개발지원도 병행해 왔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식



량농업기구(FAO)는 1999년부터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사업(AREP)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투입물 프로그램, 농촌복구, 비료산업 재건, 산림 및 환경보호, 능력배양 프로그

램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의 틀 안에서 개별 유

엔기구, 개별 국가, 비정부조직이 각각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1년도에는 이모작사업, 조림사업, 방조제 복구사업, 토끼 생산사업, 영양개선을 위

한 온실사업 등에 총 3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2002년에는 이모작사업, 환경보호 및 

복구사업, 종자증식사업 등에 총 150만 달러만이 지원됨으로써 목표액에 크게 미달하

였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1995년부터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하여 잠업개발사업, 

작물

표 2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02.12.31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

이며 지원을 약속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

2)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 iefweb.int.

표 3   유엔합동호소의 농업개발지원 규모



단위 : $

자료: United Nations, Consol idated Inter-Agency Appeal 2003 for the DPRK ,  New  York and 

Geneva, Nov. 2002.



및 축산 복구사업, 전작지대 식량안보사업을 추진하였다. 잠업개발사업은 협동농장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고 기술을 지원하여 잠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잠업

을 현대화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협동농장의 누에사육 확대, 잠종 및 뽕나무 묘목 연구 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인

력 및 기술훈련 등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1995년 시작되어 2002년 6월 완료되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이 북한의 농업개발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물 및 축산복구

사업은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

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585개의 협동농장에 비료, 농약, 트랙터 부품 등 주

요 농업 투입물을 지원하는 작물 복구사업과 가금 사육, 농촌 신용대출, 염소 방목지 개

발, 사료공장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 복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03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작물 및 축산복구사업을 통해 해

당 협동농장의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었으며 소규모 가축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사업의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개별 농가에 대한 소규모 대출사업은 북한체제

에서는 이례적인 사업으로 농가의 개별 경영능력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작지대 식량안보사업은 2001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소득이 낮고 식량사정이 

어려운 전작지대의 46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지속적 작물생산체계 구축, 씨감자 공급, 

개별가구 및 협동농장에 대한 대출사업, 농산물 가공공장 건설, 환경보전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97년부터 북한의 식량생산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긴급농

업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핵심사업의 하나인 이모작사업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

동으로 AREP사업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FAO는 감자생산 지원사업, 

녹비작물 재배사업, 토양검정사업, 종자 검사센터 설립, 채소 재배기술 개선사업, 전작

지대 소규모 수로관리사업, 토양분석 및 비료 개선사업, 소규모 유가공 처리능력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개별국가의 대북 지원 동향

2002년 남북한은 서울에서 제2차 남북한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

에서 남북한은 2000년 6월 15일 발표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차 확인하고 경제협

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논의하였다. 한국은 1995년부터 2002년

까지 정부 차원에서 총 5억 3,87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이 중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으나 1995년 쌀 15만 톤, 1999년 비료 15.5만 톤, 2000년 비

료 30만 톤, 2001년 비료 20만 톤, 2002년 비료 30만 톤을 북한에 직접 지원하였으며 

쌀 40만 톤을 차관 형태로 지원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식량, 비료, 에너지를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1997년 중국은 북한



에 대하여 밀가루나 옥수수 가루 등 176,905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원조하였다. 1998년

에는 밀가루나 옥수수는 제외되고 옥수수 64,540톤, 쌀 24,500톤, 대두 28,229톤 등 

총 117,269톤, 2001년에는 대두 14,000톤, 2002년에는 대두 15,000톤을 북한에 무상

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중국은 식량이외에도 1998년 10월 북한에 80,000톤의 원유를 

무상으로 원조하기로 약속하고 59,500톤은 1998년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1999년 초에 

지원하였다.  중국은 1998년에 20,000톤의 질소비료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

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뿐만 아니라 비료나 원유의 무상 지원을 

줄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2년 비정부조직을 통해 유엔합동호소에 동참한 것 이외에 북한에 

123,785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일본은 2002년 다자간 협력 및 양자간 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양자간 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상당한 양의 식량을 지원해왔다.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지원 동향

민간지원단체들의 대북 지원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추진된다. 개별적으로 북한과 

직접 접촉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유엔합동호소에 참여하여 비상주

민간지원단체나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원조단을 통해 지원한다. 비상주 민간지원단체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경우에는 세계식량계획의 식량지원중개단(FALU)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의 농업을 지원하는 주요 민간지원단체는 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CRWRC(The Christian Reformed World Relief Committee), Cocern 

Worldwide, Heifer International, KASM(Korean American Sharing Movement), 

LWR(Lutheran World Relief), Mercy Corps, SDC(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WV(World Vision) 등이 있다. AFSC는 협동농장에 대해 비료, 농기구, 

종자를 지원하였으며 녹비작물 생산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AFSC는 미

국의 긴급구호단체인 MCC(Mennonite Central Committee)와 함께 북한 농민을 미국에 

초청하여 농장을 시찰하도록 주선하였으며 농업과학자들이 미국과 중국에 시찰할 수 있

도록 지원하였다. 현재 AFSC는 농업과학원과 함께 질소 비료원이 되는 생물 자원의 개

발과 윤작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CRWRC는 캐나다곡물은행(CFGB)을 통하여 북한의 

식량안보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협동농장에 종자와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Concern 

Worldwide는 1997년부터 식량안보사업, 농업복구사업, 환경보호사업 등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식량안보사업은 협동농장에 비닐, 트랙터 타이어, 농약, 인력분무기, 

채소 종자, 밀 종자, 콩 종자, 감자 저장고 시설을 지원하여 식량 증산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보호사업은 양묘장에 묘목과 양묘를 위한 기구를 제공하며 양묘 기술자를 교육시키



고 해외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WR은 2001년부터 북한의 서부 해안지대를 중심

으로 농업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왔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과학자들을 훈련시키고 영농

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여 토양비옥도를 증진시키고 비화학적 시비기술을 개발하며 종

자의 유전적 특성을 강화시킴으로써 협동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포함한다. 

SDC는 1995년부터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는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개설하였다. 2001년부터 SDC는 인도적 지원에서 농업개발협력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

하였다. SDC는 향후 4년 동안 유엔기구와 협력하여 능력배양사업과 녹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사업은 종자생산, 종자 및 품종시험, 종자보증을 위한 시험소 설립, 작물 

윤작, 작물 관리, 병해충종합관리(IPM), 농장관리와 지력증진을 위한 유축농업, 농기구 

지원, 소규모 가공공장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WV는 북한의 민족경제협력련합

회(민경련)과 함께 수경재배를 통한 씨감자 생산, 채소생산을 위한 온실 건설 및 기술지

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WV는 북한의 농업과학자들에게 해외연수를 통하여 기

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자원기구연합(PVOC)은 Amios International, CARE, CRS(Catholic 

Relief Service), MCI(Mercy Corps International), WV(World Vision) 등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지원단체의 컨소시엄이다. 미국 정부의 직접지원이 있기 전 

PVOC는 미국정부가 WFP를 통해 식량을 지원할 때 취로사업 등에 참여하였다. 취소사

업은 주로 방조제 및 관개수로의 건설과 복구사업, 토지 평탄작업, 조림, 수계 관리 등

에 집중되었다. 1999년부터 PVOC는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씨감자 증식사업, 감자 생

산사업에 참여하였다. 1999년 4월 감자 및 식량 전문가로 구성된 PVOC 기술팀은 북한

을 방문하여 감자 생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취로사업과 연계하여 북부 지역에 있는 20

여 개의 협동농장에서 감자 파종 및 수확에 관한 시범재배를 실시하였다. 시범재배를 

위하여 PVOC는 중국산 및 미국산 씨감자, 비료, 농약, 분무기를 지원하였으며 취로사

업에 분배할 별도의 식량을 제공하였다.

3. 2003년 대북 농업지원 전망 

2003년도에는 유엔합동호소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총 225,291,675달러

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유엔의 합동호소를 위한 국가팀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여기

에는 유엔기구, 민간지원단체, 국제적십자연맹, 상주 양자간 원조국들이 참여하였다. 약

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상주 민간지원단체뿐만 아니라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지원

연락단(FALU)을 통해 운영되는 비상주 민간지원단체들 대부분이 유엔합동호소를 지원

하고 있다. 원조국들은 일선에서 활동하는 민간지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으며 인도적 또는 복구지원 모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2003년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국제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국내 사정과 북한을 둘러싼 국제 환경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첫째, 북한은 아직

도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상황 변화가 빠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이 더욱 절실하

다. 둘째, 국제기구의 합동호소절차(CAP)는 전환기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처방전에 

따라 처방해야 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도적 또는 개발지원 모두 유연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03년 유엔합동호소는 유엔국가공동평가(CCA)와 유엔개

발지원틀(UNDAF)에 기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고 중기적인 국가 개발 전략에 따라 추

진된다. 셋째, 유엔합동호소는 가용한 재원과 인적자원에 바탕을 두고 실현 가능한 목

표를 바탕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한 충분한 정도의 인도적 지원과는 차이

가 있다. 넷째, 북한이 긴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신의 노력과 전략에 

의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그것

은 인적 능력배양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과 교육이 필요하다. 다

섯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북한과 국제사회와

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중유 지원을 중단하고, 이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

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마저도 파기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만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싼 국제

사회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식량을 포함한 농업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2003년도 유엔의 합동호소 내용을 사업 분야별로 분류하면 <표 4>와 같다. 전체 지

원액의 97.5%는 국제기구가 담당하고 나머지 2.5%는 민간지원단체의 지원에 의존하

다. 전체 지원액의 87.5%는 식량지원이며 농업지원은 2.2%, 보건 및 영양 7.6%, 교육 

0.5%, 나머지는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표 4   사업분야별 유엔합동호소, 2003



자료: http:/www.rel iefweb.int(UNOCHA, Consol 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 ic  of  Korea 2003 ,  19 Noverber, 2002 )

식량지원

2002년 9˜10월 사이에 ‘FAO/WFP 작물 및 식량 공급평가단’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2002/03 양곡연도) 동안의 식량 생산량과 필요한 식량 지원량을 추정하

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였다.7 평가단은 최근 2년 간 비교적 좋은 작황에 힘입어 북한 

당국은 농민 1인당 연간 219kg의 곡물을 분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나머지 생산량과 양자간 협력에 의해 지원되는 식량, 차관을 통해 도입된 식량은 공

공배급제도를 통해 1,500만 명의 비농민들에게 1인당 99kg 정도 배급될 예정이라고 한

다. 그러나 이 양은 2001/02년에 비해 7.5% 정도 감소한 것이다.

2002년 7월에 발표된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경제개혁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농민시장에서 관찰되는 최근의 높은 물가 인상은 염려스럽다. 또한 기업소들

이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불함으로써 발생하

고 있는 노동력의 과취업 현상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북한 당국과 유엔아동기금, 세계

식량계획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던 영양실태조사의 분석이 완료되면 영양실조의 특성과 

원인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의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혁과 개발계획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올 것이지만 아직도 많은 가구들은 그들의 기본 식량을 해결하기가 어렵고 어떤 사람

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식량 접근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북부 지방과 북동부 지역의 주민은 낮은 농업생산 능력 때문에 그들의 식량 조달에 커

다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공공배급제도의 의존률이 매우 높고 경제활동도 둔화되고 있

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으로 전국적으로 수많은 도

시 가족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식량이 제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취약성이 높은 계층을 목표로 식량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식량 접근기회가 계속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역적으로도 북동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식량사정이 취약하다.

세계식량계획은 2002/03년 양곡연도의 국내 식량생산량 추정 결과에 기초하여 2003

년 1월부터 12월 동안 북한의 640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에게 512,000톤의 식량을 

지원코자 계획하고 있다<표 5>. 세계식량계획의 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3년의 

식량지원 대상은 식량 지원이 없을 경우 살아남을 수 없는 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제한

할 계획이라고 한다. 식량 지원이 중단되면 여성, 어린이, 노인들은 특히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식량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표 5   2003년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품목별 대북 식량 지원 목표액

세계식량계획은 특히 공공배급제도에 의존하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이라고 

한다.

세계식량계획은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긴밀히 협력하여 어린이들에게 영양강화혼

합식품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혼합식품 생산은 1999년부터 지방

에서 개시된 이래 2002년에는 50,000톤, 2003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2003년에 

취로사업을 통해 지원하려는 식량 비율은 대략 13%이며 이는 주로 복구사업에 대한 일

의 대가로 식량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계층의 식량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

다. 나머지 물량은 WFP와 북한 당국이 파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될 것이다.  유

엔기구는 취로사업 참여자수를 725,000명, 참여자의 가족을1,450,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상주 비정부조직에 의한 식량지원은 대부분 FALU(WFP 식량지원단)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임신부와 수유부, 어린이 보호기관, 북동부 지역의 어려운 노동자들을 주

된 대상으로 할 것이다. 지원 계획, 실행, 감독, 평가의 모든 분야에서 자료의 분석과 취

약성 분석을 통해 여성들에 대해 더 많은 배려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량 지원은 

북한 당국이 실시하지만 국제기구에서 적절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분배의 투명성은 확

보할 수 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당국에게 감시에 대한 제한을 줄이면서 더 많은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청해왔다. 그 결과 최근 북한 내의 인도적 운영 환경은 크게 변화

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북한 상대기관과의 정책 대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해결



되지 않은 몇 가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운영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은 같은 날 동일 지역에서 2개의 세계식량기구 팀이 동

시에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세계식량기구 직원이 북한의 수혜자와 마주 

앉아 그들의 수입원, 식품, 일상생활, 식료품 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 및 가족에 관한 정보는 세계식량기구가 식량지원에 대한 

목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혜자 집단을 변경하는데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 운영상의 개선점 중에는 통신시설의 개선을 포함하여 영양조사의 실행, 의료 문제

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세계식량기구는 평양의 본소와 5개의 분소

에 인공위성 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합의하였다. 북한 당국은 긴급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 세계식량계획이 국제기구 직원을 비행기로 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의 지원 하에 영양조사를 실시하

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2002년 10월 말 임의 추출한 6,000가구로부터 어머

니와 어린이들을 포함한 영양조사가 마무리되었다. 영양조사는 최근 이루어진 국제기구

의 식량지원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며 향후의 식량 지원을 위한 기

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농업개발지원

북한 당국은 2003년 겨울 작물 이모작 목표 면적을 191,858ha로 정하였다. 이모작 

계획 가운데는 주 작물을 재배하는 여름에 벼 21,050ha, 옥수수 18,470ha를 재배하고 

난 다음 5개 도에서 겨울 작물로써 밀 37,020ha, 트리티케일 2,500ha를 재배한다는 계

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서는 800개의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저투입농법을 실현

코자 한다. 6월에 벼와 옥수수를 심고 9-10월에 수확한 다음 밀과 트리티케일을 파종

하는 것이다. 2003년 가을에 파종하는 작물은 2004년 6월에 수확하게 된다. 이 계획에

서 중요한 것은 농자재 조달로써 특히 옥수수와 벼 재배를 위한 농자재가 제 때 도착해

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포장 정지작업이 시작되자마자 3월과 8월에 수혜자에게 분

배할 농자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기상이 좋을 경우 

수량증대가 지속적으로 가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방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농업 및 환경복구사

업(AREP)의 일환으로 이모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3년에 유엔식량농업기

구가 추진할 이모작 지원사업은 주 작물과 이모작 겨울작물을 대상으로 800개 협동농

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 작물과 봄작물 대상으로 600개의 협동농장을 

지원하는 별도의 이모작 사업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모작 지원사업은 비단 이모작 작

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녹비, 콩과 작물 종자, 종자살포기나 예초기 등 일부 기본 

장비 지원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화학농약 대신 각 포장의 요구에 따라 병해충 밀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다음 의사결정을 내리는 병해충종합방제(IPM) 전략을 확립하기 위한 

기술지도와 인력양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은 과거 북한이 겨울 작물로써 밀이

나 보리, 봄감자 재배 후 고구마, 여름 작물로써 벼나 옥수수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같

은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토양을 약탈하고 그 결과 토양 영양소의 결핍, 병충해의 확산

과 밀도의 증대와 같은 역작용이 나타났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AREP사업의 일환으로 감자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는 감자와 다른 작물의 이모작뿐만 아니라 씨감자 저장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

어 있다. 주요 곡물 생산지역인 5개 도의 50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정부조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German Agro 

Action은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농지관리, 기술훈련, 능력배양의 종합 프로그램을 추진

함으로써 농가의 식량안보를 강화코자 한다. Concern Worldwide는 가구 수준의 식량

안보를 증대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평안남도 2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농민

들의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Concern Worldwide는 평

안남도의 14개 협동농장에 훈련을 실시하고 투입재 지원을 통해 풀과 화목 생산을 증대

시키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는 평안남도와 황해남

도의 2개 도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산림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

림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한계지의 토양유실을 줄이고 작물생산을 증대시키고자 한

다.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농업개발을 지원하는데는 커다란 제약이 있을 것이

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농업개발을 포함한 경제지원이 어려울 것이다. 

농업개발지원은 일반적인 경제지원과 그 성격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도 구별되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의 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지원뿐만 아

니라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에

너지와 농업개발 지원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타결된다면 북한이 

2002년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개발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도 본격화 될 것이다. 현재 남북한 양측에서 진

행하고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작업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위원장과 일본의 쥬니치로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하였다. 조일평양공동선언에서는 양국의 경제

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써 지역 내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의 관계 정상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일본은 외교적 관계의 정상화 이후 비정부 

차원의 경제적 활동에서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의 국제협력은



행을 통한 지원뿐만 아니라 원조 형태의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저리 장기차관과 국제기

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다. 북한의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면 북

한과 일본의 대화는 급 물살을 탈 것이다. 이미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일본의 

대규모 경제원조가 가능할 것이다.

2002년 이루어진 남북한간의 대화나 북한과 외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

기는 이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남북한간의 합의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외국의 투자 증대와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심

각한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핵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고 동북아지역 내 

평화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이러한 희망이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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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  어

6. 기타 보도동향



1. 축  산

�@ 식량난 해결을 위해 초식가축 증산을 목표로 1996년부터 축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토끼, 닭, 염소, 돼지 등 각지의 가축사육 동향을 중점 보도

강원도 안변군 비산협동농장에서는 닭사육 시설을 갖추어 놓고 정미소, 작업반, 매 

가정에서 대대적으로 닭을 사육하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업근로자들은 

위생방역사업에 역점을 두고 동물성먹이 생산을 위한 서식장을 만드는 등 닭사육

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9.16)

개성시 장풍군 덕적협동농장 농장원 남기선의 가정에서는 3년 동안 해마다 120마리 

이상의 염소를 길러내고 있음. 이 가정은 집 주변에 백 수십㎡의 염소우리와 먹이

창고를 짓고 봄부터 가을까지 산을 이용하여 염소에게 신선한 풀을 먹이는 한편 

온 가족이 틈틈히 산에서 풀을 베어와 5˜6톤의 말린 풀을 장만해 놓고 겨울철에

도 염소를 정상적으로 사육해왔음(민주조선 9.24)

평안북도 정주시 흑록협동농장 정미소에서는 달걀생산을 늘일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닭우리, 놀이장, 부화실, 먹이가공실을 조성하고 지렁이서식장을 만들어 닭 사육에 

필요한 동물성 먹이를 자체로 공급하고 있음. 정미소의 농업근로자들은 먹성이 좋

고 알을 많이 낳는 닭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에 대한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또한 닭의 영양상태를 호전시키면서 위생방역사업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10.1)

황해남도 신천군은 협동농장에서 품종이 좋은 어미염소를 확보하고 영양관리를 효

과적으로 실시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자체적으로 초지면적을 2˜

3배로 확장하였음. 봉천, 안악군의 협동농장들은 이미 조직한 염소작업반, 염소분

조의 염소사육 정형을 파악분석하고 좋은 성과를 거둔 단위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한편 염소관리공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민주조선 10.6)

평안북도 염주군 련곡협동농장에 파견된 농장일군들은 비육분조에서 돼지 뿐만 아

니라 닭, 오리, 토끼, 거위도 사육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조원들이 적극 나서 빈땅



을 찾아내어 먹이작물을 심고 가축우리를 조성하도록 하였음. 이로써 제 1, 7작업

반 비육분조는 본래 사육하던 돼지뿐만 아니라 닭, 오리, 토끼, 거위를 기르게 되

었고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농장은 종축작업반과 정미소에 부화실을 만들고 

달걀과 오리, 거위알을 부화시켜 비육분조에 공급하도록 하였음. 올해 비육분조에

서는 어미돼지 한 마리당 13마리의 새끼돼지를 생산하였으며 많은 고기와 알을 생

산하였음(로동신문 10.24)

함경남도 정평군 금진강발전소의 부업목장의 야외토끼우리에서는 관리공 한 명이 

500마리 이상의 토끼를 기르고 있으며 야외에서 토끼를 사육하기 때문에 일손이 

적게 들고 공기가 맑아 병에 걸리는 확률이 적다고 함. 또한 염소사육으로 지금까

지 150톤의 염소젖을 생산했고 올해만도 많은 염소고기를 돌격대원들에게 공급했

다고 함. 이와 함께 돌격대에서는 양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만도 2톤의 꿀을 생산

했다고 함(로동신문 10.27, 민주조선 10.29)

지난 시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끼염소생산을 진행해 온 과정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상평축산전문협동농장은 시기를 바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새끼염소를 생산하는 것

이 합리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음. 이에 따라 농장에서는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종자염소들이 집중적으로 새끼를 낳도록 하였음. 새끼염소 생산시기를 확정함으로

써 염소들에게 영양가 높은 햇풀을 먹일 수 있었고 봄철의 기온과 먹이조건을 이

용함에 따라 수의방역사업에도 유리하였으며 새끼염소의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음. 농장은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종자염소들에게 인공수정을 시킨 다음 

겨울철 종자염소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쏟았음. 이렇게 생산한 새끼염소 중에서 특

별히 먹성이 좋고 빨리 자라는 염소를 종자염소로 이용하였음. 또한 염소를 대규모

로 사육하는 조건에 맞게 수의방역실을 따로 만들고 실험설비들과 제약설비들을 

갖추어 놓았음. 수의사들은 염소들 중에 일부를 선정하여 아침마다 배설물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는 염소들은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병을 예방하였음(로동신문 

10.30)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협동농장 2작업반 누렁소가 낳은 흰송아지는 수컷으로 같은 시

기에 태어난 누렁송아지보다 성장속도가 빨라 1주일만에 무게가 29㎏, 10일동안

에는 33㎏이나 되었다고 함. 흰송아지를 낳은 누렁소는 5년생으로 첫배에 흰송아

지를 낳았음(로동신문 11.1)

평양시 력포목장 소삼정분장은 돼지고기 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과학적

인 종축생산체계를 확립하기로 하고 직접 돼지를 사육하는 관리공들을 준기사로 

양성하는데 힘을 쏟았음. 분장일군은 관리공들을 대상으로 갓 낳은 새끼돼지의 사



양관리방법, 첫 떼는 시기, 2개월 무렵, 후보돼지 무렵, 돼지의 골격상태, 새끼 밴 

어미돼지의 전후반기 무렵, 살찌우기 무렵 등의 사양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관리공들을 준기사로 육성하였음. 그리고 순종돼지품종을 유지갱신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일군들은 순종돼지 생산과 3원교잡을 분장의 실정에 맞게 성과적

으로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11.2)

해마다 계획적으로 새끼사슴을 늘려온 청단사슴목장은 방목지가 점차 멀어지고 사

슴이 늘어남에 따라 먹이가 부족해지자 방목지 근처에 관리공들이 생활할 건물을 

건설하였고 관리공들은 풀판을 찾아내어 윤환식 방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앞선 방

목방법을 받아들여 여름철에는 2배, 겨울철에는 1.4배로 방목시간을 늘였음(민주

조선 11.22)

생산한 많은 새끼토끼를 농장원 세대는 물론 다른 협동농장에도 공급한 평안북도 삭

주군 읍협동농장 축산작업반은 주변과 산기슭의 빈 땅에 토끼 먹이작물을 심고 뒤

그루 강냉이를 수확하기 전에 가을채소씨를 뿌려 겨울용 먹이와 작업반원들의 김

장채소까지 해결하는 등 이모작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자체로 70여 정보의 풀판을 

조성하고 영양가 높은 먹이풀을 많이 심고 있음(로동신문 11.24)

농업성의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염소가 120%

이상 증가했으며 각지에 새로운 축산기지들이 백수십여 개 조성되었음. 농업성 일

군들은 축산기지 건설현장에서 기술적 지도를 하고 염소젖 생산을 높이도록 하며 

우량종 염소를 늘려 각 축산기지에서 염소 마리당 젖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음. 함경남도는 함흥시청년염소목장과 함주군 평풍덕의 염소목장 

등에서 축산성과를 거두도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함경북도는 김책시 상평축산

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 조성된 축산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염소젖가공품 생산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강도와 황해남북도, 평안남

북도 등 전국 각지에서도 축산기지를 조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

력을 기울이고 있음(로동신문 11.28)

집단사육을 위한 대규모 염소우리를 건설하기 위해 함경남도 청진시 청암구역 교원

협동농장은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자재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사를 진행

하였고 사육할 염소를 확보하기 위해 일군들이 어미염소를 구해오고 새끼낳이에 

힘을 쏟았음. 그리고 염소집단사육 경험이 부족한 염소관리공들을 숙련시키기 위

해 책임일군들은 필요한 참고서적을 구해주고 경험이 많은 단위에 보내 염소집단

사육을 배우도록 하였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몇 해가 지나자 염소가 10배로 증가

하는 성과를 거두었음(민주조선 12.5)



평안북도 운전군 읍협동농장은 종금분조를 조직하고 알깨우기실, 먹이창고 등 오리

와 거위 생산에 적합한 2층짜리 종금사도 건설하였으며 우량품종의 오리, 거위도 

확보하였음. 또한 농장의 작업반 비육분조에서도 알깨우기시설을 갖추고 자체적으

로 많은 오리와 거위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음(민주조선 12.6)

○ 염소젖 가공

발효연구소 연구사들은 치즈를 만드는데 필요한 응유효소 연구를 시작함. 치즈를 만

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응고시키는 천연효소가 필요한데 그 원가가 매

우 높음. 연구사들은 여러 지역에 대한 토양분석과 수백 번의 시료채취, 실험을 통

해 천연효소와 비슷한 균주를 발견해 내었음. 연구사들은 배양기와 온도, PH조건 

등 응유효소생산조건까지 완전히 확정함으로써 몇 달 동안에 우리 식의 응유효소

를 완성했음. 함경남도 함주군 평풍덕염소방목지에서 몇 년에 걸친 도입과정을 통

해 우리 식의 응유효소가 기존의 천연효소에 못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음. 연구소

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연구소 내에 원심분리기와 누룩배양실 등 응유효소제 생

산설비와 공정을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효소추출액을 가루상태로 만들어서 축산기

지들이 어려운 공정 없이 쉽게 이용하도록 함(로동신문 9.17) 

식료기계연구소는 염소젖짜는 기계와 버터제조기 등을 제작하고 살균, 발효, 크림 

분리, 치즈 응고, 버터 이김에 이르는 가공설비들이 일률적으로 갖추어진 젖가공생

산공정 설계를 완성하였으며 하루에 여러 톤의 염소젖을 가공처리할 수 있는 젖가

공생산공정 설계와 기술자료들을 평안북도의 여러 군, 단위들에 보내 현대적인 젖

가공생산공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로동신문 9.17)

일반적으로 짜낸 염소젖은 4˜5시간이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젖산발효를 시키

고 있음. 이미 식료연구소에서는 활성이 좋고 향기와 맛을 좋게 하는 3종의 젖산균

을 만들어 여러 축산기지들에 보내주었음. 그러나 각 축산기지에서 젖산균배양액

을 보관하고 이용하는 공정이 복잡하여 염소젖을 제때에 가공처리하지 못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했음. 우리식으로 가루상태의 젖산균을 만들기로 가설을 세운 연구

사들은 균을 배양한 다음 그것을 가루로 만드는데 필요한 첨가제를 얻어내는데 성

공함. 연구사들은 평양시 강동군 구빈리와 함경남도 정평군, 황해남도 신천군의 여

러 협동농장에서 가루 젖산균의 효능을 실험했고 새로 만든 가루 젖산균으로 케피

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제품을 만들어 4개월 이상이나 문제없이 보관할 수 있었

음(로동신문 9.17)

염소젖은 짜서 바로 가공하지 않을 경우 산도가 높아져 원료로 쓸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염소젖은 곧바로 가공장소로 수송해야 함. 염소젖을 짠 곳으로부터 가공장

소까지의 거리가 멀어 빨리 수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젖을 짜자마자 찬물에 넣어 

냉각시키면 5˜6시간 정도 보관할 수 있음. 젖을 젖산발효시킨 신젖의 경우 완성

된 제품의 보관은 10˜15℃에서 6일을 넘지 말아야 함. 5˜7℃되는 냉장고에서는 

15일까지 보관할 수 있음. 젖두부는 젖단백을 응결시켜 콩두부처럼 만든 제품으로 

완성된 제품은 수분이 75˜80%이고 5℃에서 5˜6일 보관할 수 있음. 치즈는 젖산

균과 효소로 젖을 응고시켜 분리한 다음 그 응결물을 숙성시킨 제품임. 치즈생산공

정에서 만든 치즈를 지하보관고에 보관하고 숙성시킴. 숙성기일은 치즈종류에 따

라 다른데 최소 20˜40일로부터 최고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는 것도 있음. 보통 

4˜6주 걸리는 것이 보통임. 지하보관고의 온도는 10˜15℃가 보장되어야 함. 숙

성에 제일 좋은 온도는 12℃임. 습도는 95%를 넘지 말아야 하며 숙성에 적당한 습

도는 80˜90%임. 숙성된 제품은 보관기일이 오래될수록 제품의 질이 떨어지므로 

숙성이 끝난 제품은 곧바로 소비하는 것이 좋음(로동신문 9.30)

○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

올해 염소, 토끼 등 초식가축을 지난해보다 늘인 강원도 통천군 벽암리는 최근 이틀 

동안에만도 100톤 이상의 풀절임을 하고 수십 톤의 마른 풀을 준비하여 겨울용 가

축 먹이로 준비하였으며 농부산물도 마련해 놓고 있음. 작업반과 분조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가축 먹이창고를 만들고 먹이들을 보관하여 가축우리에 찬바람이 들

지 못하도록 밀폐식으로 보완하고 있음(로동신문 9.29)

황해남도 안악군 마명협동농장은 일군들이 염소, 토끼, 소 등 가축의 겨울먹이준비

에 농장원들을 조직동원하고 있음. 제1, 3, 9작업반 비육분조는 말린 풀과 농부산

물을 모아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축산작업반은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먹이저장창고

를 잘 정비하고 수십 톤의 질 좋은 겨울철먹이를 장만하여 보관하고 있음(로동신문 

10.23)

자강도 축산부문 일군들은 올해 염소 1만여 마리, 소 350여 마리가 늘어난 실정에 

맞게 도 차원에서 421동의 소, 염소우리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음. 

또한 각 협동농장들은 이미 건설해 놓은 가축우리에 대한 수리보수사업을 위생학

적, 수의방역학적 기준에 맞게 진행하고 있으며 고풍, 룡림, 우시군과 만포시에서

는 근 100동씩에 달하는 소, 염소우리 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르렀음. 각 협동농장

들은 봄과 여름내 가꾼 풀판과 자체로 조성한 먹이기지, 자연풀판에서 생산해 말린 

먹이를 실어내고 있으며 이미 말린풀생산계획을 111.6%로 초과수행하였음. 이와 



함께 가축겨울먹이로 쓸 강냉이짚, 절임을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로동신문 11.10)

평안북도 벽동군의 축산부문 일군들은 늘어난 가축수에 맞춰 초식가축의 겨울철 먹

이준비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마른 먹이풀을 방목지마다 쌓아놓고 그 보관관리를 

잘하고 있는 동주협동농장의 모범이 일반화되고 있음(민주조선 11.28)

강원도 원산시 신성협동농장은 가축 증산을 위해 겨울철에도 가축의 분만을 촉진하

도록 하고 있음. 염소와 토끼 등 초식가축의 먹이를 충분히 확보한 축산작업반은 

내년 1월부터 염소분만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어미염소의 먹이습성과 생리적 특

성에 맞게 먹이를 공급하여 영양상태를 더욱 개선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가축우리

의 온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예방접종과 우리소독 등 수의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밀폐식으로 조성한 가축우리들을 보수하는 등 겨울철 새끼분만에 유리하도

록 사양관리를 하고 있음(민주조선 12.10)

○ 위생방역사업

구성닭공장은 우선 출입질서를 세워 종업원 이외에는 공장 구내에 들어가지 못하도

록 하고 있으며 사업상 공장 구내로 들어가는 성원은 반드시 위생통과실을 거치도

록 하고 있음. 위생통과실은 신발과 손을 소독하고 목욕을 한 이후에 소독된 옷, 

위생복으로 갈아 입을 수 있게 되어 있음. 또한 호동 밖에서 작업하는 성원들이 정

해준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을 닭병이 발생했던 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며 갔을 경우에 해당 성원의 소지품까지 모두 소독하고 격리시키도록 

하고 있음. 공장에서는 닭을 옮기기 전에 우리와 사양관리도구 소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전염병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며 전문일군의 승인 하에 닭을 옮기도록 하

고 있음. 이와 함께 사양관리도구에 표식을 하여 사양관리도구들이 다른 호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관리공들이 다른 공동작업에 동원될 때 호동 

안에서 이용한 신발, 옷, 위생복, 모자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공동작업이 끝

나고 다시 호동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소독을 하고 있음(로동신문 9.25)

현대화된 닭공장에서 닭의 전염병, 기생충을 비롯한 전염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

원체나 균의 확산요인을 철저히 제거해야 함. 우선 닭에 대한 질병검사를 정상적으

로 진행하여 병든 닭을 제때에 골라내야 하며 예방주사를 놓아야 함. 배합먹이가 

병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이용하며 검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함. 닭에게 먹

이는 물이나 관리도구, 닭우리를 청소하는 물은 반드시 소독된 깨끗한 물을 사용해

야 함. 공기는 물과 함께 병을 옮기는 원인이 되므로 닭관리를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함. 닭우리에 대한 공기갈이를 잘하여 누기나 먼지가 차지 않도록 해야 함. 닭공장

과 주변의 토양관리를 위생방역의 기준대로 하며 10가지 수의방역시설을 철저히 

갖추어야 함(로동신문 9.25)

10가지 수의방역시설에는 병을 유발하는 병원체가 닭공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병원체를 옮길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소독에 목적을 둔 방역울타리, 수의초소, 검역

우리, 소독시설이 있음. 또한 병원체가 있는 전염원천을 없애고 확산을 방지하는 

수의실, 도살장, 격리실, 퇴적장, 폐사처리장, 생물약저장고가 있음. 

- 방역울타리는 닭공장과 외부를 차단하며 1차, 2차 방역울타리가 있음. 1차 방역

울타리는 닭공장과 외부를 차단하며 2차 방역울타리는 닭공장 내에서 닭우리만

을 둘러싼 것임. 방역울타리 안에 닭공장 운영사무실, 운수기재창고, 배합먹이창

고와 알, 고기 판매장소를 배치함. 

- 수의초소는 방역울타리의 출입문에 위치하며 손 및 운수기재소독시설, 탈의실, 

목욕탕, 옷과 신발을 소독하는 방이 딸린 위생통과실이 있어야 함. 수의초소는 

공장 내 출입을 단속하며 공장에 들어갈 경우 목욕 또는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그에 대한 일지를 기록하고 있음. 

- 검역우리는 종금장에 들어오는 종자알과 닭에 대한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시설

임. 검역우리는 방역선 안에 위치하지만 기본닭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

며 검역우리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야 함. 또한 약 한달 정도의 먹이를 수용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함.

- 소독시설은 방역울타리를 출입하는 문, 닭우리, 부화실, 도살장, 검역우리, 격리

우리에서 손과 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도구와 닭우리를 소독할 수 있는 약물분무

기, 불길소독기와 수의실에 자외선 전등을 갖추어야 함.

- 수의실은 수의위생방역사업에 대한 검사사업, 닭에 대한 질병진단사업, 닭공장

에서 사용하는 일반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기구들을 갖추어야 

함. 격리우리도 사람이나 개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야 하며 수도시

설, 오수정화장, 퇴적장을 갖추어야 함.

- 도살장에는 건강한 닭을 잡는 곳과 병든 닭을 위생도살하는 곳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위생도살장에는 일정한 높이로 타일을 붙이고 밖에는 시멘트로 울타리를 

해야 함. 죽은닭처리장은 위생도살장 안에 설치할 수도 있고 따로 지을 수도 있

음. 따로 지을 경우 울타리를 쳐야 함(로동신문 9.25)



�@ 식생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기지 현대화사업이 적극 추진되는 가운데 평양시 

닭공장의 개건현대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제368군부대 내 염소목장과 옥포협동농장 종합축산기지, 운곡지구 종합목장 비육소 

원종장을 현지지도

개건현대화공사가 한창인 두단오리공장은 최신설비를 갖춘 종합적인 오리고기생산

기지로써 부화에서 비육, 배합먹이와 오리고기가공, 물보장, 배설물처리 등 모든 

생산경영관리를 컴퓨터로 자동조종하게 됨. 연간 오리고기 생산량이 지난 시기보

다 거의 2배나 되는 이 공장이 완공되면 수도시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오리

고기가 공급될 전망임. 이 공장기사장 김석곤에 따르면 모든 생산경영활동을 컴퓨

터에 의해 자동조종함에 따라 생산자들은 보다 위생문화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

며 1㎡당 오리마리수가 더 늘어나고 관리공 한사람이 관리하는 오리수는 종전에 

비해 3배나 늘어나게 된다고 함. 또한 먹이단위라 줄어드는 반면에 오리 마리당 무

게가 더 늘어나게 되며 부화율은 10% 높아지게 됨(로동신문 10.27)

평안남도 덕천닭공장 일군들은 닭공장을 원상복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호동과 살

찌우기 1호동, 3층으로 된 3호동의 원상복구 그리고 연건평 2,000㎡의 양어장과 

연간 10만매의 생산능력을 갖춘 기와생산기지, 염소우리, 토끼, 거위, 오리우리, 

농기구창고, 6칸의 합숙을 석달동안에 건설하기로 함(로동신문 11.16)

평양시 만경대닭공장 준공식에서는 평양시 닭공장 개건현대화공사에 투입된 건설자

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홍성남 내각총리가 전달하였음. 

감사문에는 작업여건이 어렵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닭사건축공사와 설비제작설치

작업을 짧은 기간에 끝마치고 모든 대상공사를 높은 수준에서 수행하였다고 건설

자들과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4)

평양시닭공장 준공식에서는 개건현대화공사에서 위훈을 세운 건설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되었으며 서포닭공장 준공식에서는 닭우리 

건축공사와 설비제작, 설치작업을 짧은 기간에 끝냄으로써 생산능력과 규모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이른 닭공장을 건설하였다고 지적하였음. 하당닭공장 준공식에서는 

생산공정의 컴퓨터화에 대해 언급하고 주어진 생산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수

행하도록 하고 지원받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장관리를 과학

기술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6)

현대적으로 개건된 평양시 룡성닭공장, 마람배합사료공장 준공식에는 평양시닭공장 

개건현대화공사에서 공을 세운 건설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



문이 전달되었음. 감사문에서는 이 공장들이 당의 인민적 시책에 의해 마련된 나라

의 재부라고 하면서 닭공장과 배합사료공장에서 현대화된 생산설비를 잘 관리하고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11)

개건현대화된 평양시 룡성닭공장의 컴퓨터종합실은 비육직장, 종금직장, 알깨우기

실, 기술준비실 등을 전산을 통해 연결하여 과학기술적 문제들과 경영활동을 종합

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음. 각 호동에 배치된 자종조종반의 관리공은 먹이공급장

치의 시간을 조절하여 그릇에 닭먹이가 자동적으로 흘러 들도록 하며 닭상자마다 

자동적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음. 또한 배풍기에도 자동온도조절기가 있어 각 호동

의 온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있으며 닭배설물 처리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로동신문 12.17)

개건현대화된 평양시 승호닭공장 준공식에서는 1968년 5월 김일성동지가 몸소 승호

지구에 부지를 선정해준 닭공장이 김정일의 지도에 따라 현대적으로 개건된 것에 

대해 말하였음. 그들은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과학기술적인 기업관리를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로동신문, 민주

조선 12.26)

○ 조선인민군 제368군부대 내 염소목장 현지지도(10.15)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제368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염소목장을 시찰하였음. 부대에

서는 염소목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올해에만도 수십 톤의 갖가지 유제품을 생

산하여 부대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였음. 김정일은 

목장을 돌아본 뒤 염소를 비롯한 초식가축을 대대적으로 사육하는데 지침이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음. 김정일은 이곳 군부대의 모범을 적극 따라 배워 염소

사육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김정일은 이곳 군부대에

서 유제품의 소비자인 군인들 가까이에 목장을 지은 것이 여러 모로 좋다고 하면

서 염소목장을 공급단위에 접근시키는 원칙에서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

와 함께 염소 마리수가 증가하는 조건에 맞게 젖짜기를 비롯한 작업들을 효율적으

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목장의 생산공정을 현대적인 기계들로 장비해야 한다고 지

적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0.16)

○ 평안북도 창성군 현지지도(10.25)

창골혁명사적지, 창성군 문화회관, 창성식료공장, 창성직물공장, 창성종이공장, 금야



2호발전소를 차례로 현지지도한 김정일은 옥포협동농장 종합축산기지를 현지지도

하였음.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잘 만들어진 축사를 돌아본 김정일은 농장에서 축

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많은 고기와 달걀, 젖과 양털을 생산하고 농장원들의 현

금수입을 늘인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면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축산물 생산을 더

욱 늘이도록 과업을 제시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0.26)

○ 평안남도 운곡지구 원종장 현지지도(12.20)

김정일은 원종장 건축물과 현대적인 기계설비, 소우리 등을 돌아보면서 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음. 김정일은 사료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며 고기의 질

도 높은 우수한 소품종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

적하고 원종장에 대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종업원들의 기

술기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또한 송아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

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수의방역사업을 철저

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와 함께 많은 고기와 우유가 생산되는 조건에서 인

민들에게 질 좋은 유제품을 보다 폭넓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요구르트공장을 비롯

한 현대적인 가공기지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20)

�@ 기타 보도 동향

가축질병 치료에 침자극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침은 마비상태에 있는 

신경에 흥분을 높여주는 작용이 있어 가축의 다리마비, 전신마비, 반신마비 등에 

효과적임. 또한 만성위장염을 비롯하여 소화기계통 질병, 호흡기계통 질병, 안이비

과계통의 염증치료에도 좋다고 함. 이밖에도 침은 가축의 질병치료에 효과를 높이

기 위해 약물요법과 기차 요법을 배합하여 사용하기도 함(로동신문 9.20)

평안북도당위원회 김평해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농장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정일이 평안북도 구성시 남산협동농장에 보낸 축산설비를 전달하는 모임

이 11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0.12, 민주조선 10.13)

○ 목장 및 풀판 조성

이미 여러 곳에서 염소를 기르고 있던 함경남도는 생산지와 소비지간의 거리가 멀어 

생산한 염소젖을 제때에 운반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음. 이에 해발고도가 그리 높지 



않고 풀판조성이 가능한 단천시에서 적지를 정했음. 도로닦기, 전기공사, 건축공사 

등 단계별 과제를 세분한 시의 일군들은 그에 해당한 인력조직과 자재보장대책을 

면밀히 세웠으며 11가지 형식의 염소우리와 살림집, 진료소, 합숙 등 수십동의 건

물이 갖추어진 단천시종합염소목장이 건설되었음(민주조선 10.3)

함경북도 김책시는 기존 도로의 기술개건을 실시하여 20.5㎞의 도로를 새로 건설하

였고 100여 리의 윤환선 도로를 따라 6개 지역에 염소목장을 나누어 건설하였음. 

이로써 68동에 126세대의 살림집과 60동의 염소우리, 학교, 탁아소, 유치원, 진료

소, 상점, 목욕탕, 이발소, 미용원 등 문화 및 편의봉사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

설을 끝마쳤음. 그리고 정수골에 하루 10톤의 가공능력을 보유한 현대적인 젖가공

장을 자체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민주조

선 10.31)

작년 2월 버려져 있던 평양시 사동구역의 한 섬을 현대적인 타조생산기지로 조성하

는 사업에 돌입한 대성총국은 6만여㎡의 면적에 새끼타조우리와 만 7,000㎡의 어

미타조놀이장, 알깨우기실, 고기가공장과 컴퓨터종합조종실, 공공건물을 건설하였

음. 또한 올해에만도 수백 마리의 타조를 생산한 총국은 이미 연탄, 신흥군을 비롯

한 여러 시, 군에 많은 새끼타조를 보내주었음(로동신문 11.3)

평안남도에서 염소목장이 활발히 건설되고 있음. 맹산군은 대흥지구에 1,500여㎡의 

풀판적지를 자연풀판으로 전환한데 이어 4개월여 기간동안 공사작업을 벌여 17동

의 염소우리와 250㎡의 젖가공실, 합숙, 자연냉장고를 건설하고 17개의 분장을 갖

춘 염소목장을 건설하였음. 평성시는 자모지구에 20개의 분장을 갖춘 염소목장 건

설공사를 시작하여 30여㎞의 윤환선도로를 건설하고 젖가공품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냉장고 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음. 녕원군, 증산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에서도 지대적 특성에 맞게 적지를 정하고 인력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한 전에 염소목장 건설을 끝내고 질 좋은 유제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

고 있음. 이로써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 전체에서 95동에 2만 5천여 개의 

염소우리와 20동에 2천 3백여 개의 염소젖가공실, 40동에 6천여 개의 방목공합숙 

등 기타부속건물 50동이 성과적으로 건설되었음(로동신문 11.8)

량강도 혜산시는 염소사육에 유리한 해발 1,500여m의 고산지대에 100여 동에 달하

는 염소우리와 먹이가공실, 젖가공장, 살림집, 학교, 목욕탕, 풀판과 윤환식도로를 

갖춘 현대적인 염소목장 건설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며 완공단계에 이르렀음(민주

조선 11.9)



황해북도는 시, 군마다 염소를 대대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목장을 건설하도록 하고 

풀판도 함께 조성하도록 하였음. 도에서는 각 시, 군마다 1,000정보 이상의 풀판을 

조성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신계군, 은파군, 연탄군 등 많은 군에서 1,500

정보 이상의 자연풀판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풀판을 조성할 때는 나무를 띠

모양으로 심어 바람을 막고 산사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염소방목을 순

환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가축먹이로 영양가가 높은 풀을 과학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아 가뭄이나 장마철에도 잘 견디는 풀을 찾아 많

이 심도록 하고 칡, 싸리, 분홍꽃아카시아와 같은 것들을 잘 배합하여 심도록 하였

음. 이와 함께 풀씨채종체계를 세워나가면서 영양가 높고 수확이 많은 풀씨를 대대

적으로 수집하거나 채종하여 인공풀판에 심고 자연풀판에도 뿌리고 있음(로동신문 

11.24)

비교적 산과 골짜기가 많은 룡호, 해월, 동산리 등에 연 150여 리의 윤환식 도로를 

건설한 황해남도 연안군은 도로 주변 곳곳에 총 건평 4,730㎡에 달하는 41동의 염

소목장을 건설하였음. 남포시 항구구역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동전리의 야산기슭 2,000㎡의 부지에 염소목장을 건설하였음. 목장은 420

㎡의 염소우리와 토기우리, 먹이가공실, 젖가공실, 절임탱크, 먹이보관창고, 우물 

등 가축사육과 가공에 필요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민주조선 12.5)

황해북도 서흥군은 백암리지역 6개 골짜기에 염소우리와 먹이가공 및 젖가공실, 보

조건물을 갖춘 염소목장을 건설 중에 있음. 현지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조건을 과

학적으로 타산하여 목장건설 위치를 정한 군 일군들은 단계별, 일정별 계획을 세우

고 목장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음(민주조선 12.14)

몇 해 전 염소를 대대적으로 사육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황해북도 황주군 황주군

은 염소젖생산기지를 소비지에 최대한 인접시키는 원칙에서 적지를 선정하기로 의

견을 모으고 현지조사를 벌여 삼훈지구를 염소목장 적지로 확정하였음. 현재 건물

들이 목장 곳곳에 들어서고 있으며 건설을 끝낸 여러 단위들에서 염소사육을 시작

하였음. 젖가공기지도 소비지와 가까운 조건에 맞게 항시 가공품을 운반해갈 수 있

도록 합리적으로 건설되고 있음(로동신문 12.29)



2. 산  림

�@ 산림조성을 위해 양묘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카시아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을 

것을 장려하는 동향을 보도

○ 나무모 생산 동향

자강도 강계시 석현지구 장자강 기슭에 건설 중인 수목원은 산림과학연구사업을 위

한 건물과 나무모를 키워 내는 온실이 들어서게 됨. 특히 조직배양실은 무균상태를 

철저히 유지하고 현대적인 실험설비가 갖추어져 나무모 조직배양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큰 나무들과 새 품종의 나무들을 채종 및 육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문

제를 해결하게 됨. 새로운 형식으로 건설되고 있는 수백㎡의 나무모 온실은 컴퓨터

로 온습도와 채광조건을 조절하게 되어 있음. 또한 용재림, 경제림, 보호림, 풍치림 

등 모든 산림을 전망성 있게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꽃나무와 산과실나무, 기름나

무를 비롯한 근 200종에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됨. 수목원에는 많은 나무종류

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심게 되며 받아들일 나무종류들도 실험적으로 심게 됨. 이

에 따라 수목들에 미치는 일조량의 영향, 추위에 견디는 정도, 필요한 수분의 정

도, 환경조건, 번식방법 등 식물학적 연구를 시행하게 됨(민주조선 9.24)

평안남도 덕천시산림경영소는 추가적으로 10여 정보의 나무모밭을 조성하기 위해 

대흥군, 장진군, 부전군에 종자따기조는 파견하여 10톤의 종자를 따냈고 해마다 

종자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나갔음. 경영소는 골짜기가 많은 덕천시 주변 산지에 나

무모밭을 골짜기별로 정하고 숲사이 나무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였음. 또한 리별 

골짜기단위로 40여 개의 산이용반을 조직하여 종자를 심고 가꾸며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함(로동신문 10.1)

평안북도 태천군은 나무모밭을 실정에 맞게 정하고 조성하였으나 나무종자가 충분

히 확보되지 않아 당장 씨를 뿌릴 수 없었음. 국토환경보호관리부 책임일군은 종자

따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짧은 기간에 계획보다 많은 나무종자를 마련하였으며 

제 철에 씨를 뿌리게 되었음. 지난 기간 산림경영소는 나무심기를 군중적으로 실시

하면서 멀리 운반하여 심은 일부 나무들과 땅이 나쁜 지역에 심은 나무들의 사름



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음. 해당부분의 한 일군으로부터 닥풀을 이용하

면 나무의 사름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산림경영소의 일군은 수

십 평에 닥풀을 심어서 말린 다음 나무심기를 할 때 부수어 진흙물에 풀고 그 물에 

나무모뿌리를 담구었다가 옮겨 심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먼 거리로 수송하거나 땅

이 나쁜 지대에 심은 나무도 사름률을 높이게 되었고 이를 확증한 국토환경보호관

리부는 나무를 심을 때 닥풀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였음(로동신문 10.14)  

경제적인 이용가치가 큰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모를 조직배양하기 위해 산림과학원

에서는 나무모조직배양온실 건설에 나섰음.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 건설되는 나

무모조직배양온실은 기본건물과 온실을 포함해 총 수천㎡의 부지면적에 조제실, 

멸균실, 무균접종실, 배양실, 온실, 순화온실 등이 갖추어지게 됨. 나무모조직배양

온실에서는 아카시아나무모를 비롯하여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모들과 종자로 

번식시키기 힘든 나무모들을 조직배양하게 됨(로동신문 12.21) 

○ 아카시아 나무 식수동향

땔감문제 해결을 위해 아카시아나무림을 조성한 평안남도 평원군 덕제리는 산림면

적을 구획별로 나누어 순환식으로 나무를 베도록 하였으며 한 구획 안에서도 아카

시아나무림의 조성상태에 따라 지역을 선정하였음. 즉 나무의 상태에 따라 용도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채벌되어 산이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

였음. 또한 구획을 나누어 조성상태를 파악했기 때문에 산림조성과 관리를 계획적

으로 실시할 수 있었음(로동신문 9.27)

평양시는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기간에 많은 아카시아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운데 

이어 시국토환경보호관리국 산림처 일군들은 현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구역, 군에 아카시아나무 심기계획을 확정해주고 있음. 현재 아카시아나

무종자따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강동군, 상원군, 승호구역 등 시의 구역, 군일군들

은 아카시아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적지를 돌아보고 나무모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

과 도구, 자재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음(로동신문 10.14)

황해남도는 지난해보다 1.5배 확장된 면적에 아카시아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웠음. 

은천군은 올해 210정보의 면적에 아카시아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아카시아나

무 심을 적지를 확정하여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정확히 분담을 주어 

나무심기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은률군, 벽성군은 나무심기작업 준비를 마치고 며칠 

사이에 수십 정보의 면적에 아카시아나무모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옹진군, 배천

군, 안악군 등 여러 군에서도 많은 면적에 아카시아나무모를 심고 있음(민주조선 



10.27)

강원도 원산시 죽산협동농장은 도룡골에 천여 평에 달하는 나무모밭을 만들고 많은 

양의 씨앗을 마련하였음. 해마다 식수절에 100여 정보의 아카시아나무림이 조성되

었고 올해 봄, 아카시아나무림에서 곁가지와 그루솎음을 하여 80여 정보의 채소밭

에 필요한 모판용 활창대를 수만 대나 생산했으며 3˜4년생 나무에서 핀 아카시아

꽃에서 수백㎏의 꿀을 생산하여 산모, 농장원들에게 공급하였음. 또한 적지 않은 

땔감을 생산하여 탁아소와 유치원 등 공공건물과 일손이 부족한 농장원세대에 공

급하였음. 이와 함께 아카시아나무림에서 올해 200여 마리의 종자토끼로 1,000여 

마리의 새끼토끼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먹이를 해결하였으며 300여 마리에 달하는 

염소의 먹이문제도 해결하였음(로동신문 11.23)

땔나무림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 황해남도에서 강령군은 군당과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등 군급기관 일군들은 물론 복합미생물비료공장, 고구마가

공공장 등 공장의 노동자와 부민, 오봉, 쌍교, 인봉리의 농장원, 학생 등이 나무심

기계획을 초과달성하기 위해 나서 5일 동안에 대략 300정보의 땔나무림을 조성하

였음. 삼천군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량정사업소 등 많은 공장, 기업소와 추

릉, 덕천, 룡천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장들, 학생들까지 나서 최근 4일 동안에 180여 

정보의 아카시아나무를 심었음. 벽성, 신원군 등 다른 군에서도 땔나무림 조성사업

을 대대적으로 벌여 도 전체적으로 1,400여만 그루의 아카시아나무를 심었음(로동

신문 11.27)

○ 육종 과학연구

산림과학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산과 들에 아카시아나무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

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가시가 없고 일반 아카시아나무보다 움재생능력이 강하며 

잎생산량이 많아 땔감 및 가축먹이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카시아나무와 줄기가 

곧고 종전에 비해 정보당 생산량이 1.4배이상 되는 목재용아카시아나무, 꽃차례수

가 2.3배, 꽃 피는 기간이 6일이나 길고 정보당 꿀생산량이 1.5배에 달하는 밀원용 

아카시아나무 품종들을 육종해냈음. 산림과학원 육종학연구소 연구사들이 육종한 

포플러는 심어서 10년이 지나면 정보당 80˜100㎥의 통나무를 생산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관상용으로도 좋기 때문에 거리와 마을, 도시미화에 적극 이용되고 있

음. 또한 물황철나무와 평양포플러를 교잡하여 솜털이 날리지 않으면서도 추위에 

강한 포플러나무를 육종하여 널리 번식시키고 있음. 이 밖에도 순안찔광이나무, 흰

씨잣나무 등 육종한 새로운 품종의 나무들도 경제적 가치가 큼(로동신문 10.31, 민



주조선 11.8)

�@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을 통해 식수를 장려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용도의 산림조성사업 동향에 대해 보도

함경북도는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아카시아와 분홍꽃아카시아를 기본으로 

수천 정보의 면적에 많은 나무를 심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경성군, 길주군, 은

덕군은 종자를 딸 수 있는 원천을 확보하고 빠른 기간에 많은 양의 나무종자를 마

련하도록 하고 있음. 청암구역, 회령시, 김책시 등 도내 여러 시, 군에서는 나무모

생산을 앞세워 수종이 좋고 튼튼한 나무모를 많이 키워내고 있음(민주조선 10.3)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맞아 평안남도 성천군, 은산군, 북창군은 필요한 나무

모를 충분히 마련해 놓고 나무심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천시는 송암동굴 주변을 

수림화하기 위해 4천여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있음. 다른 시, 군에서도 

고속도로 주변을 수림화하여 도시와 마을의 풍치를 가꾸기 위해 나무심기를 활발

히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10.31)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을 맞아 량강도 혜산시는 도로보수와 강하천정리, 나무

심기 등을 수행하고 있음. 압록강관리소는 압록강 호안림 조성을 위한 전망계획과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양묘장을 조성하였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황철나무, 버드나무 등을 떠다가 강유역에 심었음. 또한 시의 각급 학교 학생들이 

동원된 가운데 가을철나무심기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음(민주조선 10.31)

황해남도 옹진군은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에 과제를 분담시켜 많은 나무를 심도록 하고 이와 함께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사

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구랑, 장송, 삼산, 대기지구를 비롯한 산지

에 경제적 가치가 큰 나무들이 심어지고 있으며 군산림경영소 양묘장 등 산이용반

에 조성된 수십 정보의 양묘장에서는 나무종자파종에서 거름주기, 물주기와 김매

기 등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모에 대한 관리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민주조선 11.17)

평양시 대성구역은 아카시아나무, 평양단풍나무 등 10만여 그루를 주변의 산, 거리

와 살림집구역들에 심을 계획을 세웠음. 구역 국토환경보호관리부 일군들은 단계

별 목표를 세우고 구역 일군들은 현장에서 구덩이파기와 계단짓기작업을 진행시키

고 있으며 토양에 따라 심을 나무의 품종을 정확히 선택하고 나무모를 나르는데 

필요한 도구도 미리 준비하였음.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은 물론 학교와 동, 인민반



에서 나무심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로동신문 11.19)

나무모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산림 조성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한 개성시는 개성산림경영소에서 10여 정보의 산에 아카시아나무, 잣나무 등

을 심었으며 개풍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나무모를 생산하여 주변 산에 10여일 동안

에 73정보의 아카시아나무림을 새로 조성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3)

황해북도 산림부문 일군들은 나무모생산을 늘리기 위해 멀리 장진군에까지 가서 이

깔나무종자를 채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종이 좋은 나무모종자를 해마다 6톤씩 채

취하여 750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였으며 1,500정보의 산림을 조성하였음. 지

난 10년 동안 1만 410여 정보의 면적에 나무를 심어온 신평, 곡산, 연산, 수안군은 

공업림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군의 산림경영소는 지난 10

년 간 용재림, 기름나무림, 땔나무림을 1만 2,400여 정보나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

었음(로동신문 12.5)

10년 전부터 수유나무림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황해남도 송화군 구탄협동농장은 주

변 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유나무림 조성적지를 파악하고 나무모확보

사업을 벌였음. 토양과 경영관리조건이 유리한 제2작업반 지역에 수유나무림 조성

적지를 선정하고 수 정보의 수유나무를 심은데 이어 수유나무관리분조를 조직하여 

거름공급, 김매기, 병충해방지작업 등을 기술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5년째 되는 해

부터 열매를 수확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수많은 열매를 거두어 짠 기름으

로 질 좋은 비누를 생산공급하고 있음(민주조선 12.14)

�@ 기타 보도 동향

전나무과에 속하는 원산구상나무는 송도원의 원산식물원에서 수십 년 째 보호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보존관리되고 있음. 그 중 1호 나무의 높이는 

1.3m, 너비는 9m, 가슴높이에서 직경은 30㎝로 껍질은 잿빛이 나는 흰색이며 얇

게 터짐. 나무모양은 원추형을 이루고 있는데 분비나무와 비슷하며 줄기는 전나무

와 비슷함. 바늘모양으로 된 원산구상나뭇잎의 길이는 9˜14㎜이며 너비는 2˜2.5

㎜로 한 개 잎이 살아 있는 기간은 3˜6년임. 겨울눈은 타원형이며 털이 없고 송진

으로 덮여 있음. 구상나무는 주로 남부지역의 고산지대에 분포되어 자라는 특산식

물로 중부 해안지대인 원산기방에 풍토순화되어 자라고 있는 나무로써 그 수세가 

매우 좋음(민주조선 10.8)



양지바르고 수분이 적당한 마른 땅에서 자라는 은행나무는 북부 고산지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심을 수 있음. 은행나무에는 살균, 살충성분이 있으며 공해에 대

한 적응력이 높아 가로수나 정원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재로도 

널리 쓰임. 은행나무의 열매는 결핵이나 천식에 매우 좋으며 레시틴과 비타민B의 

모체가 되는 에르고스테린이 들어 있어 뇌혈관작용을 원활하게 하므로 뇌졸중, 신

경쇠약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함. 은행씨는 예로부터 불에 구워 4˜5알씩 먹으면 정

력에 좋다고 하며 밤에 오줌을 싸는 아이에게 날마다 구운 은행시를 대여섯알씩 

먹이면 효과가 좋다고 함. 은행나무잎은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심장기능을 도와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폐를 튼튼하게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등의 효능이 있어 

가슴앓이, 가래 및 천식, 설사, 백태, 상피증 등을 치료하는데 널리 사용하고 있음. 

최근 은행나무잎에 함유된 긴크골리드 A, B, C와 긴놀, 플라보노이드성분은 말초

혈관장애, 노인성 치보 등을 치료예방하는데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함. 특히 우리

나라의 은행나무잎은 다른 나라의 은행나무잎보다 유효성분 함유량이 많다고 함. 

은행을 이용하는데서 유의할 점은 은행씨에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날것으로 먹거

나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고 빈속에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중독될 위험

이 있음. 오랜 의학책에는 은행씨를 많이 먹으면 복통, 구토, 설사, 발염증세가 있

을 수 있다고 하였음. 은행씨에 중독되었을 때는 사향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거

나 감초 달인 물을 마시면 독이 풀린다고 함(민주조선 10.15)

가을철에 심을 나무모는 수종이 좋으면서도 불리한 환경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나무

종류를 선택해야 함. 창성이깔을 비롯한 이깔나무류와 잣나무 등 바늘잎나무들, 아

카시아나무, 느티나무, 오동나무, 평양단풍나무, 황철나무, 오리나무를 비롯한 넓

은잎나무들이 좋음. 가을철나무심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나뭇잎이 다 떨어지

고 나무가 동면에 들어가는 시기임. 이 시기는 지대별로 다른데 바다기준높이 

800m 이상되는 높은 지대에서는 10월 하순, 중간지대는 11월 초순, 500m 이하되

는 낮은 지대에는 11월 중순부터 나무심기에 들어가야 함. 또한 너무 마른 곳이나 

바람이 센 곳, 습기찬 곳은 피해야 함. 나무모는 뜨는 즉시 심어야 하는데 나무모

를 운반할 때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또한 구덩이는 

너무 깊이 파면 나무모의 줄기 밑부분이 썩을 수 있고 얕게 팔 경우에는 뿌리가 흔

들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대로 구덩이를 파야 함. 나무모를 심은 다음에는 

흙을 잘 다져주고 그 위에 작은 돌이나 나뭇잎 등을 덮어 습기가 금새 빠지지 않도

록 함(로동신문 11.5)

20일 진행된 전국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한 과학기술토론회에서는 김정일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인 ‘치산치수사업을 힘있게 벌려 조국산천을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



로 꾸리자’에서 제시된 과업에 따라 전국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논문들과 과학기술자료들이 발표되었음. 「온 나라 수림화, 

원림화에 대하여」,「수림화, 원림화기술기준에 대한 연구」,「도시수림화에 나서

는 몇가지 문제」,「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방도」등의 연구논문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음. 또한 잡종버드나무 번식문제, 청년영웅도로 주변의 수

림화, 원림화문제, 아카시아나무로 검덕지구를 수림화하기 위한 문제 등에 대한 논

문이 발표되었음(민주조선 11.21)   

울릉도가 원산지인 오동나무는 현삼과 오동나무속에 속하는 참오동나무로써 비슷한 

종의 오동나무로는 작은 오동나무, 백화오동나무, 란고오동나무, 추목잎오동나무, 

남방오동나무 등과 그 교잡종이 있음. 이 밖에 오동나무에는 능소화나무와 향오동

나무속에 속하는 향오동나무와 청오동나무과 청오동나무속에 속하는 벽오동나무

(청오동나무)가 있음. 오동나무는 빨리 자라는 목재, 섬유제지용 식물로 포플러, 아

카시아나무보다 목재생산성이 높음. 경지 재배 시 10년생 후부터 정보당 250˜

300㎥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음. 오동나무 목재는 곧고 연하며 무늬가 아름답고 

윤기가 날 뿐만 아니라 말라도 트지 않고 소리울림이 좋아 악기, 가구, 건축용재로 

널리 쓰임. 열매에는 약용성분이 함유되어 여러 가지 치료에 사용됨. 꽃이 많이 피

고 2개월 이상 지지 않아 아카시아나무보다 꿀생산량이 많으며 잎에는 단백질이 

많아 가축먹이로도 좋음. 또한 나무모양이 고와 원림용으로 많이 심으며 대기 중의 

이산화유황을 흡수하여 제련소 주변에 심으면 공해를 막는데 효과적임. 농경지에

서 재배하는 경우 나무 사이에 밀, 보리 등 농작물이나 차나무, 삼나무를 심으면 

실리를 보장할 수 있음(로동신문 11.29)

오동나무는 아열대에서 기원하여 오늘은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널리 

분포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함경남도 이남의 바다가 낮은 산지대와 서

부의 낮은 산기슭, 마을 주변에 분포되어 있음. 북부한계선은 함경북도 명천군 보

촌리 중평마을의 오동나무로, 산림한계선은 대체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동해안지

역과 평안남도 중부산지의 해발 400m정도로 보고 있음. 오동나무는 햇빛을 좋아

하고 비교적 따뜻한 기후조건에서 잘 자라며 토양은 비옥하고 수분이 적당한 조건

에서 잘 자라지만 가뭄에도 잘 견디는 편임. 그러나 물기가 많은 곳에서는 잘 자라

지 못함. 오동나무는 자라는 속도가 빠르며 움되살이능력이 강함. 참오동나무는 높

이가 10˜15m이고 가슴높이 직경이 60㎝인 잎이 지는 키나무임. 잎은 크기가 2

0˜30㎝에 둥근 달걀모양으로 그 주위는 매끈함. 꽃은 송이꽃차례로써 5월에 가지 

끝에 고깔모양의 연한 가지색 꽃이 피며 열매는 달걀모양으로 길이가 2˜3㎝이며 

두쪽으로 벌어짐. 번식은 뿌리심기와 씨앗으로 하는데 해가 잘 들고 배수가 잘되며 



토심이 깊은 땅에서 잘 자람. 참오동나무는 황해도 이남의 해발 400m 이하의 낮은 

산지와 마을 주변에서 많이 자라고 있음(로동신문 12.6)

산림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를 법으로 공고히하고 산림자원을 더욱 늘이고 효과적으

로 이용하며 그에 대한 지도통제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

고인민회의는 1992년 12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을 채택하였음. 

산림법이 채택된 이후 당의 조치에 따라 중앙에서부터 지방의 하부 말단까지 나무

심기를 위한 군중체계가 확립되고 해마다 식수절과 식수월간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대중들이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게 되었음. 또한 중앙양묘장과 함께 각 시, 군에 

모체양묘장이 조성되어 지난 시기에 비해 양묘장 면적이 2.5배로 늘어나고 나무모

생산을 2배로 높일 수 있었음. 이와 함께 산불, 병해충피해 방지대책이 강화되는 

등 산림보호사업을 통해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장수산 등의 명승지들이 보존되

었음. 산림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산림자원을 조사장악하고 산림자원이용정형과 변

동 등을 등록하며 산림법에 준하여 산림자원이용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통제하는 

사업이 강화되었음. 또한 산림경영에 있어서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전국의 산림경

영사업을 정상적으로 파악, 지도하며 산림경영사업이 산림건설 총계획에 따라 진

행되도록 하였음. 특히 산림경영사업 지도에서 과학기술지도가 강화되면서 최근에 

새 품종의 아카시아나무와 포플러 연구를 비롯해서 산림과학분야에서 다양한 성과

가 이룩되었음(민주조선 12.11)

지대적 특성에 맞는 오동나무 우량품종 육종연구가 핵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

데 어느 한 나라에서는 목재의 출재율이 높은 여러 가지 줄기형 오동나무 육성방

법을 완성하였음. 또한 관수를 받아들여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집약적인 

재배방법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오동나무를 산림조성계획에 

따라 재배하고 원림부문에서 도시녹화에 이용하였음. 특히 최근 새품종 오동나무

에 대한 시험재배를 통해 전국에 확산시키도록 한 김정일의 가르침에 따라 인민무

력부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과학원에서는 빨리 자라고 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의 참

오동나무를 조직배양의 방법으로 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로동신문 12.13)



3. 감자 농사

�@주요 농정과제의 하나인 감자농사혁명이 적극 추진되는 가운데 량강도 대홍단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가 있었으며 시범농장으로 지정된 량강도 

대홍단군종합농장을 중심으로 감자농사와 감자가공공장 생산 동향에 대해 보도

○ 량강도 대홍단군 현지지도(10.8)

대홍단 신사동에 새로 건립된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돌아보고 대홍단군 홍암농

장에서 감자수확기의 작업모습을 살핀 김정일은 올해 대홍단군의 감자작황을 알아

보고 군내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감자농사에서 큰 성

과를 이룩하였다고 만족스러워하면서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음. 김정일은 대홍

단군의 경험은 지대적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을 심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

여 영농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면 감자수확고를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하면서 고산지대에서 감자를 많이 심는 것이 알곡생산

을 급격히 늘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라고 말함. 또한 대홍단군에서처럼 감자농

사에 인력과 기계를 집중하고 과학적인 농법을 도입하면 감자수확고를 몇 배로 높

일 수 있다고 하면서 백암, 부전, 장진 등 산간지대에서 감자농사를 대대적으로 실

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함께 생산된 감자를 제때에 수확하고 가공처리하기 위

해서는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과 함께 감자를 짧은 기간에 가공할 수 있는 대규모 

가공공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함. 김정일은 현대적으로 건설된 각종 종자

저장고를 보면서 종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를 건설하고 과학기술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음. 이어 김정일은 대홍단군에 있는 감자

연구소를 현지지도했음. 연구소 일군들로부터 감자연구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여러 연구실을 돌아보면서 감자연구사업 진행정형을 파악했음. 김정일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을 더 많이 육종하고 감자농사에

서 나타나는 제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로동신문, 민주조

선 10.10)

김정일의 2002년 10월 8일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량강도 대홍단군 일군들과 근



로자들의 궐기모임이 18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과학

중시사상에 맞게 감자농사를 과학화하고 다수확품종을 심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

며 감자종자보관과 관리를 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감자연구소의 물질기

술적 토대를 확립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반영하며 무바이

러스감자종자 생산을 늘여야 한다고 지적함(로동신문 10.20, 민주조선 10.19)

○ 감자 캐기 및 종자 확보

함경남도 부전군은 감자캐기에 앞서 인력조직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와 달구지, 보

습, 호미, 삼태기 등 감자캐기에 필요한 농기구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캔 감자를 

제때에 실어 움에 저장할 수 있도록 감자움을 새로 짓거나 보수정비하였음(로동신

문 9.26)

량강도 대홍단군은 감자캐기 작업에 앞서 홍암농장에서 방식상학을 조직하고 농기

계 대당 작업실적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한 문제를 실제 농기계를 가동하면서 시

간별로 측정하고 합리적인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참가들에게 보여 주었음. 농기

계작업소에서는 최근에만도 6종의 설비부속품을 새로 생산하여 트랙터와 연결농

기계의 수리정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합수확기를 비롯한 농

기계를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수확작업에 지장이 없게 준비함. 또한 17대의 감자숲 

자르는 기계를 새로 제작완성하여 감자캐기에 이용하고 있음(민주조선 9.29)

감자캐기작업을 진행하면서 량강도 풍서군은 일군들을 각 협동농장에 파견하여 지

대적 특성과 기후풍토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감자종자를 다음해 감자파종면적에 통

알로 심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타산한 것에 기초하여 종자확보사업을 적극 추진

하였음. 농장기사장을 책임자로 하여 작업반에서는 기술원과 농장원들고 종자고르

기조를 조직하고 작업반, 분조감자농사에 필요한 감자종자를 엄선하도록 조직사업

을 실시하여 군의 모든 협동농장, 작업반마다 다음해 감자농사에 필요한 다수확품

종의 감자종자를 확보해 나가고 있음(민주조선 11.16)

다음해 감자농사에 사용할 물거름 생산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자강도 랑림군 읍협동

농장의 일군들은 종축작업반과 비육분조에서 수시로 물거름 생산정형을 파악하고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일정계획을 수행하도록 이끌고 있음. 종축작업반은 

겨울철에도 물거름을 중단없이 생산하기 위해 물거름받이시설을 갖추어 놓고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매일 많은 양의 물거름을 받아내고 있음(민주조선 

11.17)



량강도 대홍단군 농업경영위원회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에게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농사방법의 제한성과 대홍단식 감자농사방법의 우월성을 대비하여 분석하면서 과

학적인 농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 또

한 김정일이 현지지도에서 높이 평가한 홍암농장 제4작업반의 감자농사경험을 일

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다수확우량품종의 감자종자를 대

대적으로 증식하며 재배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각 농장

에 건설해 놓은 30여 개의 감자종자저장고를 적극 이용하여 다수확우량품종의 감

자종자의 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자밭 지력향상을 위해 정보당 

100톤 이상의 질 좋은 유기질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민주조

선 11.23)

다음해 감자농사면적을 확대할 계획을 세운 함경남도 부전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는 면적 확대에 따른 종자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감자캐기작업에 맞춰 실

시하였음.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통알감자종자의 기술적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편향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주는 등 종자선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음. 

또한 크기와 품종별 부패상태를 가려 보관움에 넣도록 하였음(민주조선 11.29)

○ 감자가공공장 생산동향

량강도 대홍단 감자가공공장 분탕직장에서는 분탕건조설비를 개조하여 건조온도를 

자동조절할 수 있게 하였고 분탕생산에서 중요한 풀쑤기공정의 자동온도조절장치

도 해결하였음. 엿포장에서는 수작업이 필요없는 연속식냉각설비를 마련하였고 발

효공정의 완전자동조종체계를 완성하였음. 또한 되돌이장치, 회수장치 등을 받아

들여 음료의 질을 개선하였음. 감자전분직장은 감자전분 생산설비를 최대로 가동

하기 위해서 밭에서 캔 감자의 흙, 모래처리를 기계화하기 위한 물모임장과 수백㎥

의 물탱크 건설 작업을 벌려 전분생산 이전인 8월에 흙, 모래 처리공정을 새롭게 

만들었음(로동신문 10.7)

함경남도 함흥기초식품공장에 완성된 감자가루식품 생산공정은 감자선별공정과 세

척공정, 익힘공정, 냉각공정, 껍질분리공정, 검사공정, 압출공정, 혼합공정, 국수공

정, 건조공정, 절단공정, 포장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선별공정에서 선별된 감자

가 벨트컨베어를 타고 들어와 초벌세척공정과 완전세척공정을 거쳐 익힘기에서 익

혀지고 냉각공정에서 식혀져 껍질분리기에 들어감. 껍질이 벗겨진 감자는 검사대

를 거쳐 압출식감자분쇄기에서 마른 가루와 혼합되어 국수기에 들어가 국수가 되

어 나온 다음 건조기에서 말려짐. 건조된 국수는 절단공정에서 적당한 크기로 절단



되어 제품으로 포장됨(로동신문 10.12)

현대적인 전분생산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질 좋은 감자전분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

서는 전분직장장 강명국을 비롯한 돌격대원들이 방대한 흙을 처리하여 1차물모임

장 건설을 짧은 기간에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김

책공업종합대학 교원들과 함께 돌모래분리기를 개조하고 감자접수장에 기중기를 

새로 설치하여 전분생산율을 30%이상 향상시켰음. 공장 일군들은 물저장능력을 

종전보다 배로 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전분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자처리에서 나오는 섬유찌꺼기 처리능력을 강화하여 전분생산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전분직장 세척공정의 노동자들은 감자세척기와 분쇄기의 가

동을 최대로 보장하면서 기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제공정설비를 담당한 기계공은 

과학기술적으로 전분거둠률을 높이고 있음(로동신문 11.13)

○ 감자농사 지원사업

량강도 대홍단군을 지원하도록 한 김정일의 뜻에 따라 인민보안성에서는 해마다 창

평농장 제2작업반에 일군들을 파견하였으며 올해에도 해당 작업반을 돕기 위해 창

평농장 제2작업반에 현대적인 산업건물을 새로 건설하기로 계획하였고 함경북도 

인민보안국 일군들이 현지에 파견되어 건설작업을 끝마쳤음(로동신문 10.22)

올해 2월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한 김정일의 가르침을 전달받은 농근맹중

앙위원회는 여러 명의 일군을 현지에 파견하였으며 감자종자생산을 위한 영농공정

별 사회주의경쟁 총화에 필요한 많은 생활필수품을 마련하여 지원하였음. 5월 초

에는 책임일군이 감자종자심기가 한창인 삼지연군과 대홍단군, 백암군에 내려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과 감자종자 재배에 따르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설해 주

었음(로동신문 12.6)

김정일은 량강도 대홍단군과 삼지연군, 백암군농장의 감자농사를 적극 지원한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에 감사를 보냈음. 인민보안성에서는 창평농장 제2작업반

에 연건평 1,1000여㎡에 달하는 감자종자저장고, 농기구보관고, 청년학교 등을 건

설해주었으며 삼지연군의 농장들에서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영농자

재를 공급해주고 생산건물과 제대군인들의 살림집을 보수해주었음. 또한 내각사무

국 내각수도건설위원회, 도시경영성, 내각대외봉사국 등에서도 백암군의 농장에서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벌이는 등 감자농사를 적극 지원하였음(로동신문 12.14, 민

주조선 12.11)



국가관광총국의 모든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행사에서 

외국인 안내사업으로 분주한 가운데 총국 내 해당 부서들과 아래단위에서는 기본

임무를 수행하면서 감자농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7월에 총국에서는 부처장급의 

일군을 책임자로 하는 적지 않은 인원을 대홍단군 서두농장 제1작업반에 파견하고 

많은 자재를 보내주었으며 지원하기로 계획한 작업을 10월까지 끝낼 수 있었음(로

동신문 12.26)

�@생산된 감자의 저장 및 보관과 우량 품종 감자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 성과에 대해 

보도

○ 감자 저장

황해북도는 지대적 특성과 감자종자 보관관리에 적합한 저장고를 건설하기 위해 김

정일의 현지지도가 있었던 단위들부터 감자종자 저장고를 건설하고 이를 본보기로 

다른 리에 일반화하도록 함. 770여 동의 감자종자 저장고 건설을 시작하여 현재 

330여 동이 완공되었고 다음해 농사에 사용할 감자종자를 보관하게 됨(로동신문 

9.29)

량강도 대홍단군 창평농장 제2작업반에서 건설한 감자종자저장고에는 지하저장고와 

200여㎡의 유리를 씌워 햇빛이 잘 들게 한 종자싹틔우기장이 있음. 지하저장고는 

품종별, 규격별로 우량품종의 감자종자를 12㎏씩 담은 상자가 쌓여 있으며 2대의 

송풍기로 저장고의 온습도 조절을 하고 있음. 또한 한번에 300˜500㎏의 종자를 

싹틔우기장으로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감자종자싹틔우기장은 

씨붙임철에 제때에 종자싹틔우기를 할 수 있음. 백산농장에는 7개, 신흥농장과 신

덕농장에는 각각 5개, 농사동농장에는 3개의 감자종자저장고가 훌륭히 건설되었음

(로동신문 10.21, 민주조선 10.29, 11.23)

○ 우량 품종 감자 생산 연구 동향

량강도 대홍단군 감자연구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원종생산공장 건설에 돌입하여 7월 

초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했음. 지금 연구소에서는 11월까지 수십 만개의 감자알을 

전부 수확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미 많은 감자알을 수확했음. 관리공들은 온습

도 조절과 농약치기, 늙은잎 따주기 등 식물체 가꾸기에 대한 작업을 과학적으로 

실시하면서도 동시에 일일 감자알수확계획을 초과달성하고 있음(로동신문 10.22)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에 10여 개의 온실로 된 연건평 5,700여㎡의 공장이 건설됨

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의 감자종자를 생산하게 되었음. 온

실에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한 영양액을 자동적으로 식물체에 분무하여 무

바이러스감자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가 갖추어져 있음(로동신문 

10.23, 민주조선 10.22)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의 일군들은 김정일의 지원 속에 조성된 현대적인 원종생산

기지에서 무비루스잔알감자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왔음. 연구

사들은 어떤 추위에도 영양액의 온도를 과학기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발한 착

상을 하여 띄우개식 전기난방장치를 만들어 냈음. 관리공들도 무바이러스잔알감자 

생산현장에서 원종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크기의 잔알감자를 생산하는데 노력해온 

결과 지난 한달 여 동안 무바이러스잔알감자 생산량을 종전에 비해 3배 이상 높이

는 성과를 거두었음(로동신문 11.11)

백암군의 감자농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한 김정일의 지적에 따라 보건성을 비롯한 해

당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량강도 백암군에 감자조직배양공장 건설을 추진하였

음. 몇 달 동안에 고압증기가마, 무균작업조작대, 극동기, 조직배양온실 등을 갖춘 

현대적인 감자조직배양공장을 완공하였고 이 감자조직배양공장에서는 우량품종의 

무바이러스감자종자를 생산하여 군의 여러 협동농장들의 감자조직배양기지에 공

급할 예정임(로동신문 11.20)

량강도 농촌경리위원회는 종자생산과 감자수확고에 따르는 거름시비, 비배관리를 과

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감자종자 생산을 과학화하기 위해 무바이러

스 다수확우량품종의 감자종자를 도내 전반적 지역에 확대재배할 수 있도록 도감

자조직배양공장과 시, 군협동농장 감자조직배양온실에서 다음해 감자농사에 필요

한 무바이러스 다수확우량품종의 감자종자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또한 감

자밭의 지력 향상을 위해 감자정당 수확량에 적합한 물거름과 유기질거름, 흙보산

비료, 화학비료 시비량을 구체적으로 정해 토양성분과 감자의 품종에 따라 거름을 

과학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민주조선 12.29)

�@기타 보도 동향

김정일이 발표한 노작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발료한지 4주년이 

되었음. 노작에서 김정일은 종자문제로부터 감자를 통알째 심는 방법, 속성거름을 

많이 생산하는 것과 함께 축산을 잘하여 물거름을 생산하는 문제, 감자농사에서 과



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감자농사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음. 최근에만도 김정일은 대홍단군을 여러 차례 방문

하여 감자수확고를 높이는데 따르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었으며 

우량품종의 감자종자도 보내주고 감자농사의 종합적 기계화 실현을 위해 현대적인 

농기계를 지원해 주었음. 현재 대홍단군 뿐만 아니라 량강도와 함경북도를 비롯한 

북부고산지대는 물론 온 나라에 감자농사가 도입되어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

음. 그리고 각지에 감자농사의 과학화를 위한 과학연구기관과 감자조직배양공장이 

건립되어 중앙으로부터 하부까지 다수확감자종자 생산체계가 확립되는 등 감자농

사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민주조선 10.1)

량강도 대홍단감자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감자전분은 불순물이 없고 잡냄새가 없으

며 전분은 백색도가 89%로써 희고 결정광택이 남. 단백질 3.27%가 포함되어 있는 

전분은 질이 매우 좋아 많은 급식업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음. 쉽게 끊어지지 

않고 고유한 맛이 나는 분탕은 감자가 함유한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지방, 광

물질, 비타민 등 여러 가지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어 영양가가 높음. 끈적한 황색의 

맑은 액체로 건물질 함량이 75%이상이며 당도 55%인 물엿은 여과를 잘하여 보기

에도 좋고 맛은 꿀맛임. 물엿을 굳힌 강엿도 맛 좋고 건강에 좋음(로동신문 10.7)

1998년 10월 1일, 대홍단군을 방문한 김정일은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기풍을 세워 

감자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감자가공사업을 발전시키고 식생활방식을 변화시켜

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감자주식물 가공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 중인 경공업과학

분원 곡물가공연구소는 대홍단군 현지에서 연구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리 식으로 

감자쌀과 감자마른국수, 감자가루, 감자빵 생산을 공업화하기 위한 연구를 완성하

였음. 이 감자주식물 가공방법은 가공과정에 에네르기를 이용을 최소화하고 감자

가 변색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질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임. 곡물가공연

구소는 대홍단군에 감자주식물 생산공정을 조성하였으며 국수연구실에서는 감자

마른국수 생산공정 연구를 완성하고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여러 

단위들이 감자마른국수 생산공정을 도입하게 되었음.

- 감자밥 : 껍질을 벗긴 감자를 끓이다가 그 위에 쌀을 고루 넣어 밥을 지음. 

- 감자농마국수 : 감자농마가루에 끓는 물 75%를 넣고 반죽하다가 물이 고루 퍼

진 후에 70˜75℃의 물 25%를 넣고 반죽하여 국수분틀에 넣고 누름.

- 감자지짐 : 껍질을 벗긴 감자를 갈아 변색된 윗물을 버린 뒤 소금, 파, 마늘을 잘

게 썰고 노릇하게 익힘.

- 감자오그랑죽 : 감자를 갈아 채에 거른 뒤 농마를 섞어 반죽하여 오그랑떡을 만

듬. 먼저 강낭콩을 삶아 푹 익힌 다음 감자오그랑떡을 넣어 익히고 이때 쌀을 씻



어 조금 넣음(로동신문 12.19)

감자농사의 과학화를 위해 노력해온 량강도 대홍단군, 삼지연군 일군들과 농업근로

자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음. 해당 군에서 각기 표창식을 열어 표창을 수여한 뒤 진

행된 결의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감자농사를 철저히 과학화하고 다수확품종을 심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며 감자종자보관과 관리, 감자가공을 잘해나갈 것에 대해 강

조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22)



4. 이모작

�@ 주요 농정추진 과제의 하나인 이모작에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모작 작업 동향과 함께 기름작물농사 동향에 대해 보도

○ 이모작 작업 동향

함경남도 고원군 전탄협동농장에서는 올가을에 앞그루로 씨붙임을 해야할 포전들을 

확정하고 가을보리심기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웠음. 농장의 일군들은 작업반, 분조

에서 추수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가을보리 씨뿌리기에 필요한 인력과 여러 가지 

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동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제4작업반에서는 밭갈이 

등 밭준비와 중소농기구 준비를 해놓고 각 공정 간 연계를 합리적으로 하여 씨뿌

리기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특히 제2분조에서는 가을보리

심기에서 보리의 평당 씨뿌리기양을 정하고 종자를 낭비없이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민주조선 9.28) 

황해북도는 지대적 특성에 맞는 좋은 종자를 선택하여 공급하는 한편 직접 이모작 

적지를 선정하여 앞그루밀, 보리씨붙임 일정계획을 수립하였음. 사리원시 미곡협

동농장에서 앞그루밀, 보리씨붙임을 위한 방식상학을 진행하였으며 시, 군과 기계

공장에서 300여 대의 북토기와 파종기 생산을 분담하여 이모작용 농기계생산을 활

발히 진행 중임(로동신문 9.27)

오래 전부터 앞그루로 보리를 심어왔던 황해남도 연안군 읍협동농장은 몇 해 전부터 

논앞그루로 감자를 심기 위해 생육기일이 짧으면서 소출이 높은 우량한 품종을 선

정하도록 하고 거름을 많이 내도록 함. 또한 이랑 너비와 평당 포기수도 지대적 특

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정하였음. 앞그루 감자농사정형을 분석한 농장일군들은 

감자가 한창 자랄 때 그 둘레 경작지의 논에서 실시하는 써레치기로 발생하는 냉

습피해를 막기 위해 앞그루감자포전을 작업반 단위로 집중배치하였음(로동신문 

9.30)

앞그루작물로 감자, 밀, 보리를 심고 뒤그루작물로 벼, 강냉이를 심고 있는 평안남도 



개천시는 거름을 많이 낸 포전에 생육기일이 짧으면서 수확고가 높은 종자를 적기

에 심고 김매기와 비료주기, 물관리를 주체농법대로 실시하도록 함. 올해 시일군들

은 좋은 감자종자를 마련하여 협동농장에서 적기에 심도록 하였음. 또한 물거름생

산시설을 조성하고 생산량을 늘였으며 감자포전마다 물거름을 제때에 공급하도록 

함. 시일군들은 앞그루작물 추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뒤그루 벼모내기를 제때에 질

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함(로동신문 9.30)

황해북도 은파군은 올해 지난해보다 1.2배 확장된 면적에 가을밀보리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실시함.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전산협동농장에서 밀보리심

기와 관련된 방식상학을 조직하고 모든 협동농장에서 씨뿌리기를 주체농법대로 해

나가도록 함. 례로협동농장은 밀보리심기와 벼추수가 겹치는 상황에 맞게 작업조

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씨뿌리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마련한 여

러 가지 비료를 밀보리 심을 논밭에 충분히 내고 평당 씨뿌리는 양을 기술규정대

로 준수해 나가고 있음. 신촌협동농장 등 군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가을밀보리심

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민주조선 10.4)

김순옥이 일하는 협동농장에서는 낟알털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다음해 이모작 준

비를 진행하고 있음. 관리위원장 김순옥을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농장의 실정에 맞

는 다수확품종을 이모작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농장일군들은 

각 지역의 기후풍토에 맞는 소출이 높은 앞뒤그루종자를 준비하고 적지를 선정하

여 이모작 면적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또한 농장에서는 토양성분을 분석하

고 석탄재, 물거름, 복합미생물비료 등을 혼합하여 경작지에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음. 제2작업반은 이모작지에 칠 두엄을 돼지우리, 소우리, 염소우리에서 매일 받

아내고 있으며 제4작업반은 감자농사를 위해 좋은 감자종자를 전량 마련해놓고 그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민주조선 11.2)

이모작에서 앞뒤그루작물을 알맞은 시기에 심기 위해서나 이모작 재배면적을 확대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자재가 보장되어야 함. 평안북도 정주시 암두협동농장에서

는 기계화를 통해 많은 인력을 절약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두둑을 지으

면서 동시에 흙을 덮는 연결농기계를 만들어 가을밀심기의 일손을 크게 덜어 주었

음. 이와 함께 앞뒤그루작물 심는 시기와 앞그루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에 농장의 비

생산부문의 인력과 기타작업반의 모든 인력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였음. 비생산부문

과 기타작업반의 인력을 여러 조로 나누고 구체적인 작업량과 계획을 제시하여 가

을밀심기를 성과적으로 끝마쳤음(로동신문 11.8)

강냉이 대 감자로 이모작을 실시하고 있는 평안북도 룡천군 동하협동농장의 이모작



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이그루로 감자를 심은 것임. 키 큰 작물인 강냉이를 두 줄씩 

모아 심고 그 사이에 키 낮은 작물인 감자를 두 줄로 심었으며 강냉이와 감자 사이

의 이랑을 종전보다 넓게 하였음. 이처럼 키 큰 작물 사이에 키 낮은 작물을 심음

으로써 밭면적에 관계없이 일광조건이 좋아지고 바람이 잘 통해 농작물의 생육에

도 도움이 되었음. 또한 강냉이와 감자 사이의 이랑이 이전보다 넓어 후치질을 하

기가 편리하고 감자포기에 북을 많이 줄 수 있었음. 지난 시기 이모작을 할 때는 

앞그루 감자를 수확하고 뒤그루 강냉이를 심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

손이 부족하였으나 강냉이 사이그루로 감자를 심은 뒤부터 감자수확과 강냉이를 

심는 시기가 달라 일손부족을 덜 수 있었음. 농장의 경험에 따르면 강냉이 사이그

루로 감자를 심고 가꾸는데 있어서 과학기술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같은 

밭에 서로 다른 작물을 심는 조건에서 이랑너비와 포기사이 거리를 정확히 유지해

야 평당 포기수를 보장할 수 있고 높은 수확고를 낼 수 있음. 강냉이와 감자이랑이 

좁을 경우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감자로 인해 강냉이가 가뭄을 타게 되며 두 작물 

사이의 이랑을 넓게 할 경우 한정된 면적에 심는 포기수가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

문에 높은 수확을 거둘 수 없음. 농장은 강냉이사이그루로 감자를 심고 가꾸는데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농업부문 과학자들과 연계하여 강냉이와 강냉이이랑 사

이의 거리, 강냉이와 감자이랑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합리적인 작업도구

를 만들어 과학적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음(로동신문 12.7)

다음해 이모작 농사계획을 세우고 그 준비에 여념이 없는 평안북도 룡천군 장산협동

농장은 앞그루로 심을 감자, 보리의 재배적지를 정하고 작업반에 계획면적을 할당

하여 종자와 거름준비, 가을갈이를 하도록 하였음. 작업반장, 기술원 등 제2작업반 

초급일군들은 필지별, 포전별 토양성분을 분석하고 지난해와 그 전해에 감자와 보

리를 심었던 포전들을 고려하여 적지를 선정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 작업

반에서는 해비침율이 적은 조건에 맞게 감자나 보리를 5˜7일 정도 일찍 심어 생

육기일을 보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작업반에서는 수확률이 높은 감자와 보

리종자를 확보하고 그 보관관리를 주체농법에 맞게 실시하면서 생산한 거름을 이

모작지에 공급하였음(민주조선 12.13)

이모작에 사용할 자급비료생산이 한창인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은 이미 

씨붙임을 한 가을밀, 보리밭에 낼 덧거름준비를 하고 있으며 봄밀, 보리씨뿌리기 

시기에 쓸 거름준비도 함께 하고 있음. 전체 경작지 30%에 달하는 면적에 이모작

을 실시할 목표를 세운 봉산군 청계협동농장은 앞그루작물 추수와 뒤그루작물 씨

뿌리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봄철의 일손부족을 덜기 위해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모작 앞그루로 감자를 많이 심는 신계군 침



교협동농장은 감자종자저장고에 보관한 무바이러스감자종자들을 기술규정대로 보

관관리하고 있음(로동신문 12.21)

○ 기름작물농사 동향

농업성 일군들은 좋은 기름작물종자를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 왔음. 가을철이나 봄철

에 앞그루로 기름채소를 심는데 가을철에 심은 기름채소가 기름생산량이 더 높음. 

그러나 추위에 강한 기름채소종자가 없어 많은 지방에서 가을철에 기름채소를 심

지 못했음. 이에 농업성 일군들은 가을철에 심어도 추위를 잘 견뎌내는 강한 기름

채소종자 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업과학원 공예작물연구소의 방조 속에 추위에 

강한 좋은 기름채소종자를 육종해냈음. 그리고 이 기름채소종자를 충분히 확보하

여 전국 대부분의 도에 공급함으로써 기름함유량이 높은 기름채소씨를 앞그루로 

가을철에 심는 성과를 거두었음(로동신문 11.5)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와 시주변구역,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기름채소면적을 지

난해보다 4배 확대하고 적지선정을 바로 하여 적기에 기름채소를 심도록 하였음. 

시와 주변구역, 군의 일군들은 일손이 부족한 추수철에도 불구하고 인력예비와 가

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기름채소심기를 실시하였고 질 좋은 거름을 정보당 20톤 

이상씩 공급하였음. 강남군과 만경대, 사동구역의 농촌들도 질 좋은 거름을 넉넉히 

내고 씨뿌리기를 하고 있음(로동신문 11.5)

해마다 이모작의 앞그루로 기름작물을 심어온 황해남도 옹진군은 올해 가을에는 

1,440여 정보의 밭에 기름채소를 심었음. 모든 협동농장은 최적기에 기름채소를 

심어 씨붙임이 잘 되었으며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기름채

소의 겨울나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 협동농장에서는 기름남새가 추위에 이

상이 없도록 매운재를 뿌려주거나 북을 주고 있음(로동신문 11.5)

�@기타 보도 동향

○ 선군시대의 이모작 경험 - 박문범이 사업하는 단위 산하농장

박문범이 사업하는 단위의 산하농장은 경작지가 매우 척박하여 앞그루작물종자 선

택 문제에 무엇보다 큰 힘을 쏟았음. 농장은 종자들을 면밀히 살펴 지대적 특성에 

맞는 좋은 앞그루 밀보리종자를 마련하였음. 생육기일이 75˜80일인 이 밀보리는 

땅을 가리지 않고 가뭄에 강하며 바람에 잘 넘어지지 않아 수확고가 안정적이며 



비료소요량은 다른 밀보리가 비슷하고 싹트임율은 오히려 높기 때문에 심고 가꾸

는데도 유리하였음(로동신문 10.12)

농장지도일군들은 좋은 앞뒤그루종자를 확보한 것을 토대로 이모작 면적을 확장하

기로 함. 일년에 한번 농사하는 것에 비해 이모작은 인력과 기계수단 등 더 많은 

영농물자가 필요함. 앞그루밀보리를 수확하고 뒤그루강냉이 심기를 동시에 실시해

야 하는 바쁜 영농시기에 농장에서는 수확한 밀보리를 탈곡장으로 운반하지 않고 

포전에서 낟알털기를 함으로써 일손을 크게 줄이는 등 알곡 대 알곡농사를 지으면

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영농공정별, 시기별로 인력과 자재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하여 체계적으로 이모작 면적을 확장하였음(로동신문 10.13)

농장은 부족한 일손문제를 해결하고 앞뒤그루농사를 주체농법에 따라 제철에 질적

으로 하기 위해 추수작업의 기계화 실현을 위한 사업을 앞그루밀보리 수확과 낟알

털기, 뒤그루논벼, 뒤그루강냉이 추수 등 작물별로 실시하였음. 또한 이미 확보된 

농기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지대적인 특성에 맞는 현대적인 농기계를 배합하

였음. 현대적인 농기계를 선정할 때는 농장의 지형조건에 맞고 농장원들이 다루기

에 편리한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김정일이 가르친 대로 크고 작은 농기계들을 배

합하도록 하였음. 농장에서 확보한 현대적인 종합씨뿌리는 기계는 밀보리, 강냉이 

뿐만 아니라 콩 심는 일까지 기계화가 가능함. 이 기계는 밭을 갈고 써레를 치며 

씨뿌리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다른 농기계들에 비해 기름소비량이 훨씬 적다

고 함. 농장에서는 이모작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면서 인력을 대상별로 정확히 파악

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대책을 세웠음(로동신문 10.14)

토지가 매우 척박한 이 농장은 수확한 앞그루 밀보리를 탈곡장으로 옮기지 않고 이

동식 탈곡기를 이용하여 포전 가까이에서 낟알털기를 진행하였음. 털어 낸 밀보리

짚에 닭배설물을 5:1의 비율로 섞어 유기질비료로 생산하였음. 밀보리짚에 닭배설

물을 섞을 때는 물에 풀어서 짚 사이사이에 골고루 뿌려주면서 개어 놓은 다음 흙

으로 덮게 하였음. 그 다음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다시 한번 뒤집어 주면 당해연도

에 앞그루 가을밀보리를 심을 때나 다음해 봄에 밑거름을 사용할 수 있음. 또한 농

장에서는 종축작업반과 작업반 비육분조를 통해 모든 농장원 세대들이 돼지, 닭 등 

가축을 많이 기르도록 함에 따라 농장의 거름생산량도 늘어났음. 농장에서는 열두

바닥파기와 부식토생산도 실속있게 하여 이모작지를 더욱 기름지게 가꾸었음(로동

신문 10.15)

자연샘을 이용하여 만든 농장 새 동네 앞 굴포는 가뭄철에도 물이 마르지는 않았으

나 물량이 적어 가뭄철에 굴포 주변 논밭에 관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방도를 



찾는 과정에서 농장 주변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종종 바닥을 드러내는 작은 강 상

류로 유입시켜 굴포에 흘러 들게 하는 혁신안이 제기되었음. 각 작업반은 굴포의 

규모를 확장하고 물길을 따라 흐르는 저수지의 물을 받았고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울 수 있게 되었음. 농장에서는 앞그루 밀보리나 뒤그루 강냉이포전들의 모

양에 맞게 굴포나 우물을 이용하여 비탈밭에서는 고량관수를, 평지밭에서는 트랙

터강우기관수를 하거나 선진적인 물공급 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앞뒤그루 농작물

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였음(로동신문 10.16)

이모작에서는 앞뒤그루의 품종을 어떤 것으로 선정하여 배치하며 씨뿌리기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봄밀보리 재배면적이 많았던 

박문범이 사업하는 단위산하 농장은 좋은 가을밀보리종자를 마련하여 심었음. 우

선 봄에 지온이 낮았던 것에 비해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경작지의 온도와 습도

가 씨붙임에 알맞았음. 또한 가을에 심은 밀보리의 싹트임율은 봄에 심은 것보다 

더 높았음. 이 뿐만 아니라 가을에 심은 밀보리는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땅 속 깊

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봄에 심은 밀보리보다 가뭄에 강하고 초기생육도 좋았음. 

또한 밀보리의 생육기일이 최대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땅 속의 영양물질을 충

분히 흡수하여 잘 자라고 여무는 정도도 봄에 심은 것보다 빨랐음. 이모작에서 일

손이 많이 가는 시기는 앞그루작물을 수확하고 뒤그루작물을 심을 때로 앞그루밀

보리를 가을에 심음으로써 봄에 심은 것보다 빨리 여물어 수확을 보통 한주일 정

도를 앞당길 수 있었음(로동신문 10.18)

농장에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모작에서 논앞그루로 밀, 보리

를, 뒤그루로 논벼를 심도록 하였음. 농장에서 뒤그루 논벼농사에 이용한 종자는 

정보당 종자소요량이 2.5˜3㎏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나래와 박막을 절약할 수 있

으며 모뜨기에 동원되는 일손을 줄일 수 있음. 또한 모심기한 벼모가 뿌리를 내리

는 시기에 병해충 피해를 없애고 초기생육을 좋게 하며 생육기일이 짧기 때문에 

뒤그루 논벼농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음. 농장에서는 뒤그루 논벼농사에서 모

심기한 벼모가 뿌리를 내린 뒤에 고온현상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내기에 

지장이 없고 물공급 조건이 좋은 논을 뒤그루 논벼농사적지로 정함. 농장은 3개의 

대형굴포를 만들어 논농사에서 부족한 물을 보충하는 한편 선풍기날개의 원리를 

이용하여 트랙터로 양수할 수 있는 설비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물을 충분히 공급

하였음. 논물관리공들은 벼모가 뿌리를 내린 뒤에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

면서 앞선 물공급방법을 받아 들였음(로동신문 10.22)

논이모작과 함께 밭이모작을 실시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밭이모작에서 뒤그루 강냉



이농사를 기본으로 하여 앞그루로는 밀보리를 심어왔음. 대체로 메마른 땅이 많은 

이 농장의 경우 처음 밭이모작을 실시할 때 뒤그루로 강냉이를 심었음. 그러나 장

마철이 되자 땅이 질퍽해져 김매기와 후치질을 하기가 힘들었음. 추수가 끝난 다음 

비교해보니 습한 땅의 강냉이 수확고가 낮았음. 이를 통해 농장에서는 뒤그루 강냉

이적지를 정할 때에는 습한 땅을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음. 밭이모작은 앞그루 

밀보리를 수확한 다음 곧바로 밭을 갈고 강냉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크

게 부족함. 어느 해에는 비가 내린 다음 조건이 좋은 때에 강냉이심기를 하면서 일

부 면적에서 밀보리를 세워둔 채로 강냉이를 심은 적이 있었음. 강냉이를 수확해보

니 그런 포전들의 수확고가 낮았음. 위의 경험으로 농장지도일군들은 앞그루 밀보

리를 거둔 다음 반드시 밭갈이를 하고 뒤그루 강냉이를 심도록 하였음. 또한 밭갈

이를 하고 심으면 김매기를 한번 실시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 농장에

서는 밭갈이준비를 하고 밀보리 수확이 끝나는 대로 제때에 논밭을 갈아엎고 뒤그

루작물을 심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였음. 그리고 밭을 갈 때에는 유기질비료를 많

이 내고 깊이갈이를 하도록 하여 강냉이의 초기생육을 돕고 높은 소출을 거두었음

(로동신문 10.23)

밭이모작에서 뒤그루로 강냉이와 함께 콩농사도 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앞뒤그루로 

여러 가지 작물을 선택하여 대비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뒤그루 콩농사의 이점을 확

신하게 되었음. 농장에서는 본래 다른 밭작물보다 수확고가 낮은 콩의 특성을 감안

하여 수확고가 높다는 콩종자를 가져다가 심어 보았으나 토양과 기후조건이 달라

서인지 수확고가 그리 높지 않았음. 농장일군들은 콩종자를 이 지방의 조건에 적응

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벌농사에서는 물론 뒤그루로 심어도 

다른 품종보다 소출이 거의 2배나 높은 우량한 콩종자를 얻어냈음. 경사가 10°이

상인 비탈밭이 많은 농장에서는 비탈밭에 뒤그루로 콩을 심고 땅이 척박한 조건에 

맞게 밑거름을 충분히 낸 다음 후치질과 김매기를 하면서 이모작을 하였음. 우선 

콩은 크게 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었고 생육기일이 짧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뒤그루작물 심기를 제때에 할 수 있었음. 그리고 비탈져

서 영농작업에 불리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알곡 대 알곡 위주의 이모작을 실시하여 

생산을 늘일 수 있었음(로동신문 10.25)

박문범이 사업하는 단위산하 농장의 지도일군들은 기술일군과 연계하여 농장기술자

들의 자질을 높이고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앞뒤그루 품종배치문제와 씨뿌리기

방법, 선진영농기술을 받아들여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씨뿌리기로부터 수확에 

이르는 모든 영농작업의 기계화를 적극 실현하는 문제 등 종자문제, 영농방법과 영

농기술을 비롯하여 당의 이모작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원만



히 해결해 나가고 있음. 이 농장의 경험은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이

모작방침관철에서 과학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토대로 앞뒤그루농사를 잘 지

으면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음(로동신

문 10.28)



5. 양  어

�@ 식량사업의 일환으로 양어 사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협동농장 및 사업소 등을 

중심으로 한 양어 사업의 추진 동향에 대해 보도

평안북도 대관군 송남협동농장 2중3대혁명붉은기 제1작업반은 세 개의 양어못에 잉

어 등 여러 종의 새끼물고기를 넣어 키워 한해에 1톤 이상의 물고기를 생산하고 있

음. 평안북도 염주군 반곡협동농장 종축작업반은 버섯을 재배하면서 나오는 부산

물과 가축의 배설물을 이용하여 미생물을 번식시키는 방법으로 물고기의 자연먹이

를 생산하고 있음. 또한 물고기를 여러 층으로 기르면서 양어못을 효과적으로 운영

하고 있음(민주조선 10.4)

함경남도 함흥시 영광청년양어사업소는 분쇄기, 혼합기, 성형기 등 먹이가공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질 좋은 배합먹이를 물고기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생산하고 

있음. 관리공들은 각 못마다 물을 충분히 대주고 자연먹이조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

음. 또한 각 못마다 처리한 가축배설물을 넣어 미생물이 물고기들이 자연먹이로 이

용되도록 하고 있음. 벌레잡이등을 설치하고 양어못에 많은 곤충이 떨어지게 하여 

질 좋은 단백질 먹이로 이용하고 있음(로동신문 10.13)

1997년 6월 말 김정일이 황해남도 룡연군종합농장 룡정분장(당시) 양어장을 방문하

여 양어를 발전시키는 것이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

조한 말씀은 우리나라 양어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 계기였음. 김정

일은 인민군 군인들이 건설한 양어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해 양어를 과학화, 집약

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었으며 우량품종의 물고기를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조

치를 취해 주었음. 이에 따라 황해남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자강도, 함경북도에만 

각각 수백 개 이상의 새로운 양어장이 조성되었으며 기존의 양어못과 양어시설이 

새롭게 보수정비되었음. 양어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함께 수산성 양어관리

국과 각 도, 시, 군양어사업소는 늘어나는 양어장 수요를 맞추기 위한 물고기 확보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음.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년 간 양어장

면적은 4.6배, 민물고기 생산은 3.6배 증가하였음(민주조선 11.17)



130여 개의 실내, 야외양어못으로 구성된 평양메기공장은 양어못에 대한 온수공급

에서부터 알깨우기실, 여러 가지 먹이서식장들과 먹이가공실, 냉동실, 계량실 등이 

모두 현대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메기양어에 대한 연구사업조건과 시설도 완비되

어 있음. 잡식성물고기인 메기는 영양관리, 기술관리에 따라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

문에 부화한 뒤 3개월에 300g이 되며 5개월이면 500g까지 성장함. 올해 평양메기

공장에서 부화시켜 넣은 메기는 최고 6㎏, 평균 900g에 달함(로동신문 11.28)

대규모의 현대적인 메기생산기지로 자리잡은 평양메기공장은 수도의 상점들과 식당 

등에 메기를 공급하고 있음. 김정일은 동평양화력발전소의 폐수를 메기공장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기발한 착상을 통해 메기공장 건설을 이끌어 주었음. 또한 메기공

장 건설정형을 항시 살피고 20여 차례에 걸쳐 가르침을 주었으며 현대적인 설비들

과 윤전기재 등 공장관리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주었음. 메기생산에서 중요

한 먹이문제에 대해 김정일은 동물성단백먹이를 자체로 해결하도록 방도를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메기생산 보고를 받고 메기를 수도시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

였음(로동신문 12.3)

박인철이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양어장의 종업원들은 물고기의 생물학적 특성과 계

절적 조건에 따라 과학기술적으로 물고기를 길러 증체율을 높이기 위해 각 물고기

못에서 물고기들의 성장속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알맞은 대책을 세우는 한편 

최신양어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선진양어방법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자연먹이의 비중을 높여 칠색송어를 비

롯한 민물고기 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민주조선 12.4)

○ 박인철이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양어장 현지지도(10.16)

김정일은 산 속의 샘줄기를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된 양어못을 차례로 돌아보면

서 양어장 확장공사 진행정형과 양어실태를 알아보았음. 김정일은 양어장의 종업

원들이 양어장을 규모있게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양어기술을 적극 받

아들여 올해에 민물고기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하였으며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

를 많이 공급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들의 작업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음. 김정일은 

최근 전국 도처에 현대적인 양어장들이 건설되고 사양관리에 획기적인 전환이 일

어나 민물고기 생산이 증가하였고 인민들이 그 덕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것

은 양어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김정일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양어를 대대적으로 실

시하도록 양어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하는데 지침이 되는 강



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0.17)

김정일은 수로식으로 만든 양어장에서 돌로 수로를 쌓은 것에 대해 만족해하면서 시

멘트로 수로를 쌓을 경우 부식작용이 있어 양어에 좋지 않다고 가르쳐 주었음. 김

정일은 물고기 먹이 주는 방법, 양어장 건설과 물고기들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관리

방법,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양어를 해온 사람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순간에 포착하여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음. 24호, 25호못에 이른 

김정일은 물고기못의 크기에 대해 알아 보고 물고기를 기르는데 편리하도록 못을 

막아 물고기가 자라는데 좋은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양어못을 지나 수원지에 

이른 김정일은 숙소에서 사용하고 난 퇴수가 양어못에 흘러들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었음(로동신문 10.25, 민주조선 10.27)

○ 양어장 건설 및 확장공사 

강원도는 메기생산과 새끼고기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메기공장 건설을 추진함. 도인

민위원회는 온천물을 이용하여 사철 메기를 기르기 위해 갈산온천지구에 메기공장

을 건설할 목표를 세웠음. 3,000㎡의 부지에 물혼합장과 먹이서식장, 합숙 등이 건

설되며 1,500㎡의 야외못이 조성될 예정임. 메기공장 건설이 완료되면 46℃의 온

천물을 찬물과 혼합한 27℃˜28℃의 물을 종어장과 비육장에 공급하게 되며 겨울

철에도 물고기를 기를 수 있게 됨(민주조선 9.24)

평양시 강동군 고비협동농장농장 주변에 있던 벽돌공장에서 벽돌생산을 위해 파놓

은 웅덩이 자리에 양어장을 조성하자는 안이 제기되었고 청년동맹원들이 나서서 

양어장을 규모있게 조성하였으며 둘레에 버드나무 등 나무도 많이 심었음. 농장은 

다른 양어장, 양어사업소와 연계하여 새끼물고기를 공급받고 두명의 농장원으로 

하여금 양어장 관리를 하도록 하였음(로동신문 11.4)

옥평벽돌공장은 수십 년 동안 원토장으로 이용하던 웅덩이를 손질하여 양어장 건설

을 추진함. 진흙을 퍼낸 구덩이를 규모있게 정리하고 600여㎥의 돌로 양어장 둘레

에 옹벽을 쌓았음. 이어 양어장못에 물을 채우고 새끼물고기를 넣어 관리공을 배치

하는 등 짧은 기간에 양어장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음(민주조선 11.12)

평안북도 벽동군은 군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짧은 기간에 1만 7,000㎥의 토량을 처

리하고 1,000m의 물길을 내어 양어장을 건설하였음. 800㎥의 돌을 운반하여 장석

공사를 끝마치고 수원지를 건설하여 양어장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였음. 이어 여러 

가지 새끼물고기들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음(민주조선 11.16)



함경북도 새별군은 대다수 강과 하천들을 물살이 급하고 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장마철에는 홍수위험이 있어 대규모의 양어장을 건설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음. 그

러나 제방을 쌓은 룡천강 상류 바깥쪽 수십 정보 면적의 자갈밭을 양어장 적지로 

선정하였음. 강바닥자리인 그 자갈밭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양어장 적지로 적

합하지 않았고 장마철의 홍수를 막기에도 어려운 조건이었음. 일군들은 시멘트 대

신 이 곳에 흔한 돌로 석축을 하여 건설자재를 보장하고 바닥을 파서 진흙다짐을 

함으로써 물이 새는 것을 막았음. 또한 일대에 흔한 돌로 제방을 보강하고 상류에 

언제를 막아 발전소도 건설하여 홍수피해를 막고 양어장 관리에 필요한 전기문제

를 해결하자고 건설구상을 제시하였음. 이로써 일년 남짓한 기간에 보강된 오룡천

가의 제방을 따라 2㎞ 길이에 120m의 폭을 갖춘 양어장을 건설하였음. 양어장에

는 수십 개의 양어못과 과학기술지식선전실, 알깨우기실, 먹이가공실, 오리와 돼지

를 사육하는 가축우리가 현대적으로 건설되었음(민주조선 12.5)

�@기타 보도 동향

○ 양어의 과학화

양어과학연구소연구소는 종자물고기 생산방법과 원리를 발견하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음. 메기 등 물고기의 먹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고

기자연먹이실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지에서 실정에 맞는 메기의 초기먹이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물고기배합먹이실에서는 물고기들의 성

장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배합먹이연구사업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

음. 집약화양어연구실에서도 메기공장, 양어장에서 새끼메기와 어미메기의 나이와 

크기에 맞게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민

물고기번식연구실에서는 생산량이 높고 번식이 빠른 새로운 종류의 물고기를 확산

시켜 그 생산을 늘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11.22)

메기공장들과 양어장에서 실리를 보장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물고

기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메기와 붕어 등 더운물에서 

자라는 종자물고기에 대한 물관리와 영양관리, 온도와 산소보장을 기술규정에 맞

게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함. 또한 칠색송어를 비롯한 찬물물고기들의 산란준비

를 해야 하는데 1월 칠색송어의 산란시기에 맞춰 영양관리, 물관리를 잘하는 한편 

산란, 부화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새끼물고기생산을 늘여야 함. 양어사업소에서는 

우리의 자연먹이원천, 우리 식의 배합먹이처방, 우리 식의 배합먹이생산설비를 이

용하여 영양가 높은 물고기배합먹이를 적극 생산이용하도록 해야 함. 또한 양어부



문 일군들과 양어공들은 양어를 높은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기술학습을 진행하여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방침을 관철해 나가야 함(로동신문 12.28)

양어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제5차 전국양어과학부문 과학기

술발표회에서는 생산부문에서 최중화가 일하는 양어사업소에서 발표한 ‘컴퓨터에 

의한 물고기먹이배합기술에 관한 연구’가 큰 관심을 끌었음. 170여 건의 물고기먹

이대상 선정과 70여개 지표의 성분함량의 조사, 프로그램 작성, 우리나라의 원료

를 이용한 첨가제의 생산과 물고기들의 종류별, 생육단계에 따르는 과학적인 배합

먹이 처방이 작성됨으로써 어디서나 각종 배합먹이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하였음. 또한 최중화가 일하는 양어사업소는 속성양어인 메기양어에서 먹

이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면서 짧은 기간에 속성비육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양

관리체계, 물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물고기의 증체율과 생산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이 양어사업소는 같은 먹이를 가지고 물고기생

산계획을 125% 이상 초과달성하였음(로동신문 12.28)

○ 양어공장 조업식 개최

6일 진행된 평양메기공장 조업식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메기공장 완공에 대한 보

고를 받은 김정일이 공장이름을 평양메기공장으로 명명하고 공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들을 지원하였으며 생산되는 메기를 수도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해 준 것에 대해 언급함. 이와 함께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메기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7)

서해기슭에 새로 건설된 뱀장어양어장은 5만 8,000여㎡의 부지면적에 3개 호동의 

양어장과 여러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 수백 톤의 뱀장어를 생산하게 됨. 

13일에 진행된 뱀장어양어장 준공식에서 보고자는 김정일이 뱀장어양어장을 뱀장

어의 생태학적 특성에 맞게 건설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령적인 말씀을 주었으

며 건설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조치하여 주신 것에 대해 언급하였음

(로동신문, 민주조선 12.14)



6. 기타 보도동향

�@과수 부문

황해남도 벽성군 읍협동농장 3대혁명붉은기 과수작업반은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을 벌이면서 올해 과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 것을 농장의 결의목표에 반영하

였음. 거름생산원천이 부족한 실정에서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군소재지와 해주

시까지 나가 진거름원천을 찾아냈고 물길가셔내기, 가축우리 바닥파기 등 모든 가

능성과 방법을 동원하여 거름을 생산하였음. 트랙터 운전수들도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여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생산한 거름을 운반하였음. 작업반은 올해 수천 톤

의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였고 과수밭 정보당 60톤씩 냄으로써 과일생산량을 늘일 

수 있었음. 또한 올해 대용농약을 만들어 미연에 과일나무 병충해방지대책을 수립

하고 여러 가지 과일나무모를 자체로 생산하여 과일나무 수종을 개량하며 일터와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조성한 것은 작업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목표를 높이 

세우고 노력한 결과임(민주조선 11.9)

황해북도 황주과수농장은 1˜2년 사이에 과일이 열리는 키낮은 사과나무를 심어 성

과를 보고 있음. 이전의 키큰 사과나무는 나무모를 심어서 4˜5년이 지나야 열매

가 열렸으나 키낮은 사과나무모는 1˜2년 사이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음. 또한 키

가 작기 때문에 약뿌리기와 과일따기 등 과수작업이 수월하여 과일농사의 과학화

전문화기계화에 유리함. 과일나무 사이에 녹비작물을 심도록 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농장에서는 키낮은 사과나무 사이에 오리새를 비롯한 질 좋은 녹비작물을 심

어 땅을 기름지게 가꾸었음. 특히 풀을 깔게 된 이후부터 부식퇴비를 내지 않고도 

땅을 기름지게 유지할 수 있었음(로동신문 9.16)

과일농사를 과학화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종자혁명을 이루어야 함. 과수학연구소와 

과수농장들은 과수업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과일나무 가꾸기를 과학기

술적으로 해야 하며 과일농사에서 병충해를 막기 위한 대책과 과학적인 시비체계

를 확립해야 함. 과일생산을 전문화하는 것도 중요함. 황해남도 과일군을 과일생산

기지로 육성하여 이를 본보기로 과수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당의 의도를 훌륭히 관



철해야 함. 과일군에 새로운 품종의 과일나무모와 현대적인 농기계, 영농자재를 충

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며 모든 단위들은 과수원 조성사업에서 경제적 실익을 거두

어야 함. 또한 농장들은 과일농사에서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모든 작업공정

을 기계화하여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작업에서 해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야 함. 또한 과수밭을 규모있게 정리하여 영농작업을 기계화하고 단계별로 그루바

꿈을 실시하여 과수밭을 정리하도록 함(로동신문 9.16)

과일농사의 과학화현대화를 실현하는 기본은 종자혁명이며 중요한 공정인 과일나무

접붙이기를 성과적으로 실시해야 함.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는 전국적인 과일나

무 접붙이기경기를 조직하였고 평양과수농장, 황주과수농장, 평원군 등 여러 지역 

농장의 접공들이 참가하였음. 이번 경기에서 평양과수농장의 김광철을 비롯한 6명

의 접공들이 기술상을 받았고 평원군에서 온 접공 고금순은 하루 2,300여 그루를 

접붙여 이번 접붙이기경기에서 특등의 영예를 안았음(로동신문 9.16)

�@토지정리 부문

김정일이 교시한 토지정리를 힘차게 추진하기 위한 평안남도돌격대원들의 결의모임

이 25일 평성시에서 진행되었음.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

하여 연료와 부속품을 절약하며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통해 작업능률을 높여나갈 

것을 강조함. 또한 기술일군들은 시공에서 자재, 인력을 절약하고 기술적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함(로동신문, 민주조선 9.26)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토지정리는 그 면적이 총 9만 정보로, 2단계로 나뉘어 

진행하게 되어 있는 방대한 대자연개조사업임. 수도 주변 농촌의 토지정리를 담당

한 평양시, 개성시돌격대원들은 봄철에 이미 3,450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였으며 

가을철토지정리를 진행하여 총 계획의 50%를 완수해냈음. 이로써 현재 평양시, 평

안남도, 남포시의 4만 4,000여 정보의 토지가 규격포전으로 정리되었으며 1단계 

과제가 기본적으로 완수됨에 따라 2단계 토지정리가 진행되고 있음(로동신문 

12.17)

김정일은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 토지정리에 참가하고 있는 각도 돌격대원들에게 

은정을 베풀어 주었음. 평안남도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전체 건설

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 김정일은 돌격대원들에게 솜옷과 가족들과 설을 잘 보

내도록 식료품을 보내주었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31) 



○ 평안남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

평안남도 숙천군, 평원군 등 도내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토지정리 실태를 구체적으

로 파악한 김정일은 강원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에 이어 평안남도와 평양시, 남포

시의 토지정리사업이 원만히 추진됨으로써 영농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고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확립하였다고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음. 김정일은 새땅을 개척하여 알곡생산을 늘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

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토지정리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

하고 지금과 같은 속도로 토지정리를 진행한다면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의 토지

정리를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여러 도의 토

지정리과정에서 도입된 새로운 선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의 토지정리를 완수하고 난 뒤에 황

해북도와 개성시, 함경남도에 역량을 집중하여 토지정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김정일은 토지정리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

대적인 농기계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질 좋은 거름을 많이 공급하여 지력을 향

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13)

�@기타 영농 부문

○ 추수동향

강원도와 황해남도, 평안북도의 농촌과 개성시, 남포시 그리고 북부고산지대에서도 

추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음. 모든 협동농장은 추수준비를 마치고 곡식이 여

무는 대로 거두어 들여 추수를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강냉이추수에서는 평양시가 앞서나가고 있고 이모작지에서는 추수에 이어 가을밀, 

보리씨뿌리기를 연이어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 황해남도의 모든 

군에서는 강냉이 추수에 인력과 운반수단을 적극 동원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작업하

고 있음. 북부고산지대인 대홍단군과 삼지연군, 백암군 등 량강도, 자강도에서도 

감자캐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로동신문 9.20)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은 벼수확기의 가동률을 높이고 작업반, 분조에서 

벼수확기에 보조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기계화 작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도

록 하고 있음. 정방협동농장은 벼베기와 단묶기, 동가리치기 등 공정별 작업들을 

흐름식으로 진행하여 작업능률을 높이고 있음(로동신문 9.26)



강원도 농촌경리위원회는 각 협동농장에서 벼수확준비를 빈틈없이 하도록 하고 벼

모를 낸 날짜와 작황정형을 따져서 벼가 잘 익은 논부터 추수를 진행하도록 조직

정치사업을 진행하였음. 안변군 풍화, 천삼협동농장에서는 벼추수 일정계획을 세

우고 인력을 총집중하여 섬멸전으로 벼를 베고 있으며 철원군 마장협동농장을 비

롯한 철원군의 협동농장에서는 벼베기와 볏단묶기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운반대책

을 세워 나가고 있음(민주조선 9.27)

황해남도 청단군의 양화, 화산협동농장은 볏단 운반 매 공정마다 벼이삭을 흘리는 

현상을 막으면서 탈곡을 하고 있으며 연안군의 아현, 소정, 룡호, 해월 등 10여 개 

협동농장은 탈곡에서 벼이삭을 흘릴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대책을 세우는 등 탈곡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배천군의 모든 협동농장들은 매일 작업을 결산하면

서 낟알허실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탈곡작업을 진행하고 있음(로동신문 11.12)

볏단운반과 탈곡을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조직사업이 실시되는 가운데 볏단운반

과 탈곡에서 함흥시 풍호협동농장이 앞선 실적을 올리고 있음. 풍호협동농장은 트

랙터, 소달구지 등의 운반수단과 함께 등짐으로 볏단을 운반하여 하루 볏단운반 실

적을 일주일 전에 비해 1.5배 이상 올리는 등 계획보다 많은 볏단을 운반하여 탈곡

장에 실어 들이고 있음. 구흥, 부민, 동흥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의 다른 협동농장에

서도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볏단운반 실적을 올리고 탈곡을 하고 있음(민

주조선 11.15)

○ 기름작물 농사

새로운 품종의 유채육종 연구사업을 시작했던 농업과학원 공예작물연구소 유채연구

실에서는 앞그루로 가을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유채품종을 육종하여 황해남도의 여

러 지역에서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나 추위에 약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릴 수 없었음. 평양시 일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새로운 유채품종 연구에 돌입한 

연구사들은 추위에 강하고 생육기일이 짧은 유채품종을 육종해냄. 새 품종은 9월 

중순경에 심어서 다음해 6월 5일 경에 수확하기 때문에 이전의 품종보다 10여 일

이나 일찍 수확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뒤그루 알곡수확고에 지장을 주지 않으

면서 수확량을 보장할 수 있음(로동신문 9.22)

가을유채밭 관리의 기본은 겨울이 되기 전에 식물체를 튼튼히 키우는 것으로 씨솎음

을 3회 정도 실시해야 함. 1회는 식물체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솎아 주고, 2회는 

본잎이 2˜3매 되는 시기에 포기 사이 간격이 4˜5㎝정도 되게 하며 3회는 본잎이 

4˜5매 되는 시기에 포기 사이 간격이 6˜7㎝되도록 솎아 줌. 4월 중순경에는 흙



을 긁어주는 식으로 김매기를 하며 4월 중하순에는 2차 덧거름을 주고 뒤이어 1˜

2회 후치질을 해줌. 유채는 꽃망울이 생겨서 꽃이 피고 여무는 기간에 적어도 2˜

3회 이상의 물대기를 해야 함. 이 시기에 유채의 물흡수량이 제일 많은데 우리 나

라에는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물대기를 하지 않으면 씨앗소출이 낮아짐(로동신문 

9.22)

평안남도 안주시 운송협동농장은 기름아마를 이모작의 앞그루로 심고 있는데 3월 중

순에 씨뿌리기를 하고 6월 하순에 추수하고 있음. 기름아마는 자라는 기간동안 꽃

과 잎이 피고 지는 것을 반복하는데 땅에 떨어진 꽃과 잎은 좋은 거름원천이 되어 

뒤그루로 심은 벼와 강냉이에 유익함. 또한 기름아마짚은 고급종이원료로 사용이 

가능함(로동신문 9.23)

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곡물가공연구소는 여러 단위에서 널리 재배하고 있는 키낮

은해바라기, 기름채소, 기름아마, 수유나무, 기름밤나무 등의 열매에서 먹는 기름

을 생산하는 방법을 우리식으로 완성하는 것과 함께 그 실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

구사업에 힘을 쏟고 있음. 연구소는 키낮은해바라기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껍질벗기는 기계를 창안제작함으로써 기름실수율을 종전보다 3˜5% 더 

높일 수 있게 하였음. 기름아마씨에서 기름을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 새로

운 방법을 발견하였음. 또한 기름채소를 협동농장과 여러 공장들의 기름생산공정

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정제방법을 연구완성함으로써 기름생산과 실

수율을 보다 높일 수 있게 하였음. 기름밤의 껍질을 벗기는 새로운 기계를 설계제

작하여 기름실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며 수유나무열매에서 짠 수유

기름의 쓴맛을 없앨 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방법을 새롭게 밝혀냄으로써 수유기름

이 먹는기름으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로동신문 10.18)

○ 채소 재배

평안남도 평성시 덕산협동농장은 여름내 장만한 유기질거름의 성분함량을 따져가며 

채소의 생육상태에 맞게 공급하고 후치질과 김매기를 실시하고 있음. 배산협동농

장은 도시의 유기질거름 원천 확보에 힘을 쏟고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제때에 포전

에 실어내고 있으며 모든 공정별 작업을 기술규정대로 해나가고 있음. 후탄, 자산, 

백송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농장에서도 자체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시의 유기

질거름을 실어내어 덧거름을 채소밭에 충분히 공급하고 있음. 이와 함께 채소밭 주

위에 물도랑을 터서 고인물 피해와 병충해를 막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민주

조선 9.20)



개성시는 강냉이뒤그루 채소가꾸기를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 협동농장에서는 뒤

그루채소 포기마다 덧거름을 충분히 주고 김매기를 잘하여 채소의 생육조건을 보

장하고 있음. 덕암, 송도 등 시주변협동농장과 개풍군 해선, 연릉협동농장에서는 

가을채소덧거름주기를 비롯한 채소가꾸기를 주체농법대로 실시하고 있음(로동신

문 10.4)

황해북도 토산군 석봉리 채소작업반은 채소밭 김매기를 실속있게 하면서 물대기 등

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3대혁명붉은기 제1작업반 등 다른 작업반의 농업근

로자들도 김매기와 배수로치기 등 가을채소밭 가꾸기를 성실히 해나가고 있음. 평

안남도 평원군 송석협동농장 제1, 2작업반은 김매기를 질적으로 실시하면서 덧거

름주기도 제때에 하고 있음. 이와 함께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음(로동신문 10.9)

황해남도 옹진군 립석협동농장은 제7작업반에 태양열채소온실을 본보기로 건설한 

뒤 이 온실에서 보완할 사항들을 파악,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태양열을 많이 받도록 

온실앞면의 각도를 지형조건에 맞게 바로 정하고 밤에도 온실온도가 내려가지 않

도록 합리적인 열저장장치를 연구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음. 농장일군들은 제7작업

반의 태양열채소온실을 개방하여 다른 작업반들에 일반화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음. 

각 작업반의 초급일군들은 태양열채소온실 건설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하

여 각 작업반 특성에 맞게 온실위치를 정하였으며 필요한 자재들도 내부예비를 적

극 활용하여 해결하는 등 짧은 기간에 태양열채소온실이 모두 완공되었음(민주조

선 12.8)

○ 잠업

자강도 장강군 읍협동농장은 산중턱에서 흐르는 샘물을 이용하여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뽕나무밭에 분수식 관수를 실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물탱크를 비롯한 관개

설비, 자재를 힘겹게 마련하는 등 혁신적인 투쟁을 거듭하여 짧은 기간에 무동력 

분수식 관수체계를 도입하였음. 이 무동력 분수식 관수체계는 산중턱에서 샘물을 

자연 흐름으로 뽕나무밭 최상층에 설치한 물탱크에 흘러 들게 하고 물탱크 내에서 

생기는 수압으로 분무기를 돌려 관수를 하게 되어 있음(민주조선 9.20)

금풍농장 잠업작업반은 봄누에고치 생산계획을 105% 달성한데 이어 가을누에고치 

생산에 한창임. 작업반에서는 뽕나무잎 생산을 늘이고 누에관리를 기술규정대로 

하며 적합한 온습도를 보장해주고 있음(로동신문 9.24)



황해남도 청단군 소정협동농장 잠업작업반 윤정옥은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

여 올해 현재까지 1톤 280여㎏의 누에고치를 생산하였는데 이것은 뽕밭 정보당 고

치생산량과 일인당 고치생산량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기록임. 윤정옥은 질 좋은 거

름을 생산하여 밭에 내고 비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누에먹이를 충분히 마련하

였으며 지난해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에도 여러 단계 누에치기방법을 적극 도입하

였음. 또한 누에의 생육조건에 맞게 온습도를 조절하는 한편 자리 갈아주기, 누에

치기 자재소독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민주조선 9.24)

평안북도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잠업분조는 누에가 잘 걸리는 고름병을 방지할 수 있

는 방법을 오랜 노력 끝에 찾아냈음. 우선 매운 고추를 짓이겨 우려낸 다음 고추를 

우려낸 물에 혀를 댔을 때 약간 매울 정도로 물을 탐. 그것을 뽕잎에 발라서 누에

에게 매일 하루 한번씩 먹이니 고름병이 전혀 생기지 않았으며 설사 고름병에 걸

린 누에라도 금새 병이 없어졌음. 분조에서는 누에가 자라는 것에 맞게 먹이를 조

절해주고 잠실의 온도, 습도를 과학기술적 기준에 따라 준수하고 있음(로동신문 

10.24)

자강도 잠업관리국 일군들과 잠업부문 과학자, 연구사들은 북부고산지대의 기후특성

과 토양에 적합한 여러 가지 우량품종의 뽕나무를 육종하였고 뽕밭 정보당 뽕잎생

산을 늘이기 위해 계응상 사리원농업대학 잠학연구실의 연구사들과 연구사업을 진

행하여 도의 실정에 맞는 뽕나무초밀식 기르기방법을 연구완성하였음. 도당위원회

의 지도 밑에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에게 뽕나무초밀식 기르기방법을 지도하였고 

조의 잠업전문농장, 고치농장, 협동농장의 잠업작업반, 잠업분조에서 이 방법을 받

아들임으로써 종전에 비해 뽕잎생산을 3배 이상 늘일 수 있게 되었음(로동신문 

11.12)

�@기초식품공장

자강도의 기초식품공장들은 현행 생산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면서 정보산업시대에 걸

맞게 기초식품 생산공정에 현대과학기술성과를 받아 들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강계기초식품공장에서는 된장, 간장생산의 중요공정인 곡자생산공정, 효소

분해공정의 컴퓨터화를 실현하고 장작업반의 찌꺼기공정, 균접종공정 등 여러 생

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만포장공장은 발효탱크의 온도

관리를 기술규정대로 실시하고 장의 수분과 염도보장 등 기술지표를 준수함으로써 

기초식품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을 늘렸음. 전천장공장, 고풍장공장, 중강장공장, 

동신장공장 등 기초식품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에서는 기초식품생산공정을 보다 현



대화하기 위한 기술학습과 기술전습을 강화하면서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에 힘을 

쏟고 표준조작법을 준수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음(민주조선 9.24)

최근 전국적으로 16개의 현대적인 기초식품공장이 건설 및 개건확장되어 큰 생산성

과를 나타내고 있음. 평양시, 남포시,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를 비롯하여 도, 

시, 군에 건설된 기초식품공장에서는 된장, 간장 등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기초식품

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음. 평양기초식품공장, 강계기초식품공장, 북창기초식

품공장 등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 한편 설비의 가동을 높여 기초

식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음. 삭주식료공장은 생산공정마다 기술규

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생산계획량을 초과달성하고 있음. 남포기초식

품공장은 지난해 2단증자법을 연구하여 생산에 도입한데 이어 올해에도 여러 건의 

기술혁신을 진행하여 생산공정의 부문구조를 완비해 가고 있음(로동신문 9.26)

황해북도 곡산군식료공장은 어린이식료작업반에 콩우유생산기지를 건설하였으며 원

료기지 개간작업을 벌려 해마다 콩우유 생산용 콩을 수십 톤 이상씩 생산하였음. 

공장은 읍지구의 중학교는 물론 군의 8개 리에 있는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25개 

단위의 수천 명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매일 콩우유를 공급하고 있음(로동신문 

9.26)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공급하기 위한 김정일의 구상에 의해 조성

된 함경남도 함흥기초식품공장은 일주일 이상 배양하던 젖산균과 효모균을 새로운 

방법을 24˜48시간 배양하여 메주배양에 동시이용함으로써 40일이 소요되던 된장

숙성기일을 열흘로 단축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지금 공장에서는 콩우유생

산공정과 감자식품생산공정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로동신

문 12.22)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각도, 시, 군에서는 이번 총동원기간에 아카시아나무 

등 수종이 좋고 이용가치가 큰 나무들을 많이 심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

하고 있음. 특히 고속도로와 관광도로 등 중요도로 주변에 수림 조성을 준비중이며 

강하천정리와 해안방조제 보수를 위한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음. 도, 시, 군에서는 

올해 장마철기간에 수해를 입었거나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청천강, 압록강, 두만강 

등 90여㎞의 강들과 1,200여㎞의 중소하천들에 대한 강바닥파기와 물길곧추펴기, 

제방공사, 돌쌓기공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로동신문 9.16, 민주조선 9.17)



국토관리총동원기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새 세기에 맞게 나라의 면모

를 일신하고 풍족한 경제자원을 마련하며 생산을 정상화하고 인민경제 전반을 확

립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 그렇기 때문에 국토관리와 관련되지 않은 인민경

제부문이란 없음. 김정일은 최근 강원도, 평안북도, 황해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

의 토지정리사업을 몸소 발기영도하였고 전선시찰과 현지지도를 통해 항상 국토

관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음.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의 국토건설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국토관리총동원기간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함. 올해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나무심기에서 주요 도로와 철도 주변을 수림화하는데 중

점을 두고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좋은 수종의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함. 또한 내년 

봄철에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준비사업도 계획성 있게 해놓

아야 함. 전반적 도로들의 기술상태를 개선하며 강바닥파기, 제방쌓기 등 홍수피해

를 입지 않도록 강하천정리사업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함. 특히 올해 장마철에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이번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파손된 주요 도로들의 포장면

과 굴, 다리, 옹벽, 연석 보수를 하여 피해를 입은 강하천 제방을 신속히 보수정리

하도록 해야 함. 또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 등 바다를 낀 도에서는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한 해안방조제 보수공사도 적극 실시해야 함. 지방정권기관들과 국

토관리기관들은 매 단위들의 인력실태와 수송수단, 공구준비, 나무모와 자재보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사업 분담을 치밀하게 조직해야 

함. 특히 시, 군 인민위원회는 국토관리총동원기간사업이 진행되는 실태를 단위별

일별로 파악하고 결산하며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민주조선 10.4)

평안남도 덕천시는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26만 4천여 그루의 나무심기와 수

㎞의 제방건설 및 보수 등을 목표로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대동강

관리소는 시와 연계하여 삼탄제방건설과 제남제방건설 및 보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또한 시랑강, 형봉천, 무창천제방 등 강하천 제방보수와 대동강호안공사를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11.17)

이번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시는 도시를 수림화, 원림화할 

목표를 세우고 시양묘장의 물질기술적 토대 확립사업을 실시하여 나무모생산을 획

기적으로 늘렸음. 강원도청년동맹위원회는 일주일 동안에 50여 정보의 아카시아나

무림을 조성하였으며 평안북도 염주군은 도로 주변 320여 정보의 산에 계단을 만

들고 다음해 봄철에 나무를 심을 200여 만개의 구덩이를 파놓았음. 70개 대상의 

우회도로 건설목표를 세운 황해북도를 비롯하여 량강도 김정숙군, 평안북도 삭주

군 등에서도 도로 보수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

고 이정표와 안내표식물, 위험방지석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 수송능력을 높이고 교



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홍수피

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하천 정리사업을 벌려 회령천의 700여m 구간과 팔을천의 

6,400여m 구간을 정리하였으며 함경남도 리원군은 10일 동안에 4만 4,000여㎥의 

강바닥파기와 제방쌓기, 1만 9,000여㎡의 석축공사를 진행하여 군 내 중소하천을 

정리하였음. 종합된 자료에 따르면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사업에 나선 각지 일군

들과 근로자들이 20여일 동안에 6,800여 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진행하고 근 

2,000㎞의 도로건설 및 기술개건사업과 1,000여㎞의 크고 작은 강하천을 정리하

는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이 기간에 1만 4,000여 정보의 토지가 정리되고 2만 

5,000여 동의 살림집, 공공건물이 보수되었으며 50여 개의 양어장이 건설되었음

(민주조선 11.19)

�@농촌문화주택 건설과 메탄가스 이용

최근 몇 해 사이에 전국적으로 11만 3,600여 동의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이 새롭

게 건설되어 농업근로자들이 집들이를 진행하였음. 이 기간에 황해남도는 1만 

5,000여 동의 현대적인 농촌문화주택이 건설되어 110여 개의 새마을과 15개의 60

동 마을이 생겨나고 평안북도는 370여 개의 마을을 새로 조성하는 등 도처에 수많

은 농촌문화주택 마을이 생겨났음. 각지에 새로 건설된 농촌살림집 내부에는 여러 

칸의 살림방, 전실, 목욕탕이 있고 야외에는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에 맞게 가축우

리, 퇴적장과 부속건물이 갖추어져 있으며 집 둘레에는 5그루 이상의 과일나무들

이 심어져 있음(로동신문 10.7, 민주조선 10.5)

매 가정세대들이 메탄가스로 취사를 하도록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협동농장은 어려

운 조건에서도 150㎥의 메탄가스발효탱크 2개를 건설하여 농촌살림집의 메탄가스

화를 실현하였음. 농장일군들은 각 세대의 메탄가스화가 더욱 효과를 발휘하도록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로동신문 11.1)

농촌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한 김정일의 뜻에 따라 전국적으로 610여 개

의 새 농촌마을이 건설되음. 자강도와 량강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는 물

론 전국적으로 건설된 610여 개의 농촌마을은 농장원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모든 

시설을 다 갖춘 2칸, 3칸짜리 농촌살림집으로 이루어져 있음. 특히 자강도 장강군 

읍협동농장의 55동마을과 같이 전기난방화된 살림집들도 적지 않음(로동신문 

11.13)

대용연료생산기지로써 메탄가스생산기지를 조성한 황해남도 연안군 오현협동농장은 



수십㎥의 메탄가스 발생탱크 2개와 메탄가스 저장탱크, 현대적인 발전기실을 갖추

고 메탄가스와 전기를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메탄가스를 이용하

여 생산한 전기로 트랙터 등 농기계부속품 생산과 살림집의 조명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트랙터와 4마력 원동기를 돌려 논밭갈이, 모내기, 김매기를 하고 있음(민주조

선 11.17)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리에 36세대의 문화주택과 탁아소를 비롯한 문화후생시설이 

짧은 기간에 건설되었고 21일에 새집들이를 하였음. 살림집들은 두 칸의 살림방과 

전실, 부엌, 세면장, 위생실이 있고 가구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야외에는 창고와 가

축우리들이 있음(로동신문 11.22, 민주조선 11.23)

함경남도 함주군은 올해 1,313동에 1,725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제대군인과 전

쟁노병들의 터전을 마련해주었음. 금야군도 올해 읍지구에 7동에 193세대의 살림

집을 건설하는 등 모두 264동에 712세대의 살림집을 완공하였음. 영광군도 올해 

517동에 699세대, 홍원군도 550동에 586세대, 허천군은 306동에 331세대의 살림

집을 각각 건설하였음. 이에 따라 함경남도는 올해 5,297동에 8,483세대의 살림집

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음(로동신문 11.29)

겨울철에도 메탄가스를 생산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과학

원 자연에네르기개발이용센터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겨울철에도 메탄가스를 생

산할 수 있는 발효탱크의 보온방법과 원료보장방법을 우리식으로 밝혀냈음(로동신

문 12.22)

�@기타

평안북도 삭주군 내옥협동농장은 실정에 맞게 버섯생산계획을 높이 세우고 버섯재

배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도록 농장원들을 이끌고 있음. 버섯작업반 박

상선을 비롯한 농장원들은 영지버섯 생산에 힘을 쏟고 있으며 분조장 박상택과 분

조원들은 버섯생산의 첫공정부터 과학기술적 기준을 준수하여 종균배양율을 높이

고 있음. 관리공들은 재배장에서 온습도 보장을 위한 공기갈이와 물주기를 제때에 

하여 버섯의 생육조건을 좋게 하여 버섯생산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음(민

주조선 9.29)

계응상사리원 농업대학에서 크기가 작고 사용하기 편리한 밀폐식 만능소형종합탈곡

기를 제작하였음. 탈곡기는 탈곡살을 어떻게 잡는가가 중요한데 개발자들은 탈곡

동에 철판을 감은 다음 용접으로 원의 접선방향으로 탈곡살을 붙였으며 채판도 종



전의 그네식이 아니라 키질을 하는 식으로 만들었음.또한 송풍기를 새롭게 설치하

여 탈곡할 때 나는 많은 먼지를 흡수함. 이 탈곡기는 벼, 강냉이, 밀, 보리 등 모든 

알곡작물의 탈곡이 가능함(로동신문 10.11)

평양농기계작업소 가공작업반은 트랙터 수리에 필요한 수십 가지의 부속품 가공에

서 새로운 가공지구를 도입하여 수리기간을 단축했으며 수리의 질을 향상시켰음. 

농기계작업반원들은 함께 유색금속주조로를 무동력을 개조하여 전기를 쓰지 않고 

트랙터 수리에 필요한 피스톤, 늄메달 등을 생산하여 쓰고 남는 것은 다른 단위들

에 보내주고 있음. 그리고 3연식틀보습, 작조기, 살써레, 복토기 등을 생산하여 영

농작업의 기계화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음(로동신문 10.29)

개천-태성호물길은 대동강물이 전기없이 자연흐름 그대로 흘러 태성호를 비롯한 나

라의 서부지구 저수지를 채우고 있음. 개천-태성호물길은 우리나라 관개건설역사

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연흐름물길로 자랑스러운 대기념비적 창조물임. 개천-태성

호물길공사가 완공됨으로써 농업생산을 더욱 늘이며 국토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고 

양어를 발전시켜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됨. 개천-태성호물길의 완공으로 

평안남도, 남포시, 평양시의 15개 시, 군, 구역의 10만 정보의 경작지에 정상적으

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385개소의 양수장과 536대의 양수기가 없어졌

으며 많은 전동기와 변압기가 필요없게 되어 전기를 수만㎾나 절약하게 되었음(로

동신문 11.10) 

3대혁명붉은기 원산농업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학생들은 나라의 농업을 기계화, 현

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음. 원산농업

대학에서는 논밭갈이기계로부터 모내는기계, 김매는기계, 비료주는기계, 벼수확기 

등 나라의 농업을 종합적으로 기계화하는데 필요한 기계를 연구하여 보급할 수 있

었으며 나라의 농업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종자와 농사법을 연구하는 등 

농업발전에 기여하였음. 특히 논벼재배를 컴퓨터로 조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큰 진전을 보였으며 량강도 대홍단군에서 감자재배를 컴퓨터화하기 위한 연구사업

을 벌여 큰 성과를 거두었음.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도서 주체농법

을 비롯한 1,400여 종에 100만 페이지 이상의 교과서, 참고서를 집필하였음. 현재 

원산농업대학은 김일성훈장과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은 3대혁명붉은기대학으로 

공화국2중영웅, 2중노력영웅을 비롯한 20여 명의 영웅들과 30여 명의 교수, 박사, 

500여 명의 부교수, 학사들을 키워낸 농업대학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음(로동신문 

11.19)

황해남도 재령군 장수산유원지 2단계건설이 지난해 진행되었고 근 1만㎡의 부지에 



4동의 건물이 들어선 농민휴양소는 자연경치와 잘 어울리는 독특한 건축미를 갖추

고 있음. 2층 휴양각에는 문화오락실 등 휴양생활이 가능하도록 문화오락기재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장수산을 등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군의 협동농장들에서 선발

된 노력혁신자들이 12월 1일부터 휴양생활에 들어간 가운데 농민휴양은 다음해 봄

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임(로동신문 12.6)

올해 3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에서 김정일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과학적인 영농방법의 시범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2월에는 량강도 대홍단군을 현지지도하면서 감자 증산을 통해 대홍단감자가공공

장에서 농마 뿐만 아니라 분탕과 엿, 술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문제 등

을 제시하였음. 김정일의 영도 하에 감자농사, 이모작을 우리 농업의 주체적인 영

농체계, 우리 식의 농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었고 이

를 통해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종자론을 중심으로 과학을 중시해

야 농업생산을 늘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로동신문 12.13)

과학원 생물분원 고려생물약센터는 식물성 농약의 연구과정을 분석하고 그 방법론

적 기초와 원료 및 주요성분을 밝히는 등 여러 단계의 연구사업을 동시에 빠른 속

도로 진척시켰음. 농약과 비료를 동시에 대용할 수 있는 고려약비료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여러 협동농장에 시험도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고려약비료 생

산을 공업화할 수 있는 과학이론적 담보가 마련되었고 선천군 등 수십 개의 협동

농장에 도입되는 성과를 거두었음(로동신문 12.14)

전국 각지의 농업부문 과학연구기관, 농업대학, 생산단위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가 10

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알곡작물육종분과, 기름 및 채소작물육종

분과, 농작물재배분과, 토양 및 농업화학분과, 수의축산분과, 과수 및 잠업분과, 농

기계분과, 정보 및 농업경영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전시 및 발표회에서는 새로 육종

한 박막을 쓰지 않고 비료를 적게 사용하면서 높은 수확을 낼 수 있는 벼품종들, 

우리나라의 기후풍토 및 지대적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알곡, 채소, 기름작물품종

들, 감자농사와 이모작의 종합적 기계화공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기술성과자

료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음. 또한 먹이소비가 적고 생산성이 높은 여러 가지 

가축품종을 육성하고 초식가축들의 사양관리기술을 개선하여 축산물 생산을 늘일 

수 있도록 한 과학연구성과들, 컴퓨터에 의한 농업생산지원체계 등 농업생산과 과

학연구사업에 정보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자료들도 참가자들

의 호평을 받았음(로동신문 12.14)



당의 종자혁명방침에 따라 연초부터 감자농사에 필요한 무바이러스 원종잔알감자 

생산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농업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이모작에 좋은 

품종의 논, 밭작물들과 채소, 기름작물들을 육종하였음. 또한 키 낮은 사과나무 재

배방법을 완성하여 새 품종의 사과나무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며 

이모작에 이로운 작물재배방법을 완성하고 능률높은 여러 가지 농기계를 제작하는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음(로동신문 12.28)

○ 사설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뜻 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해 나가자’

김일성 탄생 90주년과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을 기념한 뜻 깊은 올해에 우리 군대

와 인민은 강성대국 건설의 여러 부문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음. 당의 대자연개

조구상에 따라 황해남도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완공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커다란 생산적 앙양이 

일어났음. 안변청년2호발전소와 금진강제6호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발전소가 건설

되었으며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이 개건확장되었음. 농업부문에서는 종자혁명방침

과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모작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전

망이 열리고 감자농사에서도 전환이 일어났음. 농업부문의 전체 근로자들은 당면

한 낟알털기에 역량을 집중하며 다음해 농사차비도 실속있게 해 나가야 함. 인민경

제의 모든 부분, 모든 단위는 월동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겨울철에도 생산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제부문 일군들은 새 세기에 맞게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

여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연말생산활동 및 사업에서 생

산자대중을 적극 불러 일으켜야 함(로동신문 11.12)

○ 사설 ‘뜻 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아 온 나라는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

한 마지막 총돌격전을 벌이고 있음.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의 공동사설을 

사업의 지침으로 삼고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함.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제시된 경제건설노선에 따라 해당한 과업을 조항별로 따져

보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함. 인민경제의 중심적인 단위인 전력, 석탄, 금

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연말작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

어야 하며 농업부문은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과 이모작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중심으로 토지정리를 추진하며 다음해 농사에 필요한 준비사업을 실시하는데 역량

을 집중해야 함(민주조선 12.3)



○ ‘사회주의농촌경리 관리운영에서 지켜야 할 강령적 지침’ - 평안남도 숙천군 농업경

영위원회 김주관 위원장

김일성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62년 11월 13일에 고전적 노작 ‘군협동농장 경

영위원회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여 우리 식의 사회주의농업지도

체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였음. 오늘날 김정일은 우리 당

의 주체적인 농업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새 세기에 적합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완성하여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가 처음으로 조직된 역사적인 고장인 숙천군은 지난 

기간 군농업경영위원회를 현실발전에 걸맞게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

업으로 삼아 농업생산을 기업적기술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부서들을 기사, 

기수, 전문가로 조직하고 경영위원회 산하에 관개관리소, 농기계작업소, 농기구공

장, 종자관리소를 비롯해 농업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확립하

였음(로동신문 11.13)

○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김일성이 불후의 고전적 노작 ‘군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내올데 대하여’를 발표

한지 41주년 되는 오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 등 전 인민은 군협동농장 경영

위원회 조직에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여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를 확립하도록 

한 김일성지의 업적을 되새기고 있음. 노작에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확립 필요

성, 경영위원회의 기구와 부서들의 임무,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의 사업작풍과 사업

방법을 바로 잡으며 지도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함께 농촌기술혁명을 추진하는 문

제 등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수립에 대한 문제들이 전면에 밝혀져 있음. 새로운 농

업지도체계의 성과는 량강도 대홍단군에서 확인할 수 있음. 대홍단군 농업경영위

원회는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에 따라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를 적극 개선하고 

모든 경제사업을 사회주의원칙과 실리주의원칙에 준하여 추진하였음. 지대적 특성

에 맞는 우량품종을 심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영농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감자농사를 주체농법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감자수확을 크게 높일 수 

있었음. 대홍단군을 비롯한 우리 농촌에서 이룩되고 있는 이 모든 성과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확증으로 지금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

자들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따라 농업생산에서 보다 큰 결실을 이루는데 앞장

서야 함(민주조선 12.18)

○ 다음해 농사차비를 적극 다그치자 



올해농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하는 것과 함께 다음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농사차비의 의의와 중요성을 숙지하고 이 사업을 지금부터 빈틈없이 실시해야 함. 

나라의 화학비료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동농장에서는 거름생산을 대대적으로 

벌려 다음해 농사에 사용할 질 좋은 유기질거름과 부식토 등 여러 가지 거름을 생

산하여 포전에 실어내며 냉습지를 적극 개량해야 함. 또한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촌기계화초병들, 농업근로자들은 부속품을 충분히 생산하고 수리조직을 짜고 들

어 트랙터 등 농기계수리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야 하며 호미와 낫, 후치 등 

중소농기구 수리 및 생산에 적극 나서야 함. 모내기를 최적기에 효과적으로 실시하

기 위해 협동농장에서는 비닐박막에서부터 바람막이바자, 말장과 활창대 등 모든 

자재를 미리 확보해 놓는 등 냉상모판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이와 함께 모든 부

분, 모든 단위에서는 농촌을 적극 지원해야 함. 공업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효능높

은 비료와 농약, 농기계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 철강재 등 각종 영농물자와 자

재를 계획대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각급 지방정권기관에서는 기관, 기업소 일군들

과 근로자, 인민반 주민들을 적극 이끌어 다음해 농사에 사용할 질 좋은 거름과 냉

상모판자재, 중소농기구를 더 많이 마련하여 농촌에 지원하도록 해야 함(민주조선 

12.28)

�@현지지도 및 기념행사

○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농장의 농업부문 사업 현지지도(10.1)

김정일은 농장의 6작업반에 새로 건설된 문화주택들과 현대적인 농기계 및 관수시설

을 돌아보았음. 이어 뒤그루로 심은 강냉이와 벼포전에서 농장일군들로부터 영농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뒤그루농사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함. 김정일은 뒤

그루로 심은 작물들의 작황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음. 부대에서 새로 마련한 묘목장

을 현지지도한 김정일은 우리나라의 기후풍터에 맞는 나무들을 더 많이 키우기 위

해 연구사업에 힘쓰고 있는 이곳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고 산과 들에 빨리 자라고 

쓸모있는 나무를 전 군중적으로 심어야 한다고 강조함. 김정일은 이 농장에서 앞그

루로 밀보리를 심고 뒤그루로 강냉이, 벼, 콩을 심어 높은 소출을 냄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한 이모작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하면서 전

국의 모든 농촌에서 이 경험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

어야 한다고 강조함(로동신문, 민주조선 10.2)

○ 함경남도의 여러 공장 및 기업소 현지지도(10.17)



금진강발전소를 현지지도한 김정일은 청년건설자들이 자체적으로 건설한 부업목장

을 돌아보았음. 김정일은 염소, 토끼, 돼지, 닭, 거위 등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

는 목장을 둘러보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의 노력을 칭찬하였음. 또한 함흥기초식품공

장을 현지지도한 김정일은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

을 자세히 알아보고 된장, 간장 등 질 좋은 여러 가지 기초식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만족을 표시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0.18)

○ 조선인민군 제 507군부대 시찰(10.22)

조선인민군 제50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제549군부대의 부업농장을 현지지도한 김정

일은 무를 비롯한 채소밭과 현대적인 농기계들의 작업모습을 보면서 올해 농사작

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음. 김정일은 군부대에서 부업농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많은 채소와 알곡을 생산하고 여러 가지 가축을 길러 군인들에게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풍족히 공급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0.24) 

○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10.24)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한 김정일은 이날 리영남이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기

업소의 부업농장을 현지지도하였음. 김정일은 강냉이밭과 채소밭, 돼지목장을 돌

아보면서 농목장 운영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소에서 부업지와 목장

을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해마다 많은 알곡과 고기를 생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식

생활에 획기적인 전환을 이룬 것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함(로동신문, 민주조선 10.25)

○ 완공된 개천-태성호물길과 토지정리된 평안남도 운곡지구 내남협동농장 현지지도

김정일은 개천-태성호물길 완공으로 평안남도와 그 일대의 용수문제가 해결되었다

고 하면서 물길 관리운영에서 지침이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음. 또한 앞

으로 평안북도와 황해북도를 비롯한 모든 지대에 물길공사를 실시하여 온 나라의 

관개체계를 완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어 토지정리된 평안남도 운곡지구 

내남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한 김정일은 돌격대원들이 몇 달 사이에 농장의 토지를 

정리한 것에 대해 만족하면서 작업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음. 현지에서 각종 농기계

를 살핀 김정일은 우리나라의 지대적 특성에 맞는 능률적이며 현대적인 농기계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집단경리의 성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로동신

문, 민주조선 12.20)



○ 기념 행사

김일성의 평안남도 숙천군 성남협동농장 현지지도 30주년 기념보고회가 19일 현지

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9.23, 민주조선 9.24)

김정일의 평안남도 맹산군 현지지도 30주년 기념보고회가 24일에 진행되었음(로동

신문 9.27, 민주조선 9.26)

자강도잠기구공장 조업식이 7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0.8, 민주조선 

10.9)

김정일의 조선로동당 총비서 추대 5주년 경축 농근맹원들의 모임이 7일 당창건기념

탑 앞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0.8)

함경남도에서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개관식이 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0.10, 민주조선 10.12)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20일 량강도와 강원도

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0.23, 민주조선 10.22)

평안남도 증산군에 신흥저수지 준공식이 23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0.27, 민주조선 10.26)

김정일의 2002년 10월 17일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함경남도근로자들의 궐기모

임이 25일 함흥광장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0.28, 민주조선 10.27)

김정일의 2002년 10월 24일, 25일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평안북도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12일에 진행되었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1.13)

전국리농근맹경제선동대경연이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1.13)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종업원들과 평안북도 창성

군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현지에서 각각 진행되었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1.22)

전국농촌군중문화예술소조 열성자회의가 1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2.19, 

민주조선 12.20)

김정일의 2002년 12월 11일, 18일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평안남도군중대회가 



22일 평성시에서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2.23, 민주조선 12.25)

조선인민군 리풍길 소속부대와 개성시 개풍군에서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개관식이 

진행되었음(로동신문 12.25)

김정일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평안남도 숙천군, 순천시, 개천시근로자들의 궐

기모임이 현지에서 각각 진행되었음(로동신문, 민주조선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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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9

�@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2년 9월 중 남북교역액은 197품목 6,225만 달러로 전월 219품목 3,947만 달러

에 비해 57.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234품목 3,791만 달러에 비해서 64.2% 증가하

였음.

○ 반입은 82품목 2,252만 달러로 전월 76품목 1,607만 달러에 비해 40.2% 증가했으

며, 전년 동월은 95품목 1,842만 달러에 비해 22.3% 증가하였음.

- 반입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32.2%, 섬유류 45.5%, 철강금속제품 

11.1% 등임. 

○ 반출은 131품목 3,972만 달러로 전월 173품목 2,340만 달러에 비해 69.7% 증가하

였으며, 전년 동월 163품목 1,949만 달러에 비해서는 103.8% 증가하였음. 

- 반출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기계류 2.8%, 화학공업제품 36.3%, 섬유류 20.2%, 철

강금속제품 3.6%, 농림수산물 30.8%, 전자 및 전기제품 4.1% 등임.  

�@ 9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2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725만 달러로 전월 586만 달러 대비 23.7% 증



가하고, 전년 동월 716만 달러 대비 1.2% 증가했으며, 9월 전체 반입액 2,252만 

달러의 32.2%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채소류식물성 한약재 등 농산물이 24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0.7%), 로얄제리기타 축산부산물 등 축산물이 58,000달러(전체 반입액의 0.3%), 

목제식탁용품 등 임산물이 56,000달러(전체 반입액의 0.2%), 어패류수산가공품 등 

수산물이 47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1%)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2년 9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225만 달러로 전월 183만 달러 대비 569.4%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731.2%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제조담배쌀 등 농산물이 1,17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9.7%),  

모류쇠고기 등 축산물이 4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1%), 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8%)를 차지했음.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2년 10월 중 남북교역액은 231품목 9,794만 달러로 전월 197품목 6,225만 달

러에 비해 57.3%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207품목 3,862만 달러에 비해서 153.6% 증가

하였음.

○ 반입은 80품목 3,754만 달러로 전월 82품목 2,252만 달러에 비해 66.7% 증가했으

며, 전년 동월 80품목 2,329만 달러에 비해 61.2% 증가하였음.

- 반입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20.3%, 섬유류 64.0%, 철강금속제품 8.2% 

등임. 

○ 반출은 183품목 6,040만 달러로 전월 131품목 3,972만 달러에 비해 52.0% 증가하

였으며, 전년 동월 152품목 1,533만 달러에 비해서는 294.0% 증가하였음. 

- 반출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기계류 5.6%, 화학공업제품 23.1%, 섬유류 7.3%, 철

강금속제품 7.5%, 농림수산물 46.8%, 전자 및 전기제품 6.1% 등임.  

�@ 10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2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762만 달러로 전월 725만 달러 대비 5.1% 증



가하고, 전년 동월 757만 달러 대비 0.6% 증가했으며, 10월 전체 반입액 3,754만 

달러의 20.3%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채소류식물성 한약재 등 농산물이 22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5.9%), 어패류수산가공품 등 수산물이 53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4.4%)를 차지

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2년 10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828만 달러로 전월 1,225만 달러 대비 

130.9%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195%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제조담배밀가루 등 농산물이 2,70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44.7%),  기타 가축쇠고기 등 축산물이 10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7%), 기타 목

재류 등 임산물이 1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 조개기타 연체동물 등 수산물

이 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를 차지했음.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2년 11월 중 남북교역액은 236품목 12,665만 달러로 전월 231품목 9,794만 달

러에 비해 29.3%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225품목 3,295만 달러에 비해서 284.3% 증가

하였음.

○ 반입은 90품목 6,850만 달러로 전월 80품목 3,754만 달러에 비해 82.5% 증가했으

며, 전년 동월 82품목 2,272만 달러에 비해 201.4% 증가하였음.

- 반입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14.8%, 섬유류 20.5%, 철강금속제품 2.3% 

등임. 

○ 반출은 172품목 5,815만 달러로 전월 183품목 6,040만 달러에 비해 3.7% 감소하였

으며, 전년 동월 167품목 1,022만 달러에 비해서는 468.7% 증가하였음. 

- 반출 품목의 품목별 구성은 기계류 18.4%, 화학공업제품 7.2%, 섬유류 7.9%, 철

강금속제품 7.0%, 농림수산물 53.2%, 전자 및 전기제품 4.3% 등임.  

�@ 1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2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014만 달러로 전월 762만 달러 대비 33.1% 



증가하고, 전년 동월 1,181만 달러 대비 14.1% 감소했으며, 11월 전체 반입액 

6,850만 달러의 14.8%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채소류식물성 한약재 등 농산물이 24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3.6%), 기타 축산부산물 등 축산물이 10,000달러(전체 반입액의 0.01%), 어패류수

산가공품 등 수산물이 76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1.2%)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2년 1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3,092만 달러로 전월 2,828만 달러 대비 9.3%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209%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감귤 등 농산물이 3,00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51.6%),  쇠

고기분유 등 축산물이 3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7%), 합판 등 임산물이 14만 달

러(전체 반출액의 0.2%), 명태기타 어류 등 수산물이 3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6%)를 차지했음. 



표 1   2002년  9월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5호(2002.9.1˜9.30).



표 2   2002년  10월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주: 구성비는 전체 반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6호(2002.10.1˜10.31).



표 3   2002년  11월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주: 구성비는 전체 반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7호(2002.11.1˜11.30).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 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주: 1 )  (    )안은 2001년 동기 실적임.

2)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3 )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



137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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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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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주: 1) (    )은 2001년 동기 실적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축산물은 농산물에 포함됨.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

적사업 동향, 제127˜137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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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도별 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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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한 지원 동향

�@ 9월 중 민간차원 대북 지원액, 총 23억 8,372만원 

○ 2002년 9월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7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원액은 총 23억  

8,372만원으로 전월의 민간차원 지원액 58억 2,317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음.

표 6   9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5호(2002.9.1˜9.30).



�@ 10월 중 민간차원 대북 지원액, 총 60억 4,154만원 

○ 2002년 10월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5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원액은 총 60억  

4,154만원으로 전월의 민간차원 지원액 23억 8,372만원에 비해 증가하였음.

표 7   10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

–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6호(2002.10.1˜10.31).

�@ 11월 중 민간차원 대북 지원액, 총 101억 5,271만원 

○ 2002년 11월 중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2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원액은 총 101

억  5,271만원으로 전월의 민간차원 지원액 60억 4,154만원에 비해 증가하였음.

표 8   11월  중  대북지원 세부 내역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7호(2002.11.1˜11.30).

�@ 대북 지원액 추이, 1995.6˜2002.11

단위: 만원

  주: 1) 통일부가 발표한 반출 승인기준 금액에 근거하였으며 통관기준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     )은 2001년 동기 실적임.

3) 대북지원창구 다변화(99.2.10) 이후 민간 대북지원은 한적창구와 독자지원창구로 구분됨.

4) 2월 민간지원액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국제기구를 경유하여 지원한 85,605만원이 제외된 것

임.

5) 3월 정부지원액은 통일부의 3월 발표자료에는 710,000만원(내의 150만벌 48억원+옥수수 1 0

만톤 23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7월 발표자료에는 내의 150만벌 지원액이 46억원으로 나타나 있

음.



6) 2001년 5월 정부차원 대북지원액은 4,358만 달러에 대해 1$=1,300원을 적용한 금액임.

7) 12월 지원액은 잠정치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137호.



3.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2년 9~11월중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이나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기

업(단체)은 없음. 11월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

체)은 총 9개로 전체 79개 기업(단체)의 11.4%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47건 중 농림수산분야는 5건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2년  11월말 현재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

설재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가격 

협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7



호.



4.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북한의 핵문제가 국내외적인 주요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2002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음. 이 회담에서 남북한은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철도도로 연결 재확인 ▲ 개성공단 건설 착공 및 공단 내 우리측 사

무소 설치 ▲ ‘통행합의서,’ ‘해운합의서’ 체결 합의 등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

였음.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가 2002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개

최됨.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우려를 전달하고 빠른 시

일 내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또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합의

사항 및 분야별 실무협의회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미결사항을 협의타결함.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이 

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한 핵문제와 남북 경협사업 등 제반 현안문제에 대해 집중 협

의하고, 협의 결과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함.



�@ 노무현 당선자의 대북정책 5원칙과 6대과제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공약, 당선자 강연, 인수위원장 강연 등을 통해 새 정부

의 대북정책 기조가 지속적인 화해협력정책임을 분명히 밝힘. 특히 5대원칙에서는 

대북 경제협력을 장기적인 투자로 규정하였으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6대과제에 포함시켜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을 중요한 정책사안으로 다루고 있음.

○ 대북정책 5원칙

- 첫째 신뢰우선주의, 둘째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셋째 장기적 투자로서의 대북 경

협, 넷째 군사와 경제를 함께 하는 포괄적 안보, 다섯째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

협력 등임.

○ 공동번영을 위한 6대과제

- 첫째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 셋째 북미북일 관

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

제 구축, 여섯째 동북아시아 경제 및 평화 협력체 창설 등임(머니투데이, 

2003.1.22).



1.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

●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10

표 1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 1995.9˜2002.12.31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 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

적이며 지원을 약속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

2 )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 iefweb.int.



표 2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실적 ,2002.1.1˜12.31

  주: 1) 변경된 지원 요청액.

2)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http://www.rel 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14 January 2003)



표 3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기구 프로젝트별)

  1)  변경된 지원 요청액.



자료: http://www.rel 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14 January 2003)



표 4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활동분야별 1)

  1)  변경된 지원 요청액.

  주: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 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14 January 2003)



표 5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활동분야별 2)



표 5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활동분야별 2)(계속)

  주: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 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14 January 2003)



표 6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식량지원)

  주: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 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14 January 2003)



표 7   2002년도 대북지원 UN합동호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비식량 지원)

  주: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실적임.

자료: http://www.rel iefweb.int(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14 January 2003)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1. 유엔기구

�@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 중단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

○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크게 

감소한 결과 300만 명의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르게 되었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의 평양 소장이 밝힘. 식량지원 프로그램이 정상

적이었을 때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 중 취약계층에 속하는 64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였음.

○ 세계식량계획은 현재의 식량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3년 1/4분기에 적

어도 1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며 연간 5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

음. 중유 지원 중단으로 인한 전기의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감소함으로써 이미 

50,000톤에 달하는 혼합식량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음. 중유 50만 톤의 공급이 중

단되면 북한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10%가 감소되기 때문에 공장가동률이 더욱 감소

함으로써 향후 식량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AFP, Food crisis worsening in North Korea as fuel 

shipments suspended, 17 Noverber, 2002)

�@  2003년 유엔기구간 대북 합동호소

○ 북한에는 640만 명의 취약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2003년 한 해 동안 100만 톤 이

상의 식량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390만 명의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부적절한 식량과 기본적인 사

회적 서비스의 질 저하, 특히 보건, 물, 위생,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



어 있음. 북한의 경제 회복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러한 위기는 극복되기 어려운 상황

임.

○ 2002년 북한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개혁조치를 취하였으며 

남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며 미국과의 대화도 개시하였

음. 인도적 지원 기관과 북한 사이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였던 통신 시설, 영양 

조사, 식량분배 감시 활동 등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아직도 접근 문제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음.

○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엔의 통합호소절차(CAP) 국가팀

(Country Team)은 향후 2˜3년 동안 ①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와 권리, 근로의욕을 

자립적으로 충족시키도록 개선하고 ②미래의 경제 회복이 가능하도록 기초를 다지

고 능력을 배양하며 ③지역사회, 기관, 가족의 능력을 배양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 이를 위해 2003년에는 총 2억 2,529억 달러의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함.

2003년  대북 지원 소요액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3, 19 Noverber, 2002 )

�@  유엔아동기금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

○ 지난 몇 달간 북한은 남북한 관계를 비롯한 국제 관계에서 엄청난 변화를 보였으나 

핵문제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는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는 등 인도적 지원계획에 대



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음.

○ 2002년 7월 1일부터 북한 당국은 경제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러

한 조치 가운데는 식품, 교통, 전기 요금의 인상, 임금 인상,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환율 조정, 토지 이용에 관한 새로운 형태의 실험, 합작기업의 외국인 소유제

도에 관한 자유화,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등이 있음.

○ 유엔아동기금은 북한 정부, 세계식량계획과 함께 10월 7일부터 10월말에 걸쳐 7개 

도와 3개 직할시의 6,000명에 대한 가구를 임의 추출하는 방식으로 영양조사를 실

시하였음. 이번 조사에는 접근 문제 때문에 강원도와 자강도가 제외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국제아동건강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Child Health), 태국연구재단

(Thailand Research Foundation), 북한의 관련 연구소 등지에서 분석을 완료한 후 

2002년 12월에 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임.

○ 2002년 동안 세계아동기금 직원들은 북한의 12개 시도를 방문하였으며 다른 유엔기

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206개 군 가운데 163개 군에 대해 접근이 허용됨. 2002년 

10월 29일 현재 유엔아동기금이 대북 지원을 위하여 국제사회에 요청한 1,037억 달

러 중에서 526억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목표의 51%를 달성하였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UNICEF, UNICEF Humanitarian Action: DPR Donor 

Update 19 Nov 2002, 19 Noverber, 2002)

�@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2002년 11월 북한의 인도적 지원 상황

○ 2002년 11월 동안 보육원, 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 임신부 및 수유부 등 서

해안 지역의 300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이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음. 

국제사회의 지원 약속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추가 지원을 없다면 빨라야 

2003년 2월이 되어서야 식량 분배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식량계획은 2003년 

초 식량이 분배된다고 하여도 지원 대상 인원은 계획의 절반 정도인 320만 명에 불

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노르웨이 정부에서 266,000 달러 상당의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지원

한 200,000 달러와 합쳐 지방 식품 생산활동을 위해 옥수수를 구입하였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곡물과 분유의 부족으로 2003년 초 지방의 식품 생산 활동은 중



단될 위기에 처해 있음. 2003년 1/4분기 동안 97,000톤(곡물 89,000톤)이 필요함.

○ CESVI는 ECHO의 지원금으로 강원도의 원산과 문천에 있는 보육원에 대한 지원사

업을 개시하였음. 이 프로젝트는 2002년 11월 1일 개시하여 5개월 동안 지속될 예

정임. 이 프로젝트는 200명의 보육원생에게 요와 담뇨를 제공하고 12개 보육원의 

보온 및 보건 개선을 위해 복구작업을 지원하는 것임.

○ 유엔아동기금은 세계식량계획 및 북한 정부와 함께 북한 가구에 대한 영양조사를 실

시하고 현재 자료를 분석중임. 또한 유엔아동기금은 2002년 11월 20일 제2회 전국

어린이보건일을 맞아 전국에 있는 250만 명의 어린이에게 소아마비 백신, 비타민 A, 

구충제를 제공하였음. 겨울철을 맞아 량강도의 200개 리와 13개의 병원, 함경북도의 

350개 리와 21개 병원에 2002년도 마지막 의약품 킷트를 나누어 줌. 유엔아동기금

은 2003년도에는 가용 재원의 85%를 량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4개 도

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DPR Korea OCHA Situation Bulletin Nov 

2002, 30 Noverber, 2002)

�@  세계식량계획의 2003년 대북 식량 지원계획

○ 2억 1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식량계획의 2003년 대북 긴급식량지원계획이 2002년 

12월 2일 승인되었음. 이 계획은 연간 640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512,000톤의 식량

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2년의 611,000톤에 비해 감소한 것임. 그러나 2002년 세계

식량계획이 북한에 실제 분배한 식량은 430,000톤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 세계식

량계획의 2003년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 의하면 1인당 1일 평균 배급량은 270g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최소필요영양분의 45%에 불과한 것임.

○ 세계식량계획의 2003년 식량지원사업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배급제도의 혜택을 받

기 곤란한 도시지역의 주민을 일차 목표로 삼고 있음. 또한 주된 수혜자는 6개월에

서 10세 사이의 어린이, 임신부 및 수유부, 노인, 자연재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

통받는 사람들임. 세계식량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 이외에도 취로사업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개혁에 의해 실업자가 된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계획도 갖

고 있음. 특히 국제지원단체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43개 군에는 북한 전체 인구의 

13%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식량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WFP는 



북한 당국에 제한을 완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북한의 계속되는 전력 공급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지방에서 벼 도정공장이 문을 닫고 

있으며 어린이 수용 시설에 난방이 되지 않는 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대부

분의 보육원에서는 난방 문제 때문에 1개 또는 2개의 방에만 난방을 하고 있어 어린

들의 활동에 매우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하루에 1끼 정도의 식사만 제공되고 있어 어

린이 건강이 심각함.

○ 북한의 공공분배센터에서는 10월과 마찬가지로 11월에도 대부분의 지방에서 1인당 

1일 300g의 식량밖에 분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공공분배센터는 겨울철 부식으

로 이용할 김치도 배급하고 있는데 지방의 채소 생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

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1인당 평균 70-90kg의 김치를 나누어주었음.

○ 2002년 11월 24-25일 양일 동안 중국의 북경에서 세계식량계획의 식량중개단

(FALU)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홍콩 Caritas, 캐나다곡물은행(CFGB), 

ACT(Action by Churches Together), 월드비전(World Vision)의 4개 기관이 모여 

2003년에도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함. 홍콩 Caritas

는 캐나다곡물은행과 협력하여 2,200톤의 쌀을  강원, 황해남북도, 량강도의 유치원

생에게 지원키로 함. ACT와 Church World Service는 동해안 지역의 WFP 수혜자들

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150,000 달러 상당의 밀가루를 구입할 계획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UNOCHA, DPR Korea OCHA Situation Bulletin Nov 

2002, 30 Noverber, 2002; WFP, WFP seeks strong backing for new aid 

initiative in North Korea, 3 Dec. 2002; WFP, WFP Emergency Report No. 49 

of 2002, 6 Dec. 2002)

�@  세계식량계획의 긴급보고(2003년 제1호)

○ 최근 WFP DPRK 10141.1에 대해 950만 유로를 지원한 것은 2003년 2월까지 세계

식량계획 의 지원창구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아직도 2003년 1/4

분기 동안 북한에 지원할 식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식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취약한 계층인 450만 명중에서 290만 명에게 

식량을 분배할 수 없게 될 것임. 이들 290만 명중에는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생 

200만 명, 13만 명의 임신부 및 수유부, 55만 명의 노인, 소아병원의 225,000명 등



이 포함되어 있음. 세계식량계획은 2003년 1월말까지 모든 취로사업과 지방의 식량

생산공장을 가동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옥수수와 벼의 탈곡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며 지난해에 비해 

15-20% 가량 생산량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겨울 채소 수확 결과 평안남

도에서는 15% 가량 생산량이 감소된 것으로 보임.

자료 : http:/www.reliefweb.int(WFP, WFP Emergency Report No. 01 of 2003, 3 

Jan., 2003)

�@  유엔기구에 의하면 북한에 지원할 식량이 곧 바닥날 것으로 예상

○ 유엔의 식량 관련 기구는 새로운 원조가 없다면 수 주 내 북한 주민에게 지원할 식량

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함.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2003년 1/4분기 동안 북한의 요

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이 진행중인 33,000톤 이외에 추가로 80,000톤

이 더 필요하며 새로운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할 식량이 바닥날 것이라

고 밝힘.

○ 2003년 동안 북한에 2억 달러에 달하는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현재

까지 지원을 약속 받은 양은 유럽연합이 지원한 23,000톤과 이태리가 지원한 

10,000톤이 전부임.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 사태로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

의 대북 식량지원이 감소 또는 중단되면서 대북 식량 지원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

고 밝히고 있음. 북한에 대한 최대 식량 원조국인 미국은 2002년 157,000톤의 식량

을 지원한 이후 더 이상 식량을 지원하지 않았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Reuters, UN Agency says running out of food for N. 

Korea, 7 Jan., 2003;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WFP nees 

80,000 tons of food aid for the most vulnuerable in DPR Korea over the next 

three months, 7 Jan. 2003)



3.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석유수출기구(OPEC)는 용수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1,020만 달러를 북한에 융자 

○ 석유수출기구 국제개발자금(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은 2002년 

10월 29일 평안북도 관개체계 복구를 위하여 북한과 1,020만 달러의 대출 협정을 

체결함. 대출 조건은 5년 거치 20년 상환이며 연리 2%, 연체금에 대해서는 연리 1%

의 수수료를 부과함. 

○ 이 프로젝트는 농업생산과 에너지 공급 증대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북한의 

농업 관개면적 중 80%는 전기로 작동되는 관개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의 에너

지 부족은 식량생산의 불안정으로 나타남. 평안북도 관개체계는 약 100개의 협동농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협동농장의 평균 규모가 500ha라고 할 때 50,000ha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에는 삼교강에 650m의 댐을 건설하여 2억 7,500만 톤의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저수지 상류 1,500m 지점

에 배수탑을 건설하여 중력으로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기존의 펌프에 의한 양수체계

를 대체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50km의 기존 용

수로를 복구하고 64km의 용수로를 새로 건설하여 기존 용수로와 서로 연결하는 사

업도 포함되어 있음. 총 사업기간은 3년 6개월이며 총사업비는 4,836만 달러임. 

○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5,200만 k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으며 쌀과 옥수수의 수

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농민들의 복지를 증대시키며 지역의 식

량안보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PEC Fund 

extends US$10.2 million loan to Korea DPR in support of irrigation 

improvement project, 29 October, 2002)



�@ 한국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부터 북한에 총 4억 5,000만 달러를 지원

○ 한국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4억 5,049만 달러를 북한에 지

원하였으며 이 중 정부 차원의 지원은 2억 7,698만 달러이며, 나머지는 민간 차원에

서 지원하였다고 통일부가 발표함.

○ 한국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연간 9,667만 달러로 1972년부터 1989년까지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연평균 32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함. 이 기간 동안 

한국 국민은 북한에 1인당 연간 2 달러를 지원한 셈임. 한국은 1995년 이후 북한에 

총 7억 3,400만 달러의 쌀을 지원하였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JoongAng Ilbo, Support for North Korea about $450 

million since 1998, 11 Noverber, 2002)

�@ 유럽연합은 북한에 150만 달러 지원

○ 유럽연합 이사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150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지원

금은 북한의 보건체계 개선, 학교 및 공공시설 개선, 식량부족 경감에 사용될 것임.

○ 유럽연합 이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 시도와 관련하여 당초 2003년 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KEDO)에 지원키로 하였던 2,000만 달러를 유보하기로 결정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JoongAng Ilbo, EU to give $1.5 million inaid to North 

Korea, 13 Noverber, 2002)

�@ BWAid의 2002-2003년 대북 사업

○ 북한 당국은 Baptist World Aid가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허용함. BWAid는 

2001년 1월과 2월 북한에 있는 3개의 고아원과 2개의 병원에 300만 달러 상당의 구

호 물품을 전달하였으며 헝가리 BWAid와 BMS세계선교단과 협력하여 지원한 구호 

물품의 분배와 감시를 위해 4명의 지원단을 파견하였음.



○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는 BWAid 지원단은 아직도 북한은 식량과 의복, 세탁

기, X-ray 기계, 트랙터, 영사기, 기초 의약품, 종자, 화장품, 석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2002-2003년에 100,000 달러를 지원할 목표를 세우고 있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Baptist World Aid, BWAid 2002-2003 Projects: North 

Korea, 13 Noverber, 2002)

�@ 유럽집행위원회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950만 유로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결정

○ 유럽집행위원회는 북한의 어린이와 임신부와 수유부 여성들에게 겨울을 나는데 필요

한 950만 유로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유럽집행위원회의 인도적 지원사무국인 ECHO

를 통해 지원할 예정임. 지원되는 물품은 39,000톤의 곡물이며 취약 계층 

2,173,000명(보육원 어린이 43%, 유치원생 21%, 초등학생 29%, 임신부 7%)에게 

분배될 예정임. 

○ ECHO는 지난 6년 동안 북한에 5,000만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1,950만 

유로를 취약계층에 지원하였음. 또한 ECHO는 2002년 식량 이외에 물과 위생 개선

을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졌음. 최근 북한의 NPT(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에도 불구하고 유럽집행위원회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분위기와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European Commission-Humanitarian Aid 

Office(ECHO), North Korea: Commission grants EUR 9.5 million in 

emergency humanitarian food aid for children, 8 Jan., 2003)

�@ FHI(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은 북한 주민들에게 겨울나기 의류 제공

○ FHI는 금년 겨울 북한 주민들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따뜻한 의류와 담요

를 제공함. 북한에 오랫동안 지원을 해온 FHI는 먼저 어린이 보호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담요를 제공할 계획임. 세계식량계획에 의하면 북한 인구의 20%

인 640만 명이 겨울을 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들 중에서 가

장 취약한 계층은 5세 이하의 어린이들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



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Blanks, clothing to 

help North Koreans survive the winter, 9 Jan., 2003)

�@ 유진벨재단은 2003년에도 북한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

○ 인도적 지원 단체인 유진벨재단은 2003년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

고 밝힘. 유진벨재단은 1995년부터 북한에 주로 의료지원을 제공해오고 있음. 유진

벨재단은 현재 3년째 “Partner Package Program”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

을 통해 북한의 60개 결핵 시설에 기초 의약품, 진단기구, 각종 지원품을 제공해왔

음.

자료: http:/www.reliefweb.int(Eugene Bell Foundation, Eugene Bell Foundation to 

refocus and expand services to North Korea in 2003, 13 Jan., 2003)

�@ ISR은 북한에 인도적 개발 지원 제공

○ ISR(Intitute for Strategic Reconciliation)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북한에 대해 

총 1,500만 달러에 이르는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제공하였음. 주된 지원 대상은 어

린이, 노인, 임산부 및 수유부, 장애자들임.  이러한 인도적 지원활동과는 별도로 

ISR은 미국정부와 비정부기구, 국제원조단체 등을 대상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의 식량과 보건 문제를 설명하였음. ISR은 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복구, 보건위기, 장기 발전계획, 에너지 복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포럼을 개최하였

으며, 2000년부터는 한국의 학자나 정책 결정자를 초청하여 세 번의 국제화해포럼

을 개최하였음.

○ ISR은 2003-05년의 3년 동안 ①장애자, 환자, 어린이, 임신부에 대한 보건 복구, ②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기술 교육, ③지속적 개발을 위해 여성에 대

한 소규모 프로젝트을 지원할 계획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Institute for Strategic Reconciliation, Report on Phase 



I of ISR Programs in North Korea, 17 Jan., 2003)

 북한의 기상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 기   온

○ 2002년 8월을 제외하고는 9월까지의 월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으나 10월 이

후에는 평년 기온을 밑돌았음. 특히 11월의 북한 전역 평균기온은 평년에 비해 3.7

도나 낮은 쌀쌀한 날씨였음.

○ 2002년도 북한의 벼와 옥수수 등 가을 작물 작황이 비교적 좋았던 것은 생육기간 동

안의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던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강수량

○ 10월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10˜12월의 누적강수량은 117.7mm로 

평년에 비해 다소 높았음. 특히 신포지역은 3개월 동안 670mm의 비가 내려 평년의 

7배였으며 중강, 강계, 수풍, 신의주, 함흥, 안주, 원산, 장전 지역의 3개월 평균 강

수량은 평년에 비해 많았음. 그러나 선봉, 남포, 사리원, 용연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겨울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은 가뭄 피해가 예상

됨.

○ 작물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1˜9월까지의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67.1%로 2002년은 

대체로 비가 적게 내렸다고 할 수 있음. 청진을 제외하고는 1˜9월의 누적강수량이 

평년을 밑돌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8월 초의 집중 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수해를 입었음. 원산, 장전, 개성 지역은 7˜8월의 집중 강우

로 인하여 1˜9월의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90% 이상임. 중강, 풍산, 구성 지역은 1˜

9월의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이하임.

○ 북한 전역의 1˜12월 누적강수량도 평년의 72.2% 수준으로 상당히 낮았으며 중강, 

구성, 희천 지역은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강수량 면에서 보면 2002년은 평년에 비해 기상 여건이 작물생육에 불리하였다고 

판단됨. 6월까지의 가뭄현상에도 불구하고 7˜8월의 비교적 고른 강우는 작육생육



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음. 2002년에는 강원도, 황해남도, 평양, 개성, 평안북도, 함경

북도 지방은 강풍과 해일, 폭우로 인해 일부 지방에서 피해를 입었음. 그러나 2002

년에는 침수로 인한 벼농사 피해가 크지 않았으며 주요 곡창 지대인 황해남도와 평

안남북도의 기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전체적인 작황이 좋았던 것으로 분석됨.

�@ 누적강수량, 10˜12월

단위: mm

*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단위: ℃(기온), mm(강수량)

*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

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풍,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장전,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

기간은 1981˜1994년임.

�@ 월 평균기온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 누적 강수량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제1조 금강산관광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은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

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금강산의 자연생태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관광은 남측 및 해외동포들이 한다.

외국인도 금강산관광을 할 수 있다.

제3조 관광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를 인식하고 등산과 해수욕, 휴양으로 

건강을 증진하며 금강산을 유람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관광지구에서 관광과 관광업, 그 밖의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

정에 따라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협의

하여 처리한다.

제5조 관광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관광지구관리

기관을 통하여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광지구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

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지구관리기관사업에 대한 지도



2. 관광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3. 대상건설설계문건의 합의

4. 관광지구법규의 시행세칙작성

5.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물자와 기념상품의 보장

6. 관광지구의 세무관리

7.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업

제7조 관광지구의 개발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으로부터 해당기관의 토지리용증을 발급받

아야 한다.

제8조 개발업자는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정한 기간까지 관광지구개발과 관광사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가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할 수 있다.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개발과 영업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9조 개발업자는 관광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관광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

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 개발업자는 승인된 관광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지

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개발업자는 관광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

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 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 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지 말며 정해 진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광지구의 관리는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도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

제13조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계획의 작성

 2. 관광자원의 조사와 개발, 관리

 3. 관광선전과 관광객모집, 관광조직

 4.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5. 토지리용권, 건물, 륜전기재의 등록

 6. 관광지구하부구조시설물의 관리

 7. 관광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발급

 9.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작성

10. 관광지구관리운영사업정형과 관련한 보고서제출

11. 이 밖에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14조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지구에 현대적인 정화장, 침전지, 오물처리장 같은 환

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고 여러 가지 버림물을 관광과 환경보호에 지장

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과 조건

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관광환경과 조건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관

광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지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 관광객이 휴대할 수 없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무기, 총탄, 폭발물, 흉기

2. 정해 진 확대배수 또는 규격을 초과하는 렌즈가 달린 쌍안경, 망원경, 사진

기, 록화촬영기

3. 무전기와 그 부속품

4. 독약, 마약, 방사성물질 같은 유해물질

5.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6. 사회질서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각종 인쇄물, 그림, 글자판, 록음록화물

7. 애완용이 아닌 짐승

8. 이 밖에 관광과 관련 없는 물건

제18조 관광객은 단독으로 또는 집체적으로 자동차 같은 륜전기재를 리용하거나 걸어

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행사, 문예활동, 사진촬영, 록화촬영이나 투자상담, 무역계약체결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제19조 관광객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정한 로정을 따라 관광하여야 한다.

2. 사회제도와 주민들의 생활풍습을 존중하여야 한다.

3. 민족의 단합과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인쇄물, 그림, 록음록화물 같은 것을 

류포시키지 말아야 한다.

4. 관광과 관련 없는 대상을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5.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정한 출입금지 또는 출입제한구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6. 통신기재를 관광과 관련 없는 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혁명사적지와 력사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동식물, 온천같은 관광자원에 손

상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관광객은 금강산관광지구 밖의 다른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

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관광증명서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관광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하

여 관광업을 할 수 있다.

관광업에는 려행업,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것이 속한다.

소프트웨어 산업같이 공해가 없는 첨단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 수 있다.

제22조 관광지구에는 관광업과 그와 련관된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를 장려한다.

금강산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제23조 관광지구에 투자하려는 자는 관광지구관리기관의 기업창설승인과 업종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 진 출자를 하고 관광지구관리기관에 기업

등록을 하며 해당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광지구에서는 정해 진 전환성 외화를 쓸 수 있다.

전환성 외화의 종류와 기준 화폐는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

과 합의하여 정한다.

관광지구에서 외화는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제25조 남측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관

광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 없이 출입

할 수 있다.

관광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거나 다른 관광지로 출입하는 

질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통하여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6조 관광지구의 출입은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관광지구관리기관사이에 합의한 

통로와 수송수단으로 한다.

관광객의 수송수단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은 때부터 관광을 마치고 군사분계선

을 넘어갈 때까지　정해 진 관광표식기만을 게양한다.

제27조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관광객과 기타 인원, 동식물과 수송수단은 출입검사와 세

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출입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사업을 관광지구의 

안전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28조 이 법을 어겨 관광지구의 관리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손해보상 같은 제재를 줄 수 있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다.

제29조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

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

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 금강산관광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1조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

바지한다. 

제2조 공업지구 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 건

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 것으로 나눈다. 

제3조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

할 수 있다.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

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업지구에서는 노력채용, 토지이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제4조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 

제5조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

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공업지

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그 가

치를 보상하여 준다. 

제8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살림집

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10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

업지구 지도기관이 한다. 

제11조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앙공

업지구 지도기관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발업자에게 해당기관이 발급한 

토지이용증을 주어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의 토지임대 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토

지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이용

할 수 있다. 

제13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

일 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

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

을 받는다. 



제15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 부착물의 철

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개발업자는 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업지구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수 있다. 

제17조 공업지구의 하부구조 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 보장 시설 같은 하부구조 대상을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건설하거

나 양도, 위탁의 방법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 

제18조 개발업자는 하부구조 대상 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따라 

투자기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 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21조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 관리기

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공업지구 관리 운영사업 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업자의 지정 

2.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 

3. 공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4. 대상건설 설계문건의 합의 

5.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6. 기업이 요구하는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7.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지역 판매실현 

8.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9. 이 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제23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

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



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들도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제25조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윤전기재의 등록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9.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10. 이 밖에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위임하는 사업 제26조 공업지구관리기

관의 책임자는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27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진다.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

입할 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질서, 공업지구에서 공화국의 다

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9조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생활

상 편의를 보장받으며 우편, 전화, 팍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공업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관광할

수 있다. 개성시 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 관

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

입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물자출입 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 

제33조 공업지구에 들여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 에 판

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 검역사업을 

공업지구의 안전과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

여야 한다.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 운영

제35조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기업창설

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

등록을 한 다음 20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내야 한다. 

제37조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

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

의하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38조 기업은 승인 받은 업종 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업은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

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다. 

제40조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요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사

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의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 공업지구에서 유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



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42조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두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

기관에 신고하고 공업지구 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43조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

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기업소 특세율은 결산이윤의 14%

로 하며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 

제44조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이

윤과 그 밖의 소득금은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없이 송금하거나 가지

고 갈 수 있다. 

제45조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

리기관에 해당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장  분쟁해결 

제46조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

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

력을 가진다. 

제3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평양방송이 11월 27일 보도한 `개성공업지구법'(11.2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채

택) 전문


